
재즈처럼 기도하라

오순절 신앙을 이야기할 때면 

늘 기도를 함께 이야기한다. 하

버드 신학자 하비 콕스는 흥겨

운 즉흥성과 협력적인 열정으

로 완성되는 재즈의 특성 때문

에 이것을 오순절 신앙과 비교

했다(Jazz and Pentecostalism). 

오순절 크리스천들은 이 즉

흥성이 성령과 함께 리듬을 유

지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에

는, 사방으로 열려 있고 하나님

이 인도하시면 언제 어디서나 

열렸던 예전 천막부흥집회의 

정신이 깃들어 있다. 오순절의 

기도는 그 중심에 하나님께 대

한 철저한 개방성이 있으며, 언

제든 놀라고 변화될 준비가 돼

있는 자세를 그 특징으로 한다.

기도의 이러한 개방성은 오

순절 크리스천들로 하여금 다

른 사역들에도 즉흥적으로 임

하도록 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때, 오순절 크

리스천들은 익숙한 사역방식을 

포기하고, 하나님께서 섬기라

고 명하신 사람들 가운데로 기

꺼이 들어가서 그곳을 그들의 

집으로 삼는다.

그들은 교회를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도, 목적 자체로도 여

기지 않는다. 그래서 그들은 익

숙한 말을 잊어버리고, 문자 그

대로 또 비유적으로, 새로운 언

어를 배울 준비가 돼있다. 이것

은 그들이 결코 예상할 수 없었

던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말씀

하시는 것을 듣기를 기대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방언을 

한다”는 것의 진정한 의미다.

고통과 상실의 때에 무슨 말

을 해야 할지 알기란 언제나 어

렵다. 그러나 받은 지혜에 충실

할 때 다른 사람들에게 하는 말

은 무엇보다 먼저 다른 사람들

을 대신해 하나님께 드린 말씀

에 의해 표현돼야 한다는 것을 

안다. 신실한 섬김은 다시 말해 

항상 중보기도로 시작하고 끝

난다.

지금과 같은 시기에 제기되

는 많은 어려운 신학적 질문에 

좋은 답을 제시하려고 노력하

고 있을 때도, 그러한 답이 도

움이 되려면, 그 답이 기도에 뿌

리를 둬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

아야 한다. 

그 기도는 점잖고 자기 확신

에 차 있는 기도가 아니라, 날것 

그대로의 꾸미지 않은 기도다. 

절규하고 항의하고, 요구하고 

따지고, 애걸하고 부르짖는 기

도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 하나

님께,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다

른 사람들에게, 철저하고 자신 

있게 자신을 개방하는 기도다.

이 위기의 한가운데 있는 교

회에 이런 종류의 개방성이 절

실하다고 확신한다. 우리에게

는 ‘거룩한 담대함’이 필요하다. 

이 담대함은 우리에게 하나님

의 뜻을 알 수 있는 비밀스러운 

지식이 있다고 주장하거나 재

난이나 질병을 이길 수 있는 능

력이 있다고 확신하면서 우리

는 어떤 해도 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자세

가 아니라, 성령을 따라 어둠 속

으로 들어가서 고통당하는 사

람들과 함께하는 자세다.

하나님처럼 사랑하라

오순절 신앙은 공동체를 지

향하고 이웃 섬김의 사명을 중

시한다. 하나님 사랑은 이웃 사

랑과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을, 기

도는 행동과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을 이 신앙은 알고 있다. 

<3면으로 계속>

많은 오순절 크리스천들(Pentecostals)이 현재의 대유행병에 대

해 이상하고 문제의 소지가 있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이러한 대응 방식 때문에 신실하고 성령 충만

한 크리스천들의 건전하고 풍부한 신앙이 가려지고 있으며, 오순절 

신학은 가볍고 어리석다는 생각을 더욱 하게 한다.

이런 사실이 안타까운 것은 오순절 신앙(Pentecostalism)이 주

는 선물이 많기 때문이다. 이 신앙은 신비와 예언을 지향하며, 깊이 

기도하는 삶을 살라고 가르친다. 사역은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끝나야 한다고 오순절신학은 가르친다. 이 신학은 우리가 개인적, 

공동체적 책임감과 함께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일하신다는 큰 기대

를 품고 있어야 한다고 가르친다. 이 신학은 새로운 것을 두려워하

거나 친숙한 것들을 우상화하지 말라고 가르치며, 오순절의 거룩한 

능력은 십자가에서 드러난 사랑이라고 가르친다. 

크리스챠니티투데이는 Southeastern University의 신학교수이

며, 오클라호마 털사에 있는 Sanctuary Church 목사인 오순절 신

학자 크리스 그린(Chris Green)의 글을 게재했다. 이것들은 현재의 

위기에서 교회에 절실한 가르침들이다(Coronavirus Calls for 

Revival of Real Pentecostalism: Despite failures, Spirit-filled 

theology can show us how to respond to the pandem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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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론
은희곤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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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교도 신앙 회복 및 부흥(復興)”(1)
김경일 목사

11면

CT, 크리스 그린 교수의 ‘오순절신학의 대유행병 대응방법’ 보도

“위기의 때 진정한 오순절 신앙이 필요하다”

푸른초장
이대우 목사 

4면

금주의 기도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 
있고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분임을 믿으며 이 고난
을 잘 이기고 넉넉히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을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금주의 말씀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

심이니라

로마서 8장 27절

가정이 천국이랍니다

5월 가정의 달...초대시

천국은

슬픔이 없고

아픔과 괴롬과 외로움이 없고

다툼도 없고

시기와 분냄도 없고

해하는 것이나 상하게하는 것이 

없는 곳이랍니다.

거기는

기쁨이 넘치고

미소와 포근함과 풍성한 

사랑으로 가득하고

수정같이 맑은 물과

햇빛보다 찬란한 광채가 빛나는 

곳이랍니다.

그런데 가정이 천국이랍니다.

그래서 살아오면서

천국처럼 살고 싶었습니다.

큰 소리보다는 속삭이는 사랑이 

있는 식탁과

지저귀는 새소리가 냇물처럼 

찰랑이는 거실과

하얀 양털같이 포근한 손길로 

만져주는 뜰에서

천국인 듯 살고 싶었습니다.

나중에 천국 가서

남의 집 온 듯이 어색하지 않게

이 땅에서 천국을 연습하며 

살고 싶은 것입니다.

하늘나라에도 이렇게 예쁜 

꽃이 있을까요

하늘나라에도 이렇게 고운 

노래 있을까요

하늘나라에도 이렇게 편한 

집이 있을까요

아이들은 우리 집이 천국 같다 해도

훗날 그 나라에 가보면

이건 아무 것도 아닌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때까지는

우리 집이 제일 좋은 곳으로 

아는 기쁨으로

살게 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동진 목사
(성화장로교회)



담임목사 청빙담임목사 청빙
휴스턴 예닮장로교회(PCA)는 담임 목사님을 다음과 같이 청빙합니다.

청빙요건
    1 ) 정규 신학대학원를 졸업(M.DIV)한 목회자 중 PCA소속 이거나 가입 가능한 분.
    2) 이중 언어(한국어, 영어)가능하신 분
    3)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로 미국내 5년이상 거주하신분
    4) 목사안수 후 5년 이상 목회 경력이 있는 분

제출서류
    1 ) 이력서(가족 소개서및 사진 포함)
    2) 목사 안수 증명서 및 노회소속 증명서
    3) 신앙 고백서 및 목회 소견서
    4) 학부및 신대원(M.DIV)졸업 증명서
    5) 2분 목사님의 추천서(추천인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포함)
    6) 최근(6개월 이내)설교 동영상 2회분 file, Website link.
    7) 추가 서류 요청 할 수 있음

보내실 곳
    휴스턴 예닮장로교회 청빙위원회
    19946 SAUMS RD. KATY. TX 77449
    TEL,FAX:832-321-5035

서류제출 마감 2020년 5월 30일

참고사항
     1 ) 제출된 서류는 비밀이 보장되며 반환이 안됩니다.
     2) 문의 사항은 이메일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weeklysportnews@gmail.com
     3) 서류 심사 후 개별 통지 합니다.

- 휴스턴 예닮장로교회 청빙위원회 - 

어려운 결정

전 세계에서 코로나19 확진환

자가 300만 명을 넘어서면서 보

건서비스가 한계에 다다르고 있

다. 4월 28일 기준 확인된 코로

나19 사망자는 21만2000여 명. 

세계 210개 국가의 병상이 코로

나19 환자들로 가득 찬 상태다.

인공호흡기, 보호장비, 심지어 

의료진이 부족한 경우도 있다. 

의사들이 최우선으로 돌볼 환자

를 선택해야 하는 이유다. 하지

만 어떤 생명이 더 가치 있다고 

누가 말할 수 있을까? 논란이 잇

따르고 있지만 의료진들은 나름

의 노력을 하고 있다.

3월 23일, 전 세계의 의사들과 

학자들이 코로나19 팬데믹 속

에서 자원 배치 방식을 설명하

는 일련의 윤리지침 논문을 작

성해 ‘뉴잉글랜드저널 오브 메

디슨(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 NEJM)’에 발표했다. 

지금 같은 시기일수록 “먼저 온 

환자를 치료하는” 통상적인 방

식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내

용이다. 나이가 어리고 기존의 

건강문제가 적은 이들 중에 중

증인 환자를 우선 치료하라는 

내용도 있었다.

논문의 공동 저자인 에제키엘 

엠마누엘 펜실베이니아대 의학

윤리 보건정책학부장은 “살릴 

수 있는 인명의 숫자와 이를 통

해 늘어나는 수명 측면에서 효

용을 극대화하는 게 가장 큰 고

려사항”이라고 말했다.

젊고 건강상태가 좋은 이들의 

생존 가능성과 기대 수명이 더 

높다는 것이다. 부족한 자원을 

이들에게 배분하는 것이 더 많

은 사람들에게 이롭다는 게 이 

이론의 주장이다.

하지만 이 논리가 빈틈없는 

건 아니다. 예를 들면, 인공호

흡기로 치료 받는 젊은 사람과 

노인이 같은 사망위험을 가지

고 있다고 해보자. 노인의 인공

호흡기를 제거하면 젊은 사람의 

인공호흡기를 제거했을 때보다 

생존가능성이 더 높다고 볼 수 

있을까?

논문은 최전선 보건 노동자 

등 팬데믹과 맞서는 이들에게 

의료 장비나 치료에 대한 최우

선적 접근권을 줘야한다고 말한

다. 이들이 하고 있는 업무는 훈

련이 필요하고, 교체하기 어렵

다는 게 이유다.

연구자들은 또 “팬데믹 속에

서 효용을 극대화하는 게 중요

하기 때문에 환자에게서 인공호

흡기를 제거하거나 집중치료 병

상을 필요한 다른 환자에게 주

는 것도 정당화될 수 있다”며 “

환자들은 입원할 때 이러한 가

능성을 인지해야 한다”고 논문

에 기록했다.

윤리적 문제

이러한 결정은 오직 병원과 

의료 시스템이 극심한 압박을 

받을 때, 즉 환자 수가 최고조

에 달하고 자원이 한계점에 이

를 때에만 필요한 것이다.

하지만 나이가 많거나 기존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서 우선순

위에서 밀린 이들을 보면 심각

한 윤리적 문제가 제기된다. 코

로나19로 사망할 가능성이 더 

높을 뿐만 아니라 감염에도 더 

취약한 건 이들이기 때문이다. 

먹는 것과 입는 것, 씻는 것도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사회적 

거리두기는 어려운 일이다.

한편 코로나19는 전 세계 수

백 곳의 요양시설을 통해 빠르

게 확산됐고, 엄청난 결과를 낳

았다. 잉글랜드와 웨일즈에서는 

전체 코로나19 사망자의 3분의 

1이 요양시설에서 나왔다. 1주

일 동안 2000명이 사망하기도 

했다. 유럽과 미국에서도 코로

나19 사망자의 4분의 1이 요양

시설에서 나왔다.

노인을 지원하는 많은 단체들

은 이를 우려하고 있다.

영국의 고령자 자선단체의 대

표들은 공동 성명을 통해 “나

이가 들면 건강 상태와 회복력

이 낮아진다는 것은 우리가 살

면서 모두 확인하게 되는 것”이

라고 밝혔다. “요양시설이나 집

에서 돌봄과 지원을 받아야 한

다는 사실이 병원치료를 받을

지 여부를 판단하는 조건이 돼

선 안 된다.”

장애인 단체들이 영국의학협

회에 보낸 공개 한에도 “사회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평가하는

지가 코로나19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에 영향을 주면 안 된

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자 영

국 국민건강보험정보센터(NHS 

England)는 팬데믹 속에서 “장

애를 가진 사람들의 권리를 보

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국가에선 의사들이 

누구를 우선적으로 치료할지 선

택해야 한다. 이러한 선택은 항

상 명확한 근거를 바탕으로 이

뤄지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몇몇 주에

는 팬데믹 이전부터 인공호흡기 

부족 사태와 관련한 해결 지침

이 있었다. 뉴욕타임스는 앨라

배마, 애리조나, 캔자스, 루이지

애나, 메릴랜드, 미시간, 뉴욕, 펜

실베이니아, 테네시, 유타, 워싱

턴 주의 공개된 가이드라인을 

통해 이들의 치료 우선순위 결

정 방식을 살펴봤다.

그런데 일부 주에 신경손상, 

치매 또는 에이즈를 가진 환자

는 인공호흡기 지원을 제외할 

수 있다는 문서가 있었다. 
<11면으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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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팬데믹으로 의료 장비와 침상, 인력이 부족해진 상황. 의사들은 끔찍한 결정을 내려야만 한

다. 스테파노 디 바르톨로메오는 이탈리아 로디에 있는 한 병원에서 일하는 마취과 의사다. 그가 일

하는 병원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중환자실 치료를 요하는 환자들이 많다. 

하지만 이들이 모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중환자실에 병상이 하나 날 때

마다 의사들은 어떤 환자를 보낼지를 결정해야 한다.

디 바르톨로메오가 이 병원에서 일하기 시작한 것은 지난 3월 중순. 3월 13일 당시 이미 1,100건의 

확진자가 이 병원에 있었다. 그는 "병원에서 안간힘을 쓰고 있었지만, 이미 완전히 압도당한 상태였

다"고 말했다. 디 바르톨로메오는 중환자실 입원을 기다리는 환자들의 병동에서 일한다. 비침습적 기

계환기(non-invasive ventilation)와 기도에 튜브를 꽂는 처치를 하는 곳이다. 그러나 모든 환자들이 

처치를 받지는 못한다. 디 바르톨로메오는 "너무 나이가 많거나 상태가 위중한 환자들은 산소만 공급

받는다"고 말했다.

BBC는 삶과 죽음이 교차하는 병동에서 살릴 자와 죽을 자를 결정해야 하는 의사들의 고민을 생생

하게 보도했다(Coronavirus: Doctors face agonising life-death decisions).

아버님은 마라톤을 

너무 좋아하셨다. 훗날 

생각해보니 암울했던 

일제강점기이던 1936

년 베를린올림픽에서 

우승한 손기정 선수가 

너무 고마우셨기 때문

이리라. 이제 막 독립된 

나라에 1947년 보스턴 

마라톤 우승을 안겨준 

서윤복 선수가 자랑스

러우셨으리라. 

아버님께 기쁨을 드

리기 위해 중학교 때 육

상부에 들어갔다. 등교하기 전, 수 Km의 거리를 매일 

달리고야 학교에 갔다. 하지만 지구력과 스피드 등 모

든 것이 부족해 학교 대표선수는 못되었고 당연히 아

버님이 보시는 가운데 당당히 뛸 기회를 얻지 못했다. 

마라톤을 좋아하셨던 아버님께 마라톤을 통해 기쁨을 

드리지 못했다.

아버님은 기도를 참 좋아하셨다. 깊은 새벽 어쩌다 

잠을 깨면 언제나 아버님은 눈물로 기도하고 계셨다. 

아버님 앞에는 성경책이, 옆에는 손수건이 놓여 있었

는데 그 손수건이 항상 젖어 있었던 것이다. 장로님이

셨던 아버님은 내게 기도를 ‘이렇게 하라’고 직접 말씀

을 안 하셨지만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몸소 보여주셨

고 또 기도하는 아들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셨

을 것이다. 나는 아버님보다 먼저 일어나 기도했던 기

억이 거의 없으니 기도 생활을 통해서 아버님의 기쁨

이 되지 못했다.

아버님은 복음을 가장 좋아하셨다. 아버님이 병원에 

계시다가 집으로 오셔서 2주 정도 계시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다. 그 2주 동안 하신 유일한 말씀은 “

복음전파, 복음전파, 복음전파” 세 마디 뿐이셨다. 내가 

복음을 아버님만큼 좋아하는가, 복음대로 사는가, 복음

만을 전하는가 생각해 볼 때마다 부끄럽다.

어머님은 내게 맛난 음식을 만들어 주시는 것을 기

뻐하셨다. 어려운 살림에도 정성을 다하신 식탁을 베

풀어 주셨다. 어떨 때에는 22일 동안 집에서 금식하시

면서 꼬박 밥을 차려주셨는데 그렇게 밥을 지어주신 

어머니가 놀랍고, 밥을 거르지 않고 먹었던 내 스스로

도 놀라웠다. 그런 어머니께 맛난 음식 사드리며 고운 

블라우스 사드리며 기쁨을 드렸어야 했는데 이제는 그

렇게 할 수 없다.

어머님은 아들이 태평양보다 넓은 마음을 갖기를 

기도하셨고 내게 그런 소원을 기쁘게 말씀하시곤 하

셨다. 그러나 나의 마음은 찻잔보다 나을 것이 없다

는 것을 어머님은 잘 알고 계셨을 것이다. 나는 넉넉

한 마음으로 어머님께 기쁨을 드리는 아들이 못 되었

던 것이다.

“父悅, 母悅!” “아버님의 기쁨, 어머님의 기쁨!” 어

떻게든 아버님께 기쁨을 드리고 어머님께 기쁨을 드

리고 싶었는데 두 분 다 이 땅에 계시지 않다. 이 땅

에서 아버님 어머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효도는 

너무 늦고 말았다. 언제나 그들 ‘자신’보다 이 부족한 

‘자식’을 위해 사셨던 부모님의 살아생전에 한 번도 

그들의 큰 기쁨이 되지 못했다고 생각하고 불효자는 

또 눈물짓는다.

발행인 칼럼

부열(父悅) 모열(母悅) 

김성국 목사
(퀸즈장로교회 담임)

펜데믹 속 효용 극대화가 가장 큰 고려 상황 

선택해야만 하는 의료진 정신건강관리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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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면에서 계속>

신학자 루시 패피아트(Lucy Peppiatt)가 최

근에 평한(Charismatic Christians, Crisis, and 

Coronavirus: Part III) 바와 같이, 오순절 크리

스천들은 삶의 모든 측면에 하나님이 참여하

신다고 굳게 믿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당신

이 세상에서 행하시는 일에 참여하라고 당신

의 백성에게 명하신다고 확신한다.

일부의 견해이긴 하지만 이것은 오순절 신

학의 변함없는 주제다. 시애틀 퍼시픽대학교의 

신학 교수인 다니엘 카스텔로(Daniel Castelo)

는 가령, 오순절 영성은 신비주의의 한 형태라

고 주장한다. 이것은 퇴거의 신비가 아니라 중

재와 중보의 신비다. 

버밍엄대학교의 신학교수인 다니엘라 어거

스틴(Daniela Augustine)은 그녀의 최근 저

서 ”성령과 공동선(The Spirit and Common 

Good)”에서 같은 점을 강조한다. “성령은 그

리스도화 된 인간의 삶을 보이지 않는 은혜의 

보이는 수단으로서 고양시킨다...전 우주의 치

유는 성화되고, 성령이 스며든 인간성 안에서 

시작된다.”

말하자면 오순절 사역은 두 가지 마음, 곧 하

나님과의 깊은 친교에 이르고자 하는 마음과 

다른 사람들과 다른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의 

이 친교에 이르는 것을 보고자 하는 마음에서 

이뤄진다. 이러한 신비주의는 교회 갱신의 원

천이다.

리젠트대학교의 역사신학교수인 데일 쿨터

(Dale Coulter)는 이런 일이 중세 흑사병 발발 

후에 어떻게 일어났는지 보여줬다. 그는 이 대

유행병의 시기에 다시 한번 “목사들과 사제들

은 영적 인도자가 돼 그들의 양떼가 내면으로 

눈을 돌려 십자가에 못 박히신 하나님을 찾

도록 인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COVID-19 

AND THE SPIRITUAL LIFE).

오순절 신학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모든 백성

이 예언자가 될 시대를 고대해야 한다고 가르

친다. 그러나 그 예언은 마술의 한 형태로서의 

예언이 아니다. 참 예언은 미래를 예측하는 것

이 아니라 우리의 이웃을 그들이 가장 절실하

게 원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돌볼 수 있도록 하

나님이 어떤 방식을 사용하시는지 아는 것이

라고 믿는 것이다.

참 예언은 세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고 일

어나고 있는지, 무엇이 정말 옳은 일이고 무엇

이 그른 일인지에 대한 통찰력을 주며, 그래서 

더 좋은 더 신실한 미래를 바라보고 기대할 수 

있게 해준다.

우리가 기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함께 

참여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긍휼의 마음을 갖

게 되며 그것을 행동으로 옮길 것이다. 우리를 

내면으로 인도해(신비),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

스도를 향하게 하는 성령은 또한 우리를 외부

로 인도해(예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

신 이유가 되는 사람들을 향하게 한다.

이 성령을 따라 어둠 가운데로 들어가 하나

님의 빛이 이미 그 깊은 어둠을 깨뜨리며 솟아

나오고 있다고 확신한다. 바로 이것이 예언한

다는 것, 마른 뼈들에 생기를 불어넣는다는 것

의 의미다.

가난한 사람들을 축복하라

오순절 크리스천으로서, 그리고 오순절 신학

자로서, 나는 과거와 현재의 우리 실패에 대해 

정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가르침과 

실천의 위상과 영향에 대해서 던져야 할 어려

운 질문들이 많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다. 그리

고 지금은 우리가 향수나 이상주의에 젖어있

을 때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다.

지금은 오순절 영성과 신학이 처음 시작될 때 

우리가 했던 그 신실한 방식으로 돌아가야 할 때

라고 확신한다. 우리 이웃을 우리 자신처럼 사랑

하는 것은 타협이 아니라 계명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 우리는 다시 돌아가야 한다.

안타깝게도 많은 오순절 크리스천들이 자신

의 전통 가운데 있는 지혜를 잊어버렸다. 처음 

시작할 때, 오순절 신앙은 가난한 사람들의 운

동이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운동이었다. 가

난한 사람들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것과 같

은 위기가 닥치면 언제나 가장 크게 고통당한

다. 그래서 오순절 그리스도인들은 1918년 스

페인 독감이 돌았을 때 그 한가운데로 들어갔

다. 한 세기 후에 오순절 신앙은 세계 대부분의 

지역에서 가난한 사람들의 운동이 됐다.

그런데 미국에서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우

리 중 많은 사람들이 지금은 지리적으로도 영

적으로도 가난한 사람들에게서 떨어져서 일하

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처음에 우리가 섬기

도록 부름 받았던 사람들의 물질적, 영적 필

요에서 손을 떼었다. 바로 지금 우리는 이것

을 바로잡아야 한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신

앙의 어머니들과 아버지들에게 있던 가장 깊

고, 가장 진실한 믿음으로 돌아가는 것에서 시

작해야 한다.

아주사가에서 처음으로 오순절 부흥이 시작

됐을 때, 윌리엄 시모어 목사는 이렇게 말했다. 

“오순절의 능력을 다 모으면 더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납니다. 더 많은 사랑을 모으지 못

하면 그것은 가짜일 뿐입니다... 오순절은 우리

가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형제들을 더 사랑하

게 만듭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를 한 가족으로 

만듭니다.”

오늘날 세상에는 가짜가 너무나 많다는 것

을 나는 알고 있다. 오순절 그리스도인들이 했

던 말 중에는 어리석은 것도 많고, 해야 했지만 

하지 못한 말도 많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또 다른 오순절 신앙이 있다. 신비적이고 예언적

인 오순절 신앙이 그것이다. 이것은 성령의 은사

다. 그리고 많은 성령의 은사와 마찬가지로, 이 

은사는 우리에게 필요할 때, 그리고 우리가 결

코 상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다. 바로 이 오순절 신앙이 이 위기의 때에 요구

되고 있다.

시론

한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해인

가 학군이 좋다는 강

남에서 아파트 분양

할 때 가장 비싼 층이 

25층 고층아파트에 5

층이었다고 합니다. 

이유는 바로 앞이 초

등학교인데, 5층에서

는 아파트 베란다에 

망원경 설치해놓고 

교실을 들여다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들이 

아이들을 어느 때까지 자기 품에 끼고 살 수 있다

고 생각하십니까? 중학교만 들어가도 어림없습니

다. 부모보다 또래 친구들하고 같이 있는 것을 더 

행복해 합니다. 이렇게 우리 자녀들이 커가면서 

점점 부모의 품을 벗어나려고 하는 것이 이상한 

게 아닙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문제는 이때, “우

리 자녀들이 세상의 쾌락과 유혹에 휩쓸려 같이 

마약하고, 같이 나쁜 짓하고, 안하면 왕따 당하는 

그 안에서 어떻게 스스로 올바르고 당당하게 살 

수 있을까?”가 우리 부모들이 가져야 하는 현실적 

고민이어야 합니다. 방법은 단 하나뿐입니다. 우

리 자녀들이 언제 어디서나 해야 할 것과 하지 말

아야 할 것들을 그리고 가야만 할 길과 가지 말아

야 할 길을 그리고 있어야 할 자리와 있어서는 안

되는 자리를” 스스로 판단하고 분별할 수 있는 ‘

신앙적 가치관’을 심어줘야 합니다. 부모들이 자

녀들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최상은 자녀들이 이

렇게 ‘신앙적 가치관’을 갖도록 도와주는 일입니

다. 어떻게 도울 수 있나요? 

어느 날 한 어머니가 아들을 데리고 먼 길을 걸

어 간디를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제발 도와주세

요. 제 아들이 설탕을 지나치게 좋아해요. 건강에 

나쁘다고 아무리 타일러도 제 얘긴 듣지 않아요. 

그런데 제 아들이 간디 선생님을 존경해서 선생

님께서 끊으라고 말씀해주시면 끊겠다는군요.“ 

간디는 잠시 소년을 바라보더니 어머니께 말했습

니다. "도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보름 뒤에 아드

님을 데려오십시오." 먼 거리를 걸어왔기에 어머

니는 야속했지만, 보름 뒤 아들을 데리고 다시 간

디를 찾아왔습니다. 간디는 소년에게 말합니다. "

얘야, 설탕을 많이 먹으면 건강을 해치니 먹지 않

는 것이 좋겠구나!" 설탕을 먹지 않겠노라 약속한 

아들을 보며, 고마운 뜻을 거듭 전하던 어머니는, 

궁금한 것이 생각나 간디에게 묻습니다. "선생님 

보름 전에 찾아뵈었을 때 그때 말씀해주시지, 왜 

보름 후에 다시 오라고 하신 건가요?" 간디는 말

하기를, "사실 저도 설탕을 좋아합니다. 보름 전 

그때는 설탕을 자주 먹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제

가 설탕을 먹으면서 설탕을 먹지 말라고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설탕을 끊어야 했

습니다.”

간디의 삶이 존경받았던 이유입니다. ‘양육’입

니다. “교육, Pedagogy”와 “양육, Peideia”는 다릅

니다. 부모가 거짓말하면서 아이들에게 거짓말 하

지 말라고 가르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가르친

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결국 부모가 거짓말

하면 자녀들도 거짓말합니다. 굳이 안 가르쳐도 

부모가 정직하게 살면 아이들도 몸으로 배워 정

직하게 삽니다. 부모가 자기는 그렇게 안 살고 그

렇게 안하면서 아이들에게 그렇게 살라하면 자녀

들이 노여워합니다. 자녀들이 “아빠나 잘하세요, 

엄마나 잘하세요!” 하며 콧방귀도 안 뀝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엡 

6:4) 그러나 부모들이 먼저 그렇게 살면, 그런 부

모님의 모습을 눈으로 보고, 몸으로 느끼며 자라

난 아이들도 그렇게 살게 됩니다. 

“양육, Peideia, Nurture”입니다.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엡6:4). 성경은 우리들

에게 “양육”을 말합니다. 모든 것의 출발은 가정

입니다. 부모의 삶입니다. 아이들의 삶에서 부모

인 나를 들여다 볼 수 있다면 은혜입니다. 부모가 

먼저 성경봐야 그 모습을 보고 커가는 아이들도 

성경 봅니다. 부모가 먼저 찬송해야 그 모습을 보

고 자라는 아이들이 입에서 찬송이 떠나지 않습

니다. 부모가 먼저 기도해야 그 모습을 보고 커가

는 아이들도 기도합니다. 이것이 ‘양육’입니다. 부

모는 이렇게 자기의 삶을 통하여 아이들이 신앙

적 가치관을 갖고 살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어

느 리서치 기관에서 조사한 통계입니다. 부모가 

자녀들과 하는 대화 가운데 80% 이상이 “잘 잤니, 

잘 지내니?, 밥 먹었니, 어디 안 아프니?, 무슨 일 

없니” 등등이 끝이라고 합니다. 우리들은 자녀들

과 함께 예배하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찬송하면

서 그들이 갖고 있는 꿈과 비전을 나눠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뤄지지 위해서는 하나님이 도우

셔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해줘야 합니다. 함께 기

도하며, 격려하고 축복해주는 그런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들의 삶에는 적잖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중 하나가 가정에서 부모들이 자녀

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이 시간

이 우리 부모들이 아이들의 영혼에 신앙적 가치

관을 삶을 통하여 나눌 수 있는 너무나 좋은 기회

입니다. 고난이 주는 유익이요 축복입니다. 부모

가 살아야 자식이 삽니다. 어린이 주일에 먼저 부

모 된 나를 돌아볼 수 있다면 은혜입니다. 문제부

모와 문제가정은 있어도 문제아는 없습니다. 믿음

의 가정을 잘 일구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양육

을 통하여 우리 자녀들이 신앙적 가치관을 갖게 

되는 복중의 복이 모든 자녀들에게 함께 하시기

를 기도합니다. 
pastor.eu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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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희곤 목사
(뉴욕 참사랑교회)

부모가 살아야 자식이 삽니다

“위기의 때 진정한 오순절 신앙이 필요하다”



사람들은 누구나 크던 작든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

떤 이들은 특별한 것에 대해 

남다른 두려움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벌레만 

보면 질겁을 합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에서도 누구나 예외 

없이 이 두려움과 맞닥뜨릴 때

가 있습니다. 어떤 것은 염려

나 근심정도로 끝날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두려움을 만날 수도 있

을 것입니다. 

성공하는 사람은 대부분 큰 

위기나 두려움의 순간에 초연

히 담대히 대처했던 사람들입

니다. 두려움에 포로가 되어있

을 때 사람들은 평상시 같으면 

쉽게 해낼 수 있는 일도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땅에 있는 살쾡

이가 나무 위에 있는 다람쥐를 

사냥하는 비법이 있습니다. 땅

에서 나무 위에 있는 다람쥐를 

발견한 살쾡이는 순간 매서운 

눈초리로 다람쥐의 눈을 응시

합니다. 그러면 다람쥐는 스스

로 두려움의 파장을 내며 안절

부절 못하다가 그만 땅 아래 살

쾡이 발 앞에 뚝 떨어져 먹이가 

되고 맙니다. 피할 길은 얼마 

듣지 있는 데도 말입니다. 

우리도 두려움에 포로가 될 

때 마귀의 밥이 될 수 있습니

다. 역사가 토인비는 인류역사

는 도전과 응전이라고 했습니

다. 넘어지고 쓰러져도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정신, 오뚝이 

정신으로 희망과 용기를 가지

고 도전해야합니다. 미국 초창

기에 청교도 102명이 보스턴 

지역에 정착했지만 1년 후 

50%가 사망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두려

움을 이겨내는 비결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본문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인도를 

따라 진행하다가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바란 광야 가데스

에 진을 쳤습니다. 그리고 각 

지파에서 한명씩 뽑아 12명의 

정탐꾼을 보내 40일 동안 하

나님이 약속하신 그 축복의 땅 

가나안을 정탐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돌아와 보고하

는 장면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가나안 땅은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만 그 

땅의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

고하고 심히 클 뿐만 아니라 신

장이 장대한 자들이 있어서 올

라가서 능히 칠 수가 없다는 것

이었습니다. 아낙자손들은 신

장이 남자가 평균 3m, 여자가 

2.75m였습니다. 그리고 자신들

은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

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크나큰 

절망과 같은 소리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껏 

모세를 통해서 약속해주신 축

복의 땅만을 바라보고 나아왔

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땅을 

눈앞에 두었지만 얻기에는 너

무나 난공불락의 땅이라는 것

입니다. 진퇴양난에 빠졌습니

다. 10명의 정탐꾼들이 부족했

던 것은 시력과 산술이 아니라 

믿음과 순종이었습니다. 적과 

싸울 때 적을 너무 과소평가해

서 얕보고 교만하다가 실패하

는 경우도 있으나 너무 과대평

가하여 위축되고 약화되어 겁

을 먹을 필요도 없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

시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약

속과 보장 속에 일을 해오다가 

해결하기 힘든 난관에 부딪칠 

때가 있습니다. 또는 사업을 

하다가 크나큰 어려움에 직면

할 때도 있습니다. 가정문제, 

경제문제, 직장문제, 건강문제 

등 우리 자신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일을 당할 때가 있습

니다.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

서 어려움 가운데 빠졌던 사람

이 참으로 많습니다. 예상치 

못했던 코로나19로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상황에서 어

떠한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솔직히 누구든지 제대로 서

있기 힘든 어려움을 느끼는 절

망적인 상태가 되기 쉬울 것입

니다. 그러나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가 난리를 쳐도 어린아

이들은 평안합니다. 야외 나온 

아이들에게 마스크를 꼭 해야 

한다고 하니까 ‘답답하고 숨막

혀요’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 회중

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

새도록 백성이 곡하였더라고 

했습니다. 완전히 절망하고 있

습니다. 이것이 두려워하는 사

람들의 특징입니다. 너무 쉽게 

절망합니다. 포기합니다. 두려

움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몇 가

지 특징에 더 있습니다. 부정적

인 사람이 됩니다. 자신은 작게 

보이고 오히려 자신이 직면한 

문제만 크게 보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은 그들

의 성읍과 거민의 덩치를 보고 

자신들을 스스로 메뚜기 같다

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원망합니다. 누구 때문에 이

렇게 되었다. 무엇 때문에 이

렇게 되었다. 이렇게 되어진 

환경을 원망합니다. 그러나 원

망한다고 해결될 것은 아무것

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이

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

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

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더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

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

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

려 하는고” 하나님까지 원망

하고 있습니다. 원망은 불신을 

낳고 관계를 파괴시킵니다. 

(약5:19, 레19:18, 빌2:14) 

이러한 사람은 할 수만 있으

면 회피하려 합니다. 그것으로

부터 도망하려 합니다. 이스라

엘 백성들이 말합니다.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장관

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

자” 애굽이 어떤 곳입니까? 압

제와 서러움의 장소요. 종 되

었던 자리가 아닙니까? 싸움

도 하기 전에 이미 패배자가 

되었습니다. 목적의식이 흔들

렸습니다. 내 힘을 의지한다면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

엘 민중들은 난관에 봉착할 

때 두려워하며 당황하였고 낙

심하고 실망하였습니다.

마쓰다는 세계적인 일본기

업입니다. 일본 최고의 공과대

학을 수석으로 졸업한 한 학생

이 이 마쓰다 회사의 입사시험

에 응모했습니다. 그러나 최종 

합격자 명단에 그의 이름이 빠

져 있었습니다. 수치심과 분노

에 괴로워하던 그는 다량의 수

면제를 먹고 자살하고 말았습

니다. 그런데, 다음 날 그에게 

전보가 한 장 날아왔습니다. 입

사 시험에 수석으로 합격했는

데 전산처리에 문제가 생겨 누

락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그 청년은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를 아는 모든 

사람들과 회사 인사부 책임자

까지도 아쉬움과 안타까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소식을 들은 그 

기업의 총수 마쓰다 고노스케

씨의 반응은 전혀 엉뚱했습니

다. “이 학생이 젊은 나이에 세

상을 떠난 것은 참으로 애석하

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 회사가 이 학생을 받아들

이지 않게 된 것은 큰 행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정도의 좌절도 이겨내지 못

한 것으로 봐서 그 학생의 정

신적 자질은 매우 형편없는 것

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러

므로 만약 이 학생이 우리 회

사의 중요한 자리에 올랐을 때 

어려운 일이 닥치거나 좌절하

게 되면 그는 충동적이고 비극

적인 방법으로 일을 처리할 가

능성이 크며 그로 인해 회사는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게 될 것

이 뻔합니다”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소망

이나 계획들을 이루지 못했을 

때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가짐

을 바르게 가져야 합니다. 

똑같은 상황에서 모세와 아

론은 엎드려 기도했고 여호수

아와 갈렙은 두려워하지 않고 

침착하고 담대하였습니다. 원

망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처분

만을 기다렸습니다. 실망하지 

아니하고 소망 중에 승리를 확

신했습니다. “그 땅을 탐지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그 옷을 

찢고” 분연히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

다. 그러므로 그들의 주장 또

한 달랐습니다. “우리가 올라

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

기리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

리에게 주시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스스로 자신

들을 메뚜기에 비유할 만큼 신

장이 장대한 거민들에 대해 말

하길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

지 말라 그들은 우리 밥이라”

고까지 이야기합니다. 

똑같은 상황입니다. 무엇이 

이들을 이처럼 다르게 했을까

요? 두려움에 떠는 그 때에 두

려움에 휩싸이지 않고 도리에 

담대하게 적극적인 생각과 자

세를 가지게 한 것이 무엇이었

을까요? 오늘날 하나님의 성

도된 우리가 세상 속에서 만나

는 숱한 어려움과 환란 속에서

도 담대할 수 있고 적극적인 

생각과 자세를 가질 수 있는 

비결은 어디에 있을까요?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

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

지 말라 그들은 우리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을 떠났

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

느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두려

워 말라, 이제껏 너희가 보지 

않았느냐 10가지 이적 속에 

자연을 다스리시고 생명을 주

관하신 하나님, 홍해를 가르시

고 광야에서 낮에는 구름기둥

으로 시원하게 해주시고, 밤에

는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보호

해주신 하나님, 반석에서 생수

를 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게 하시며 너희의 필요를 채

워주셨던 그 하나님. 그 능력

의 하나님이 함께 하실진대 저

들은 우리의 밥이다. 

거대한 대적을 만났지만 난

공불락의 성들을 대했지만 두

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은 대적을 바라본 것이 아

니라 자신들과 함께 하신 능력

의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

입니다. 여러분, 결코 잊지 마

십시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잊지 마십시

오. 그리고 그 분을 바라보시

며 나아가십시다. 오늘까지 나

를 인도하신 하나님 앞으로도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을 확실

히 아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잊지 마십시오.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

지 아니하시는 그분의 팔을 붙

드십시오. 

시편기자는 노래합니다. “내

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

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

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

이라”(23:4). 여호수아에게 하

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

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

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

와 함께 하느니라”(수1:9). 이

사야 41:10절에 약속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

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예

수님도 제자들에게 명하십니

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란

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

을 이기었노라”, 이와 같은 많

은 약속이 있음에도 왜 우리가 

절망하고 낙심합니까? 왜 우

리가 두려워합니까? 바로 이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잊어버

릴 때 그러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신앙인은 세상을 이깁니다. 

가진 것이 없다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모든 것

을 가지셨습니다. 도리어 하

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

이 역사하십니다. 온 회중이 

돌로 치려하는 동시에 여호와

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이 백

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

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모

든 이적을 행한 것도 생각지 

아니하고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하나님을 믿

지 않는 것에 대해 ‘하나님을 

멸시한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힘든 일속에서 어려

운 일 속에서 두려운 일들 속

에서 혹시 하나님을 멸시하고 

계시지는 않고 계십니까? 어려

운 일을 만나면 그때가 곧 하

나님이 나의 믿음을 시험하시

고 바라보시는 때임을 명심하

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강하고 담대하십

시오. 그 믿음에 하나님이 역사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서는 자, 그 믿음에 하

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베푸십

니다. 시련은 믿음을 연단합니

다(벧전1:17). 가나안의 축복

을 소유한 자가 누구였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두

려움으로 갈팡질팡하던 이스

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다 죽어

갔지만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

만은 그들의 믿음대로 가나안

에 들어가게 되는 축복을 받았

습니다. 

오직 믿음이 사람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직 믿음의 사

람이 축복을 받습니다. 하나님

의 함께하심의 믿음으로 강하

고 담대하십시오. 여러분의 모

든 두려움을 믿음으로 쫓아버

리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볼 

때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환경

이나 대적자를 볼 때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을 바라볼 때 우리는 담대할 

수 있습니다. 두려움을 버릴 

수 있습니다.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 도리어 환란 앞에 담

대할 수 있습니다. 능력의 하

나님. 세상을 이기신 하나님,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

시고 믿음으로 강하고 담대해

지셔서 두려움을 몰아내고 늘 

승리하는 신앙인이 되시길 축

원합니다.
leedaewoo19126@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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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새 발간되는 크리스천 신

문들을 인터넷으로 보면서 느

낀 점이 있었다. 신문 내용 중

에 특별히 미국의 교회 지도자

들의 코로나바이러스 이후에 

교회에 많은 변화가 있으리라 

예측하는 내용이 내 눈길을 끌

었다. 그 내용을 보니 그동안 

사명을 가지고 열심히 살지 못

한 것을 회개하며 열심히 다른 

모습으로 교회를 섬길 것을 다

짐하는 목회자들도 있었고, 그 

다음으로는 교회가 참으로 재

정적으로 어렵게 될 것이라는 

말을 하는 분들도 있지만 그렇

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하는 

분들도 있었다. 그리고 코로나 

사태 이후에 교인들의 수평적 

이동이 있어 어려워지는 교회

가 많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

다. 그래서 교회 문을 닫는 교

회도 생기게 될 것을 염려하는 

의견들이 올라와 있었다. 

이러한 주장들은 나름대로 

이해는 가고 수긍할 면도 있다

고 생각된다. 그러나 그러한 

주장은 모든 교회에 적용된다

고 생각지는 않는다. 그 이유

는 교회가 세워진 2000년의 

역사를 돌아보면 교회는 어떤 

환란과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

이 보호하셨고 지켜주셨기 때

문이다. 문제는 ‘교회가 얼마

나 교회답게 사명을 가지고 지

내왔는가’라고 생각된다. 

2000년 동안 수많은 로컬 

교회가 문을 닫았고 다른 교회

들이 일어났다. 사명이 끝난 

교회들은 그 지역에서 사라졌

고 새롭게 사명을 받은 교회들

이 지역마다 일어났다. 그러므

로 내가 믿기로는 교회가 과연 

이런 어려울 때를 잘 지날 수 

있는가는 경제적인 문제도 아

니고 교인들이 이동하는 문제

도 아니라고 생각된다. 그 교

회가 과연 주님이 주신 사명을 

잊지 않고 계속 나아가고 있는

가에 달려 있다고 생각되기 때

문이다. 

사명이 있는 자는 하나님이 

불러 가시지 않는다는 말이 있

다. 그렇다고 믿어진다. 해야 

할 사명이 있는 교회는 하나님

이 세워나가신다고 믿어진다. 

그러므로 교회는 이런 어려운 

시기에 경제적인 문제를 어떻

게 해결할 것인가 그리고 성도

들의 이동을 어떻게 막을 것인

가에 초점을 두지 말고 앞으로 

교회에 주어진 사명을 어떤 마

음으로 이루어갈 것인가를 생

각할 때라고 판단되어진다.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 된 

성도들의 삶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된다. 이 재앙의 때에 단

지 먹고 사는 것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님이 무

슨 사명을 주셨나’를 생각할 

때이고 그 주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

나’를 생각할 때라고 여겨진

다. 성경 전도서 7장 14절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고 있다. “형통한 날에는 기

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

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

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

에서 ‘되돌아보아라’라는 말씀

을 개역한글에서는 ‘생각하라’

고 번역하고 있다. 더 잘 해석

한 말이라고 생각된다. ‘곤고

한 날에는 생각하라’는 것은 

무엇을 생각하라는 것일까? 

이와 같은 때에 하나님이 나에

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깊게 생각해 보라는 것이다. 

그렇다. 곤고한 날을 맞이하

여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기뻐

하시고 복 주시는 삶이 무엇인

지를 생각하며 앞날의 계획을 

세울 때라고 믿어진다. 그리고 

그 계획을 보시고 하나님은 우

리의 삶을 세워나가실 것을 믿

는다.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 

다음과 같은 말씀을 마태복음 

6:31-34절에 하셨다. “그러므

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

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

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일

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일

은  염려할 것이요 한 날 괴로

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이 말씀을 간단히 해석하면 

당장 무엇이 없다고 걱정하지

도 말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

야 할 것도 걱정하지 말라는 

말이다. 그 이유는 천지를 주

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

버지이신데 우리의 사정을 환

히 잘 아시기 때문이라는 것이

다. 그러므로 단지 우리의 할 

일은 먼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하면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채우실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어려운 시기를 

맞이하여 앞날을 걱정할 것이 

아니고 우리의 천부되신 하나

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

를 생각하며 그것을 위하여 기

도하며 계획을 세워나가는 때

임을 잊지 말아야 하겠다.  
david2lord@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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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려워 하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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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오는 주일이 어머니 주일입니다. “여자는 약하나 어머니는 강하

다”라고 19세기 낭만주의의 거장 빅토르 위고가 말했는데 본 받을만한 

훌륭한 어머니에 대한 좋은 예화와 어머니를 잘 효도한 사람의 좋은 

예화가 있으면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파사데나 Han 교사 

A: 역사적으로 훌륭한 인물 배후에는 훌륭한 어머니의 보살핌과 희

생이 있었습니다. 영국의 수상 윈스턴 처칠이 국민들에게 인기가 절정에 

달할 때 런던의 한 신문사가 처칠을 유치원 때부터 대학까지 가르친 훌

륭한 선생들을 조사해 “위인을 만든 위대한 스승들”이라는 제목으로 기

사화 했습니다. 그 신문기사를 읽은 처칠은 이런 메모를 신문사에 보냈

다고 합니다. “귀 신문사의 조사에 나의 가장 중요한 스승을 한명 빠뜨렸

습니다. 그 분이 나의 어머니입니다. 그 분이 가장 위대한 스승입니다.”  

에디슨의 어머니를 소개합니다. 에디슨의 어머니는 결혼 전에 초등학

교 선생 출신이었습니다. 에디슨이 초등학교에 입학하였을 때 그는 학교

에 가서 끊임없이 질문하였습니다. 담임선생은 귀찮아했습니다. 담임선

생은 “이 애는 저능아가 되어서 도저히 가르칠 수 없다”고 편지를 써서 

에디슨의 부모에게 보냈습니다. 에디슨의 어머니가 선생님을 만났습니

다. 선생은 에디슨을 “바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에디슨의 어머니는 

정면으로 항의하면서 “내 아들은 바보가 아니오. 아마 천재일지 모르오... 

선생님이 내 아들을 못 가르친다면 내가 가르치겠소.” 에디슨은 학교에 

입학한지 3개월 만에 “저능아”라고 퇴학을 당했습니다. 사실 에디슨은 

암기위주의 교육보다 생각하고 추리하는 능력이 남달리 뛰어났는데 주

입식 교육 위주의 그 당시 교육방법으로는 에디슨의 잠재력을 잘못 평가

한 것입니다. 그러나 에디슨 어머니는 아들을 집에서 끈질기게 가르쳤습

니다. 포기하지 않고 엄청난 인내를 가지고 가르쳤습니다. 에디슨 어머

니의 위대한 점은 선생은 저능아라고 했으나 어머니는 아들의 천재성을 

발견하고 그것을 인내를 가지고 키워준 것입니다. 그는 백열전구를 발명

하여 도시의 밤을 환하게 밝혔고 전화기, 선풍기, 냉장고, 전기세탁기, 축

음기 등 1000개 이상의 발명품을 만들어 인류 문화에 큰 공헌을 하였습

니다. 어머니의 수고와 인내가 아들을 위대한 발명가로 만든 것입니다.

미국의 강철 왕 앤드류 카네기는 원래 스코틀랜드 출신으로 어렸을 때 

부모를 따라 미국에 건너온 가난한 집의 아들이었습니다. 책상보 행상

을 하는 아버지의 수입으로 근근이 연명해가는 가세인지라 단벌 내복으

로 추운 겨울을 나야 했기에 내복을 세탁할 때는 어머니가 아들이 밤에 

자는 동안에 빨아서 불을 피워놓고 말려 아침에 입도록 하였습니다. 어

머니의 고생을 보다 못한 22살의 카네기는 결심을 했습니다. 첫째, 누더

기를 걸친 어머니에게 실크 옷을 해드릴 것 둘째, 하인을 몇명 고용하여 

어머니의 일을 들어 드릴 것 셋째, 어머니에게 고급 마차(요즘으로 말하

면 승용차)를 사드릴 것을 약속하고 이 3가지가 달성될 때까지는 결혼

하지 않을 것을 결심하는 바람에 52살이 되어서야 카네기는 결혼을 했

다고 합니다. 카네기는 어머니의 은공을 가슴속에 깊이 새기고 보답을 

한 효자입니다.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신앙상담신앙상담 ??
?

?
?

역사적 인물 뒤엔 훌륭한 어머니 있어

이정현 목사
빛과소금의교회 / (310)749-0577

Johnjunghyunlee@gmail.com

지난달 워싱턴 Examiner

에 나온 새로운 전국조사에 

따르면 미국 전체 시민의 거

의 절반은 이번에 온 세계를 

휩쓸고 있는 치명적인 코로

나바이러스가 하나님께서 

세상에 보내시는 “Wake up 

Call-일깨우는 콜”이라고 믿

고 있으며 시민 3분의 1은 

성경에서 이미 말씀해주시

고 있는 “말세”로 본다고 반

응했다는 조사 발표가 있었

습니다.

이 설문 조사들은 Joshua 

Fund(조슈아 기금) 설문조

사를 통해 이루어졌는데, 핵

심적인 발견은 지금 미국 사

람들의 심리적 분위기는 “하

나님 또는 신”을 찾는 신앙 

회복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

끼기 시작하며 창조주 하나

님을 배울 수 있는 기독교로 

돌아갈 필요성을 느끼고 있

다는 분석 내용 사실입니다.

약 44%의 미국 시민들의 

조사 답변에 의하면 COV-

ID19 위기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돌아가라고 우리

들을 일깨우는 콜(a wake-

up call for us to turn back 

to faith in God)”이며 “다

가올 마지막 때 심판의 징

후(signs of coming judg-

ment)”라고 답했습니다.   

참고로, Joshua fund은 그

리스도인들을 격려하고 일

깨워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스라엘과 그 주위에 있는 국

가(10/40 window)를 축복’

하며 전도하기 위해 설립된 

자선단체입니다.

이 기금을 만든 Joel C. 

Rosenberg는 뉴욕의 베스

트셀러 작가이기도 한데, 그

는 말하기를 “전국이 거의 

감금된 상태 속에 놓인 미국

인들은 불안해 하지만 그렇

기 때문에 수백만 명이 처음

으로 하나님과 성경, 기독교 

설교에서 답을 찾아가고 있

다. 그것은 지금까지 이 위기

에서 가장 중요한 희망의 조

짐이 될 수 있다”라고 했습

니다.

“Wake Up Call”이라고 믿

는 사람들: 

△자신을 “세상적(secu-

lar)”라는 사람들–25% △

유대인 미국인–42% △공

화당 소속인–58% △민주

당 소속인-41%(이중 34%

는 스스로 극좌파, 47%는 중

간좌파 민주당이라고 함)

말세 예측에 동의한 사람들:

△유대인 미국인들-30% 

△민주당 소속인들-30% △

공화당 소속인들-39% △아

프리카계 미국인들-40% △

히스패닉인 미국인들-50%

전국적으로 인정받는 

McLaughlin & Associates

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응

답자의 3분의 1이 ‘말세가 

정말 가까워진 것 같아서 두

렵다’라고 답했는데 Joshua 

Fund에서는 “29%가 이 위

기는 ‘성경이 말하는 말세에 

살고 있다고 믿는다’고 답했

다”고 했습니다.

설문 조사는 22%가 “난 

non-Christian이야”라고 하

는 비기독교인이었고, 40%

가 기독교인 응답자로서 이 

위기가 하나님과 영적 문제

에 더 많은 관심을 초래했다

고 응답했습니다.

로젠버그는 말하기를 “결

과는 분명하다. 이 전례 없는 

글로벌 위기로 인해 미국인

들은 성경을 읽기 시작하고 

성경의 가르침과 기독교 설

교를 온라인으로 듣고, 평소

에는 그렇지 않지만 성경의  

예언과 인류를 위한 하나님

의 미래에 대한 가르침을 온

라인으로 검색하고, 가족과 

더 많은 영적 대화를 나누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 위기를 

통하여 미국에 영적 대각

성이 일어나게 되기 바랍니

다. 22%의 비기독교(self-

identified Non-Christian), 

25%의 무신론자(self-

identified as a Secular 

American) 은  절대로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설문조사들에 대한 생각 

몇 가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인간의 한계를 깨닫는 

시기   

 

COVID-19의 상황이 세계

적으로 점점 확산되면서 너

무 작아서 눈에 보이지도 않

는 이 신기한 바이러스의 정

체가 점점 드러나고 있지만 

아직도 모르는게 더 많이 있

다고 합니다.    

그렇게도 자신 있게 자랑

하던 과학과 기술, 의학의 

발달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COVID-19을 온전히 그리

고 신속히 “통제“할 수 없다

는 것에 사람들은 매우 놀라

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과 

“과학의 한계, 의료의 한계, 

내가 믿었던 모든 것들의 한

계”를 뼈저리게 느끼며 인간

의 한계를 느끼게 됩니다. 특

별히 평상시 정체성 혼돈에 

의해 면역성이 낮은 라이프 

스타일을 즐기던 사람들에

게는 더더욱 불안한 일이 되

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이런 암담해 보이

는 현실은 ‘COVID19 설문조

사’ 결과가 보여주는 것처럼 

인류가 새롭게 진리를 갈망

하며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

는 최고의 시기이며, 평범한 

것과 가장 가까이 있는 진리

를 다시 되돌아보게 되는 시

기이기도하기에 감사한 시

기입니다. 

간혹 어떤 이들이 “소금은 

짜고 설탕은 달다”라는 매우 

평범한 진리에 대해 새삼 놀

라는 것처럼 “자기 보기에 

좋은 대로 살았다”(삿17:6, 

잠3:5-6)가 갑자기 깨달아

지는 순간 또는 끝까지 깨닫

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을 성경에서도 많이 찾

아볼 수 있지요.   

또한 전도의 기회입니다! 

우리 주위에 그동안 하나님

을 여러 이유로 거부했던 친

구, 이웃, 가족들이 있었다면 

22%와 25%의 숫자에 그들

도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게빈 뉴셤 주지사

가 얼마전 캘리포니아가 언

제 오픈할지에 대한 계획을 

4개 단계로 발표했는데, 안

타깝게도 교회들이 오픈하

는 것은 맨 마지막 단계인 

Stage 4로 발표하며 날짜도 

아직 발표하지 않은 상태입

니다. 그에 대응하고자 저희

단체와 미국 기독교단체들

이 함께 지혜를 논의하고 있

습니다. 서로 주님께서 맡기

신 일에 충성하며, 이웃을 돌

아보고 전도하는 기회로 귀

하게 쓰임받기를 기도합니

다. 교회 오픈에 대한 더 자

세한 내용은 Facebook이나 

Tvnext.org로 가셔서 보시

기 바랍니다.  

COVID-19에 대한 미국인들의 설문조사, Wake Up Call! 

아는 게 힘이다! 아는 게 힘이다! 
가치관 전쟁 가치관 전쟁 

새라김 사모
(TVNG 설립자, TVNEXT.org)



             

2020년 5월 9일 토요일www.chpress.net6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종   합

중보기도 해주세요!...미전도 종족

샨족은 주

로 중국과 라

오스, 미얀마, 

태국에 자리 

잡고 있는 몇

몇 특별한 종

족들로 이뤄

져 있다. 중국 남서부의 윈난성에

서 그들은 5번째로 큰 소수종족

이다. 그들은 중국과 미얀마

(Sino-Myanmar) 국경 근처의 도

시와 농촌에 산다.

샨족은 따이(Dai)족으로 알려

진 큰 규모의 종족에 속한다. 기

원전 따이족은 중국 남부와 동

남아시아의 여러 지역으로 흩

어져서 각자 다른 부족을 이뤘

다. 12세기에 이 부족들은 연합

해 지방정권을 세워서 "징롱금

당왕국(Jinglong Golden Hall 

Kingdom)"으로 알려졌다. 하지

만 따이족들은 중국황제로부터 

완전히 독립하지는 못했다. 

1949년에 공산정권이 들어서기 

전 서서히 분리돼 각자 나름대

로의 전통과 언어를 형성하기 

시작했다. 이후 공산정부 아래 

중국에 남은 따이족들은 자치지

역에서 살았다. 샨족은 데홍

(Dehong) 지역에 정착해 벼농

사를 짓고 있으며 마침내는 저

지대 농부인 슈이 따이(Shui 

Dai)족과 산악 유목민인 한따이

(Han Dai)족 등 2개의 종족으로 

발전했다.

삶의 모습

샨족은 매우 친절하며 우호

적이다. 여자들은 남자들보다 

더 사교적이며 진취적이다. 하

지만 남자들이 아직도 결정권

을 가지고 있으며 가정의 중심

이 된다. 그들 대부분은 농부이

며 벼, 옥수수, 사탕수수, 열대

과일, 다양한 채소를 재배한다. 

그들은 또 닭, 돼지, 물소 등과 

같은 가축들을 키운다. 일부는 

중국과 미얀마 사이를 자주 왕

래하며 장사꾼 일을 하기도 한

다. 그들은 음식, 옷, 직물가방, 

대나무 모자, 가죽류, 전자제품, 

자동차 부품과 같은 물건들을 

판다. 

남자들은 일반적으로 여자들

보다 교육을 덜 받는데, 소년들

은 사춘기가 되기 전에 밭일을 

시작하거나 아버지를 따라 장삿

길을 나서기 때문이다. 여자들

은 주로 집에 있지만 일부는 시

장에다 물건을 팔거나 자그마한 

가게를 꾸려 수입을 벌기도 한

다. 젊은 여자들 중 많은 이들이 

지금은 교육기회와 일자리를 찾

아 도시로 이주하고 있다.

중국의 샨족은 버마족의 문

화에 상당한 영향을 받았다. 예

를 들면, 많은 남자들은 버마인

들과 같은 사롱(sarongs, 치마

의 종류)을 입고 마을의 불교사

찰에서는 중국시간이 아니라 

버마시간을 따른다. 또 버마계 

샨족과 중국계 샨족 상인들은 

물건교환도 하고 각자의 생각

들도 선뜻 주고받는다.

샨족은 많은 재미있는 구애전

통을 가지고 있다. 한 예로 "지

갑던지기 게임"이 있는데, 처녀

는 자기가 호감을 갖는 젊은 남

자에게 조그만 지갑을 던지고 

그 남자도 호감을 갖고 있으면 

지갑을 잡는다. 보다 현대적인 

전통은 영화관에서 일어난다. 

실내가 어두워지면 한 쌍의 남

녀는 서로에게 플래시를 비춘

다. 결혼식은 대개 어느 한 쪽 

집안에서 거행되며 그 지역의 

승려가 주례를 선다. 

대나무 위에 지어진 샨족의 

전통가옥은 이제 더 이상 흔하

게 볼 수 없다. 가난한 사람들

은 나무나 이엉, 알루미늄 지붕

의 대나무 가옥에서 살고 중상

류층 사람들은 나무나 타일마

루를 가진 시멘트 또는 벽돌가

옥에서 산다. 상류층들은 일본

제 VCR과 같은 현대적인 제품

들도 갖고 있다. 

주식은 쌀밥이며 가끔은 팥

을 넣거나 달게 해서 먹고 파인

애플 안에 담아서 먹기도 한다. 

그들은 또한 육류, 닭요리와 다

양한 야채요리를 먹기도 하고, 

중국식 차, 맥주, 콜라나 다른 

청량음료도 마신다.

남자들은 단추가 달린 셔츠

와 바지 또는 사롱과 같은 치마

를 입는다. 어떤 남자들은 팔과 

가슴에 문신을 한다. 모든 연령

층의 여자들은 피부가 햇볕에 

타지 않도록 노랑색의 진한 화

장을 한다. 그들은 또한 매일 

보석을 착용한다. 음악과 춤은 

축제와 다른 중요한 의식이 있

을 때 주요한 부분이다. 축제에

서 남자들은 중국계 샨족의 전

통의상을 입고 무대 위에 올라 

장기를 보인다. 코끼리다리 같

은 북과 기타같이 생긴 현악기

를 연주한다.

신앙

샨족은 정령숭배사상(애니

미즘)과 소승불교(Therevada)

가 혼합된 신앙을 따른다. 화려

한 불교사찰은 대개 고상식으

로 지어지며 마을 중앙에 있다. 

부처의 사진들이나 제단은 모

든 집에서 볼 수 있다. 사찰 안

에서는 여자들이 뒤에 앉고 남

자가 앞쪽에 앉는데, 이는 샨족

의 사회에서 여자보다는 남자

가 우위이기 때문이다.

필요로 하는 것들

중국의 데홍 지역의 도시에

서는 공개매춘이 흔하며 아편

과 헤로인의 판매도 마찬가지

다. 식수는 심각하게 오염돼 

있어 심지어 우물의 물도 사용

하기 전에 때때로 정수시켜야 

한다.

동남아시아의 샨(Shan)

존 파이퍼, 코로나 관련 신작 출간

미국 복음주의권 대표적 

목회자인 존 파이퍼 디자이

어링갓 대표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신학적 관점으로 바

라본 신작 ‘코로나바이러스

와 그리스도’(개혁된실천사)를 펴냈다. 19개국

에 동시 출간된 이 책은 먼저 출판사 홈페이지

에서 이북(eBook)으로 무료 배포된 뒤 최근 종

이책으로 나왔다.

파이퍼 대표는 코로나19 시대를 사는 그리스

도인이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는 자’(

고후 6:10)로 살길 기대했다. 미증유의 사태에

도 “의로운 하나님의 말씀은 반석처럼 견고하

기 때문”이다.

그는 “하나님은 코로나19에 침묵을 지키고 

있는 게 아니”라며 “상황이 좋을 때나 나쁠 때

나 하나님 말씀은 견고한 평화와 기쁨을 가져다

준다. 이 책을 읽는 모두가 근심하는 것 같으나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자로 사는 ‘비밀’을 깨닫기 

바란다”고 말한다.

이 비밀은 “코로나19를 멈출 능력이 있으나 

그렇게 하지 않는 주권자가 이 와중에 우리의 

영혼을 지탱해준다는 것”이다. 이를 이해하면 

하나님은 온 세상의 모든 것을 합력케 해 선을 

이루도록 주관하는 분이란 걸 믿을 수 있다(롬

8:28). 코로나19로 인한 혹독한 현실에도 그분

의 섭리를 기대할 수 있는 이유다.

책은 ‘하나님이 코로나19로 무엇을 하려는가’

에 관한 6가지 성경적 관점도 실었다. ‘끔찍한 

도덕적 현실을 그림처럼 보여줌’ ‘그리스도 재

림을 대비하라는 경종’ ‘그리스도 가치에 따라 

삶을 재정렬하라는 신호’ ‘위험 속에서 선을 행

하라는 부르심’ 등이다. 파이퍼 대표는 “‘시대를 

분간하라’(눅12:56)고 말씀한 예수님처럼, 성경

을 읽으며 코로나19 시대에 하나님 사역을 분

간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첫 코로나 치료제 ‘렘데시비르’ 이번 주 투약

코로나19 치료제 ‘렘데시

비르’가 이번 주 미국 내 응

급환자들에게 처음 투약된

다. 렘데시비르가 코로나19

의 치료에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얼마나 많은 환자

들이 혜택을 볼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

다.

렘데시비르 제조사인 길리어드사이언스의 대

니얼 오데이 최고경영자(CEO)는 3일 미국 CBS 

방송 프로그램 ‘페이스 더 네이션’에 출연해 “미

국 전역에 있는 가장 위급한 환자들에게 약을 배

급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서 “정부와 협

업해 어느 도시가 가장 취약한지, 어디에 있는 환

자들이 약을 가장 필요로 하는지 정한 뒤 이번 

주 초 환자들에게 주려고 한다”고 밝혔다.

스티븐 한 미식품의약국(FDA) 국장은 앞서 

지난 1일 코로나19에 감염돼 병원에 입원 중인 

중증 환자들을 치료하는 목적으로, 정맥주사를 

통해 투약하는 방식에 한해 렘데시비르 사용을 

승인 받았다고 발표했다. 이날 길리어드는 “입

원환자 외에 일반 환자에게 정맥주사가 아닌 흡

입형태로 투약할 수 있는지도 연구 중”이라고 

전했다.

길리어드는 초기 생산분 약 150만병을 기부

한 상태다. 렘데시비르를 사용하는 치료에는 환

자에 따라 5일 또는 10일 코스가 적용된다. CBS

는 “치료 코스에 따라 10만-20만명이 치료받을 

수 있는 분량”이라고 밝혔다.

오데이는 “인류의 고통과 치료제의 필요성을 

알고 있기에 내린 결정”이라면서 “환자들에게 

투약되는 데 방해가 될 요소가 없다는 점을 분

명히 하기 위해서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그

러면서 “이번 주 초 수만명을 치료할 수 있는 분

량의 렘데시비르를 선적하기 시작할 것이며, 연

방정부는 중환자실 상황과 바이러스 확산 추이 

등을 기준으로 약을 어디로 보낼지에 대해 결정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길리어드는 오는 10월까지 50만명, 연말까지 

100만명을 치료할 수 있는 분량의 렘데시비르

를 생산하는 것이 목표라고 지난 1일 밝혔다. 올 

하반기엔 미국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에서도 렘

데시비르가 사용될 것으로 길리어드는 기대하

고 있다. 다만 수출을 위해서는 해당 국가의 규

제 관련 승인이 필요하다.

오데이는 “우리는 미국 정부 및 전 세계 여러 

정부들과 면밀히 협업하고 있다”면서 “연방정

부가 미국 내 사용을 우선순위에 두도록 강제한 

것은 아니지만, 미국 환자들에게 필요한 분량을 

우선 할당하고 나서 글로벌 제약사로서 전 세계 

다른 나라에 약품을 공급하는 방안을 의논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미 국립보건원(NIH)이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렘데시비르는 일부 코로나19 환자들의 

치료기간을 4일 가량 단축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고 CBS는 전했다. 그러나 CNN 방송은 “렘데

시비르가 중증 환자들의 치료기간은 줄였지만 

사망 여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진 못했다”

고 보도했다.

파우치 “코로나19 백신 내년 1월 가능”

앤서니 파우치 미국 국

립알레르기·전염병연구소

(NIAID) 소장은 30일 내

년 1월까지 수억개의 코로

나19 백신 생산이 가능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파우치 소장은 그동안 빨

라야 12-18개월가량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했

는데, 그보다 앞당겨진 것이어서 주목된다.

미국 코로나19 태스크포스(TF)의 간판격인 

파우치 소장은 이날 NBC방송 인터뷰에서 트럼

프 행정부가 내년 1월까지 수억개의 코로나19 

백신 생산을 목표로 개발에 속도를 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워싱턴포스트(WP)

가 전했다.

파우치 소장은 자신이 백신 개발 속도를 높이

기 위한 행정부내 일명 ‘초고속 작전’팀의 일원

이라고 전하며 목표는 안전하고 효과적인 백신

을 개발, 1월 시간표를 맞추기 위해 빨리 생산

을 확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파우치 소장은 “우리는 1단계인 임상시험의 

초기 단계에 있다. 다음 단계로 들어가게 된다

면 우리는 그것(백신)이 효과가 있고 안전한지

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그

리고 그렇다면 우리는 관련 회사들의 생산을 확

충하기 시작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생산하기 이전에 답을 얻을 때까지 

기다리기보다는 어느 정도 위험을 감수하고 효

과가 있을 것이라는 가정 하에 생산을 시작한 

뒤 이 과정에서 실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드러

나면 생산을 확충, 바라건대 1월 시간표를 맞추

게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제발 마스크라도…” 뉴욕주지사 호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

염증(코로나19) 피해가 극

심한 미국 뉴욕에서 화창

한 주말날씨가 이어지자 

수많은 시민이 공원으로 

쏟아져 나왔다. 뉴욕 주지사는 “제발 마스크만

이라도 착용해달라”며 시민들을 향해 호소했다.

앤드루 쿠오모 주지사는 3일 기자회견에서 “

외부에 나가더라도 사회적으로 책임감 있게 행

동해달라”며 “책임감을 보여주려면 마스크를 

써달라. 마스크를 쓰지 않는 것은 주변 사람, 특

히 의료종사자들에게 무책임한 것”이라고 밝혔

다. 그는 기자회견 동안 “제발 마스크를 써달라”

는 발언을 10여차례 되풀이했다.

뉴욕주는 미국에서 코로나19 피해가 가장 심

한 곳으로 꼽힌다. 사망자 수가 사흘 연속 300

명을 밑도는 등 감소세로 돌아선 것은 분명하지

만, 미국 내 다른 지역과 비교하면 여전히 압도

적인 규모다. 그런데도 미국 내 일부 지역에서 

봉쇄 조치를 서서히 완화하는 움직임이 보이면

서, 뉴욕주까지 덩달아 사회적 거리 두기 지침

을 잊은 듯한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특히 이번 주말 뉴욕 맨해튼의 센트럴파크는 

소풍 인파로 북적였다. 잔디밭에 누워있는 사람

들은 대부분 다닥다닥 붙어있었고, 마스크를 낀 

사람도 찾아보기 어려웠다.

쿠오모 주지사는 “코로나19 사태는 끝난 게 

아니다. 그저 감소하고 있을 뿐”이라며 “코로나

19 사태 이전의 활동으로 되돌아간다면 다시 

급속히 확산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빌 더블라지오 뉴욕시장도 “간단히 운동하면

서 신선한 바람을 쐬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 너무 오래 머물지 말고 집으로 되돌아가 

달라”고 말했다.

미국 실업수당 청구 384만건…

미국 노동부는 4월 

19-25일 일주일간 신규 실

업수당 청구 건수가 384만

건을 기록했다고 30일 밝

혔다. 미국 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이 확산하면서 실업수당 청구는 계속 증가

하고 있다.

청구 건수 자체는 4주 연속 감소세지만, 규모 

자체가 크다. 최근 6주 연속 수백만건을 기록한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미 노동부가 

이를 집계하기 시작한 1967년 이후 최고치 수

준이다.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코로나19 

사태로 3월 셋째 주 330만건으로 크게 늘어나

기 시작해 같은 달 넷째 주에는 687만건까지 치

솟은 뒤 이후 661만건((3월 29일-4월 4일), 524

만건(4월 5-11일), 443만건(4월 12-18일) 등을 

기록했다.

미국 언론들은 미국 내 실업자가 6주 동안 

3030만명에 달한다고 전했다. 미국 전체 노동

력의 18.4%에 해당하는 수치다.

‘코로나 탐지견’ 길러 방역 투입

폭발물 탐지견, 마약 탐

지견에 이어 ‘코로나 탐지

견’이 나올 전망이다. 특수 

훈련을 받은 탐지견들은 

공항과 병원 등에 배치되어 방역 작업에 투입된

다.

워싱턴포스트는 28일, 미국 연구진이 개를 훈

련시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를 탐지할 수 있게 

하는 프로젝트를 진행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연

구를 이끄는 신디아 오토 펜실베이니아대학 훈

련견센터장은 8마리의 래브라도 리트리버를 대

상으로 코로나바이러스를 감지해낼 수 있는지 

실험하고 있다.

오토 센터장은 “정확히 바이러스에서 어떤 냄

새가 나는지는 우리도 모른다. 개가 바이러스 

자체에 반응하는지, 냄새에 반응하는지도 알 수 

없다”면서도 “중요한 것은 개들이 바이러스를 

구별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연구진은 프로젝트의 성공에 상당한 기대를 

걸고 있다. 오토 센터장에 따르면, 개의 후각은 

매우 뛰어나 마약, 폭발물 등 위험 물질은 물론

이고 말라리아와 박테리아, 심지어는 암까지 구

별해낼 수 있다.

개를 활용해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확인하는 

프로젝트가 등장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개를 활용해 말라리아 감염자를 구별해내

는 데 성공한 런던 보건대학원에서도 유사한 실

험이 진행 중이다.

제임스 로건 런던대 질병관리본부장은 탐지견

을 ‘신개념 진단도구’라고 부르며 “코로나19 진단

에 혁명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평가했다.

NYT, 김정은 건재에 "전세계 취약성 노출"

뉴욕타임스(NYT)는 건

강 이상설에 이어 사망설까

지 나돌았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0일 만에 모

습을 드러내고 '건재'를 과

시한 데 대해 "세계가 북한

에 대한 그릇된 정보에 대해 얼마나 취약한지를 

다시 한번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NYT는 2일 서울발 기사에서 "세계가 '불투명

하고 핵으로 무장한' 북한에서 무슨 일이 일어

나고 있는지에 대해 얼마나 모르고 있는지를 보

여주는 것"이라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NYT는 북한에서의 권력 공백에 대한 인식 

자체만으로도 위험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다면서 "그릇된 정보

는 한쪽 또는 다른 당사자에 의한 오판이나 의

도하지 않은 (긴장) 격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NYT는 "결국 김 위원장은 살아있고 잘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북한 매체의 김 위원장의 

공개활동에 대한 보도에도 "그런 보도를 확인하

기에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평가했다.

이어 김 위원장이 다시 등장했지만 지난달 15

일 태양절에 금수산태양궁전 참배에 불참한 것

을 비롯해 약 2주간에 걸쳐 모습을 드러내지 않

았던 것에 대한 설명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 김 위원장의 건강에 대한 추측은 걱정스러

운 사실을 불러왔다면서 그것은 김 위원장이 갑

자기 사망하거나 실권할 경우 북한에, 또 북한

이 보유한 핵무기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

는 것이라고 전했다.

오바마 행정부에서 마지막 국무부 동아태 차

관보를 지낸 대니얼 러셀은 "핵무기와 정치적 

분쟁의 조합은 전 세계에 있어 악몽의 시나리

오"라면서 정치적 혼란은 분파 등 특정 세력이 

핵미사일을 휘두르거나 발사에 이르게 할 수 있

다고 말했다.

조선중앙방송과 조선중앙통신 등 북한 관영

매체는 2일 김 위원장이 노동절(5·1절)이었던 

전날 평안남도 순천인비료공장 준공식에 참석

했다고 보도했다.

Internet News
인터넷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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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직자

사도행전 8장에 시몬이란 마술사가 

등장한다. 그는 사람들이 놀랄만한 큰 

능력을 지닌 자였다. 사도들이 안수하

므로 성령을 받게 하는 일이 일어난 

현장을 목격한 그는 사도들에게 돈을 

주고 초자연적인 능력을 사려고 하였

다. 베드로는 시몬을 저주하며 하나님

의 선물을 매매할 수 있다고 생각하

는 자체가 큰 죄악이란 사실을 지적

하였다.  

중세교회에 마술사 시몬의 이름이 

매우 부정적으로 언급되었다. 성직매

매 때문이었다. 성직자들은 일정 교육

과 훈련을 통해 전문지식을 가진 자

들로서, 개인마다 출신과 전공이 달라

도 교회의 주인이신 그리스도의 부르

심을 받은 자들이다. 이중적 소명, 즉 

내적소명과 외적소명에 의해 자신을 

하나님께 헌신한다. 그러므로 성직을 

매매한다는 것은 그 직분이 하나님께

서 위임하신 신성한 권한임을 정면으

로 부정하는 행위이다. 성직을 파는 

사람이나 사는 사람 모두에게 해당된

다. 

9세기경부터 시작된 성직매매가 유

행을 타고 큰 문제가 되었다. 심지어 

교황이 직접 나서 이를 저지해야 할 

형편이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

을까? 초대교회 역사를 살펴보면 상

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다. 성직을 맡

는다는 것은 곧 고난의 십자가를 지

는 일이었다. 특히 로마의 황제들의 

조직적 탄압 속에서 목숨을 내놓고 

성도들을 섬겨야 했기에 일사각오의 

순종과 결단이 동반되었다.  

그러나 국가적인 보호 속에서 신앙

을 지니게 된 결정적인 사건과 함께 

성직에 대한 근본적인 개념에 변화가 

생겼다. 313년에 콘스탄틴 대제

(Constantine the Great, 272-337)가 

종교의 관용을 골자로 하는 ‘밀라노 

칙령’을 발표한 것이다. 많은 변화가 

찾아왔다. 이전에는 성도나 성직자 모

두 가난한 삶을 당연시 하였다. 개인

의 재산과 소유의 개념보다 서로 도

우며 함께 생활하는 것을 기본개념으

로 삼았다. 교회가 정기적 헌금과 재

산 기부자들로 인해 많은 물질을 소

유하게 되자, 교회의 재산 중 일부를 

성직자의 생활비로 지급하게 되었다. 

성직자는 교회가 지불하는 일정한 돈

을 받으며 사역하는 자로 인식이 바

뀐 것이다.  

  
성직록 

생계를 꾸려가려면 물질이 필요하

다. 성직자도 예외가 아니다. 좀 더 정

확한 표현은 교회는 성직을 맡은 자

가 물질의 부족으로 인해 사역에 지

장 받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배려해

야한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성직자는 

지나치게 풍요하고 사치스런 삶을 포

기하고, 물질이 주는 달콤한 유혹의 

손길을 과감히 물리쳐야 한다. 이유는 

간단하다. 부르심을 받은 성직의 성격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활할 만큼의 

물질이란 기준 자체가 매우 애매한 

것이 사실이다. 개인마다 씀씀이가 

다르고 각 성직자의 가정이 처해있

는 환경이 다르기 때문이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313년 이후에 초대교회

가 변화된 이후부터 실천되어왔던 

전통적인 방법을 소개하자면, 교회

가 성직자로 하여금 사역에 전무할 

수 있도록 타당한 액수를 정하여 지

불하는 것이다. 

초대교회 이후 자연스럽게 성직자

들 사이에 수직적 관계가 형성되었다. 

로마교회가 전통적으로 베드로의 계

승자로 여기는 로마의 주교였던 교황

이 가장 높은 위치에 있었다. 교회의 

최고사제인 교황 아래 고위 성직자인 

주교들이 있었다. 주교들은 자신이 관

할하는 교구를 대표하였고, 주교가 파

견한 사제들을 감독하는 일도 책임졌

다. 사제들은 주교를 협력하는 위치에

서 미사를 집행하고 말씀을 선포하는 

의무를 맡은 다수였다. 주교들이 교회

의 재산을 맡았기에 사제들의 생활비

도 그들이 지불하였다. 

스위스 종교개혁자 칼빈은 아들이 

사제가 되기를 원했던 그의 부친의 

노력으로 로마가톨릭교회가 제공하

는  특 혜 를  받 았 다 .  ‘ 성 직 록

(beneficium)’으로 불리는 돈을 받은 

것이다. 성직록이란 용어는 8세기경

부터 봉건적 토지 보유 형태를 가리

키는 것이었지만, 12세기부터는 교회

에서 성직자에게 부여하는 물질적 혜

택에 사용되었다. 칼빈은 11세부터 

성직록을 수여받았지만 개혁적 마인

드가 생긴 뒤에는 고향 교회로 돌아

가 그것을 반환하였다. 

중세교회가 실시하던 성직록에는 

여러 가지가 있었다. 교구와 수도회는 

각각 별도의 성직록을 수여하였다. 

한 곳에 머물러 섬기는 자와 그렇지 

않는 자를 위한 성직록의 구분이 있

었으며, 영구적인 것과 이와 대조적

으로 권리를 넘겨줄 수 있는 성직록 

등 그 종류가 다양했다. 모든 성직자

들은 평생 소득을 보장 받기 위해 노

력하였고, 이를 결정하는 권한을 지

닌 자에게 절대 복종해야 했다. 성직

록은 성직자들 사이에 존재했던 수직

적 관계를 더욱 견고하게 했다. 

성직 매매 

 

만일 성직자가 십자가를 지고 고난

을 받는 위치에 있었다면 8세기부터 

유행했던 성직매매가 가능하였을까? 

값을 지불하면서까지 성직을 얻으려

했던 이유가 있었다. 그때까지만 해

도 성직자는 사회에서 존경을 받았으

며, 성직록을 받아 안정된 삶을 살 수 

있었고, 조금만 노력하면 부수입도 

올릴 수 있는 위치였다. 그러므로 

1074년, 교황 그레고리 7세(Gregory 

VII, 1015-1085)는 성직매매를 금지

하는 칙령을 발표하였다. 

그레고리 7세는 소명과 전혀 상관

없는 자들이 성직을 차지하는 것을 

저지하려 했다. 그는 성직자들이 자

식이나 친척에게 세습하는 일과, 주

교로서의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인

격과 실력을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자

들에게 금전을 받고 자리를 허락하는 

일을 큰 죄악으로 여겼다. 이로서 성

직매매 금지와 함께 성직자 독신제도

를 강력한 법으로 규정하였는데, 성

직자가 가정을 가지고 자녀를 낳으면 

재산을 축적하고 물려주려 한다는 것

을 간파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그레고리 7세는 누가 성직자

를 임명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

느냐 하는 예민한 사항의 개혁에 착

수하였다. 주교들을 포함하여 성직자

를 선발하는 과정에, 지역 유력자들

의 영향력이 절대적이었다. 심지어 

성직자를 직접 세우는 일이 당연하게 

받아들여졌다. 이런 상황 속에서, 그

레고리 7세는 성직자를 임명하는 일

은 교회의 고유 권한임을 주장하였

다. 

결국 이 문제는 신성로마제국의 황

제였던 하인리히 4세(Heinrich IV, 

1050-1106)와의 ‘서임권 투쟁’으로 

발전되었다. 하인리히 4세는 세속 제

후들도 성직자를 임명을 할 수 있다

고 반박하였다. 이 일로 인해 두 사람

의 관계가 악화되면서 감정적 대립까

지 이어졌다. 그레고리 7세가 고집스

럽게 교회개혁을 시도한 것은 기득권

을 지닌 세속 제후들이 교회 안에 깊

숙이 침범하여 정치적 영향력이 행사

하였기 때문이다. 그러한 상황에서는 

교황을 포함한 모든 성직자들이 세속 

제후들의 하수인 노릇을 하면서 성경

의 진리대로 교회를 섬기지 못할 것

으로 확신하였다. 교회의 세속화가 

진행된 지 오랜 상황에서 그레고리 7

세는 역부족으로 인해 그를 쫒아내려

고 작정한 하인리히 5세에 의해 갇혀 

지내다 1085년에 사망하였다.   

성직 매매는 단순히 돈을 주고받는 

행위보다 그 동기와 방법에 큰 문제

가 있었다. 그러므로 그레고리 7세 이

외에도 이 문제를 지적하고 개혁을 

시도한 교회 지도자들이 있었다. 성

실한 태도로 교회를 이끌었던 교황 

레오 9세(Leo IX, 1002-1054) 역시 

마인츠에서 모인 지역 공의회에서 이 

문제를 심도 있게 다뤄 성직매매 금

지와 성직자 독신제도를 강요하였다. 

프랑스의 추기경 훔베르트(Humbert 

of Silva Candida, 1015-1061)는 

1057년에 ‘3권의 성직매매 반박론’을 

기록했다. 그는 성직매매를 사도행전

의 마술사 시몬과 연결시키고, 교회 

또는 속세의 실권자들에게도 성직매

매가 허용될 수 없음을 설명했다. 나

아가서 그는 주교를 백성에 의해 사

제는 주교에 의해 선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성직 매매의 폐해

과연 11세기 이후 성직매매가 중단

되었을까? 탐심을 지닌 성직자들과 

세속 제후들이 지속적으로 이권다툼

에 끼어들었다. 중세 후기로 시간이 

흐를수록 매우 커다란 문제로 부상하

였다. 가장 결정적인 문제는 교회 자

체가 개혁을 시도하였지만 실패를 거

듭함으로서 성직매매를 당연시 여기

는 분위기로 전환되었다는 것이다.

종교개혁의 선구자였던 얀 후스

(Jan Hus,1372-1415)가 바라본 교회

의 모습은 매우 절망적이었다. 그는 

1413년에 ‘성직 매매론’이란 글을 통

해 그 당시 왕성하게 자행되고 있던 

성직매매에 대한 즉각적 중단과 함께 

성경적 개혁을 요구하였다. 그는 성직

매매의 폐해를 지적하면서, 돈을 지불

하며 성직을 얻는 행위를 이단으로 

정죄한다. 이는 영적 나병에 걸린 자

만 가능한 것이며, 이런 죄는 타인에

게 신속히 전염되기에 반드시 중단되

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돈을 지불하고 성직을 얻은 자들 

중에는 기본 신앙과 실력을 갖추지 

못한 자들이 허다했다. 다만 성직을 

얻으려고 지불했던 액수보다 더 많은 

재물을 얻으려는 노력을 아끼지 않았

다. 후스는 성직매매의 폐해를 분명하

게 지적하였다. 성직자들이 교회에 대

한 관심을 접고 호화스러운 삶을 만

끽하는 동안 교회가 지녀야 할 거룩

한 모습, 즉 영적 공동체로서의 정체

성이 사라진 것이다. 

성직매매의 대표적 인물은 이해관

계 속에서 교황으로 선출된 이노센트 

8세(Innocent VIII, 1432-1492)였다. 

그는 누구보다 세속 정치에 깊이 관

여하였기에 많은 정치 자금이 필요하

였다. 교황청의 재정이 날로 악화되

자, 교황청에서 일할 수 있는 자들의 

자리를 많이 만들어 매우 비싼 가격

에 판매하였다. 과감하게 성직을 구입

한 자들은 반드시 부자들이 아니었다. 

남으로부터 돈을 꾸어 그 자리를 차

지한 자들이 대부분이었기에, 그들은 

결국 빚을 갚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많은 금품을 끌어들이는 

일에 집중하였다.   

이런 악순환은 16세기 종교개혁자

들이 등장할 때까지 지속되었다. 개혁

자들은 성직자의 자격 미달로 인해 

교회가 겪어야 했던 폐해에 대해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다. 그들은 성경

이 가르치는 성직과 성직자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을 쏟았다. 그들은 성직자

의 소명의 회복이 진정한 교회 개혁

의 출발이라고 확신하게 되었다. 
covenantcho@yahoo.com

성직매매는 하나님께서 위임하신 신성한 권한 정면 부정하는 행위

성직자 독신제도법 규정 불구 16C 종교개혁까지 성직 매매 지속

개혁의 땀방울- 무엇을 기대할까? (9) 

조진모 목사 
 (Ph.D.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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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이 현실로 나타난다

코로나바이러스로 어수선한 가운데 

최근 한국에선 총선이 진행되어 모두가 

예상하지 못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다. 

환경과 생각이 급변하면서 우리는 지금

까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시대를 

살고 있다. 당신은 스스로 누구라고 생

각하는가? 건강한 자아상은 개인의 성공

과 행복을 결정하는 핵심요소이다. 인간

은 생각하는 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반응

한다. 심리학적 견해에 따르면 인간의 

행동은 자아상과 깊이 연결되어 마음에 

품은 이미지 이상으로 성공할 수 없다. 

세상에 예상하지 못한 일이란 없다. 개

인이든 단체이든 기도하며 생각하고 준

비한 만큼의 결과를 낳게 된다. 자아상

이 약한 사람은 사람과 환경을 탓하며 

늘 원망과 부정적인 생각을 한다. 반면

에 희망과 자신감으로 미래를 바라보는 

사람은 만족한 삶을 살아간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영화와 존귀

로 관을 씌우셨음을 분명히 알기 때문이

다(시8:5).

세상의 변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

19)이 일상생활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고 

있다. 최근 많은 사람들이 종교적으로 

변모하고 있다는 새로운 분석이 제기되

었다. CBN 뉴스에 따르면 코로나19 사

태 이후 미래에 대한 불안을 불식하고, 

희망과 격려의 메시지를 찾는 사람들로 

인해 성경책 판매량이 크게 늘었다고 한

다. 하루아침에 세상이 변하고, 매일 생

사를 넘나드는 소식을 접하는 많은 사람

들이 신앙의 유무를 떠나 코로나19 사태

의 종식을 위해 매일 기도하고 있다. 또

한 불안한 미래와 사후세계에 대한 관심

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퓨리서치의 설

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신앙인과 불신자 

모두를 포함해서 미국인의 55%가 코로

나19의 확산을 멈추게 해달라고 기도하

고 있다고 한다. 심지어 전혀 기도하지 

않았던 이들의 15%와 비종교인 24%도 

기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믿음의 공동체는 코로나19로 참담한 

분위기이다. 왜냐하면 교회문은 굳게 닫

혔고,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

황에서 미국의 모든 교회들이 온라인으

로 예배를 드리는 사상 초유의 일을 겪

고 있기 때문이다. 종교에 관심이 없던 

사람들도 요즘 화상채팅이나 온라인상

에서 종교에 대한 문의가 쇄도하고 있

다. 인간은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상황

이 되거나 극한의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 

절대적인 존재를 의지하려는 경향이 있

다.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 불안감과 

두려움이 증폭되자 종교에 의지하려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집안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가족 

간의 변화도 일어나고 있다. 요즘 코로

나19 사태로 가정회복과 사랑의 역사가 

이어지고 있다. 죽음과 맞닥뜨리는 바로 

그 자리에 신앙이 찾아온다.

잠재력과 재능으로 미래를 준비해 나가자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힘든 인생을 

살고 있다. 미래가 막막하다. 하지만 이제

는 건강한 자아상으로 나 자신을 새롭게 

바꾸어 나갈 때가 되었다. 감동하고 감격

하며 감사하는 사람이 되자. 인간이 감사

하는 마음을 가지면 활동범위와 그 지경

이 넓혀진다. 믿음으로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은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반드

시 결실을 맺고 성공한다. 당신 안에 환경

을 극복할 수 있는 엄청난 잠재력과 재능

이 숨겨져 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까지 

나에게 그러한 능력이 숨어있다는 것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고 내게 그런 능력

이 있는지 발견하기위해 노력조차 해보

지 않았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안

에 숨겨진 보화가 없다고 말할 수는 없다. 

주님이 선물로 주신 그것을 발견하지 못

했을 따름이다. 지금은 미래에 대해 부정

적으로 말하며 힘들어 그 자리에 주저앉

아 있지 말고 잠재력과 재능으로 환경을 

극복하고 미래를 준비해 나갈 때이다.

힘든 환경을 극복하기 위한 세 가지 

코멘터리

첫째, 자기연민에 빠지지 말자. 실패를 

상상하며 많은 사람들이 자기연민에 빠지

게 된다. 인생은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 

뜻하지 않은 여건과 상황으로 인해 원하지 

않았던 결과가 닥치면 사람은 자기연민에 

빠지기 쉽다. 그러나 기도하며 믿음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은 직면한 문제와 

시련에 대하여 올바른 견해를 갖고 자기

발전과 성장을 이루어 나갈 것이다.

둘째, 변화를 두려워 말자. 모든 상황과 

여건의 변화는 일정한 정신적 부담감을 

유발한다. 낯선 환경과 상황에 직면해야 

한다. 이로 인하여 원하지 않는 애로와 지

장이 초래될 수 있다. 정신력이 약한 사람

은 두려움 때문에 이러한 부담을 감당하

지 못하고 회피하고 외면한다. 그러나 기

도하며 믿음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

은 부담감을 회피하지 않고 성령 안에서 

변화를 포용해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

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

셋째, 인내하자. 어떤 시도나 노력에 

대해 즉각적인 결과를 기대하는 것은 인

내력의 부족을 의미한다. 성질이 급하고 

가벼운 사람일수록 즉각적인 결과를 기

대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러나 기도하

며 믿음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은 어

떤 노력의 결과가 즉각적으로 나타나기

가 어렵다는 현실을 직시한다. 그래서 

일의 결과를 인내하면서 기다린다. 비록 

달팽이 걸음처럼 천천히 진행될 지라도 

이를 감내하며 기다릴 줄 안다. 

희망을 향하여 전전하자

인간은 희망에 기초를 둔 존재이며 인

간의 가치는 희망의 크기와 비례한다. 

참된 행복을 추구하는 믿음의 사람은 어

떠한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다. 모든 것이 사라질지라도 

희망만큼은 잃지 말아야 한다. 왜냐하면 

희망의 크기는 믿음의 크기와 비례하기 

때문이다. 지금은 희망이 보이지 않는 

때이다. 그러나 비록 현실이 암울하고 

환경이 열악해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룩한 희망의 꿈을 품어야 한다(사33:6).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충만하여 우리 모두의 마음에 희망의 씨

앗을 심고 마침내 하나님의 때에 행복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 지금은 우리 모두

가 위기가운데 있다. 나는 이 글을 읽는 

당신이 희망으로 미래를 준비하고 위기

를 기회로 바꾸어 놀라운 성취감을 맛보

는 진정한 리더가 될 것을 믿는다.

sondongwon@gmail.com

자기연민에 빠지지 말고 변화를 두려워 말며 인내해야
암담한 현실이라도 하나님 경외하는 희망의 꿈 품어야

리더십 코멘터리 리더십 코멘터리 (110)(110)

역경을 극복하는 희망리더역경을 극복하는 희망리더

손동원 목사 
(미드웨스트대학교 교수) 세상을 품고 사랑하는 힘, 배려세상을 품고 사랑하는 힘, 배려

포스트 코로나(Post-COVID)에 대한 논의가 집중되고 있는 시대

입니다. 미국의 경제학자 아티프 미안(Atif Mian)은 나라마다 막대

한 부채로 특정 국가를 넘어선 글로벌 저성장 국면에 접어들 것이라 

경고했고, 교육학자들은 이참에 교육과 IT기술을 결합한 에듀테크

(Edu Tech)가 차세대 교육을 선도할 것이라 전망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정점을 찍은 후 포스트 코로나로 인해 일상이 어

떻게 달라질까에 대한 두려움이 확산되고 있는 지금, 분명하게 체감

되는 것은 우리의 일상이 언택트(un+contact:비대면) 시대로 빠르

게 전환될 거라는 사실입니다. 드라이브 스루(Drive Thru)와 재택근

무, 홈(Home)밥이 삶의 단면이 되고 교육과 의료 또한 원격의 필요

성이 커지면서 비대면, 비접촉이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코로나로 가족 간의 거리는 아주 밀착되고 있는데, 

각자 바쁘던 가족들이 자가격리로 꽤 오랜 시간을 준비 없이 함께하

게 됐습니다. 이로 인해 가정 안에서 부대끼며 겪는 갈등을 해결하

지 못해 코로나이혼(covidivorce)까지 폭증하고 있으니, 거리가 멀

면 먼 데로 가까우면 가까운 데로 행복한 관계를 맺는 전략이 더없

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필자는 당면한 시대에 대응하는 최대의 전략이 무엇일까를 고민

해볼 때, 어쩌면 이 전략은 다른 데서 찾는 게 아니라 우리 삶 속에

서 실천할 수 있는 ‘좋은 성품’이라고 봅니다. 특히 배려라는 성품이 

언택트의 제한적인 상황을 극복하는 최선의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배려란 ‘나와 다른 사람 그리고 환경에 대하여 사랑과 관심을 갖

고 잘 관찰하여 보살펴 주는 것‘(좋은나무성품학교 정의)입니다. 배

려의 근원은 사랑입니다. 사랑이 있을 때 우리는 대상에 대한 관찰

과 보살핌이 가능해집니다. 이런 배려의 성품을 들여다보면 그 근원

은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으로 귀결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행복한 

관계를 맺기 위해 사랑을 선택하시고 스스로가 사랑이 되셨기 때문

이지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

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요일4:10). 그 분의 

사랑은 십자가에 자신의 아들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크고 놀라

운 사랑입니다. 그 분의 관심은 늘 우리에게 향해 있고, 눈동자 같이 

지키시며(시17:8) 생각과 행동, 모든 말을 세심하게 관찰하여 살펴

보십니다(시139:1-4). 우리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는 주님(시139:2-

5)은 우리의 길과 눕는 것, 인생의 전후를 두루 안수하시고 보호하시

며 인도해 주시는 분입니다.

날마다 감당해야 할 위기와 갈등, 부담 속에서도 우리가 세상을 

품고 배려할 수 있는 이유는 결국 하나님 아버지의 보호하심이 세상

보다 크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성품을 묵상할 때 우리도 지쳐있는 

주변에 사랑과 관심을 갖고 잘 관찰하여 보살펴 주는 ‘배려의 성품’

으로, 언택트 문화에서 빚어지는 갈등과 한계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역설적으로 보면 언택트 시대는 다시 ‘최초의 유비쿼터스

(Ubiquitous)’로 돌아가는 전환점이 됩니다. 유비쿼터스란 시간과 장

소를 초월해 ‘언제 어디서나 접속 가능한' 통신환경으로, 오늘날 언택

트 환경을 구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IT용어입니다. 그러나 더 깊

이 살펴보면 유비쿼터스의 본래 어원은 라틴어로 ‘ubique’ 즉 ‘언제 어

디서나 함께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뜻하는 신학적 개념입니다.

코로나가 불러온 언택트 시대의 문제를 원격, 온라인, IT교육으로 

해결했다면 우리는 ‘최초의 유비쿼터스’가 되시는 성령 하나님께 돌아

감으로, 우리가 겪는 갈등과 한계를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동시다

발적으로 역사하시는 그분의 권능 앞에 우리 각자가 서서 그분의 성

품을 인정하고 그분 앞에서 살아갈 때, 세상을 품고 사랑하는 본질적

인 힘이 회복되고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됩니다. 언택트 시대가 

성령 하나님의 ‘유비쿼터스 시대’로 물들기를 소망해봅니다.
goodtreeusa@gmail.com

이영숙 박사
(좋은나무성품학교 대표)

성 품 칼 럼 



태평양법률협회가 지난 4월 

초순부터 매주 목요일 오후 2시

(서부시간)에 ZOOM을 통해 화

상 콘퍼런스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지난 23일 오후 2시에

는 “A Light at the End of the 

Road”란 제목으로 “어떻게 하

면 교회가 다시 문을 열고 모든 

성도가 함께 교회에 모여 예배

를 드릴 수 있을까?”에 초점을 

두고 전문 변호사들의 조언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피터 모스 목사는 “교회 출석

자들이 온라인으로 여러 교회

의 설교와 성경가르침을 듣고 

있지만 지역교회로 연결되기가 

쉽지 않으며 대형교회에 이런 

경우가 많다”며 “교회의 일군

들을 동원해서 이런 이들에게 

연락하거나 방문해 ‘도울 일이 

없는가?’라는 쪽지를 남기면 

문제가 풀린 후 그들을 교회로 

인도할 수 있다. 특별히 식품구

매나 음식구매가 불가능한 이

웃들에게 교회가 나서서 도울 

수 있다”고 말했다. 

모스 목사는 “교회 교인들도 

돌봐야 한다”며 “어려움에 처한 

교인들에게 전화나 화상통화를 

자주해 소통해야 문제가 안정된 

후 부담 없이 교회에 출석할 수 

있기에 리더들은 세심한 배려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컨퍼런스에서는 현재 42개

주가 자가격리 법령을 시행중

에 있는데 주 상황에 따라 순차

적으로 해제하게 된다고 설명

했다. 또한 예배에 대해서는 캘

리포니아, 네바다. 워싱턴 주는 

파킹장 예배는 문제 삼지 않으

며, 켄터키 주 루이빌시의 경우 

온라인시스템 사용을 하지 못

하는 노인들에게 주차장 예배

를 허가했으며, 500달러 벌금

을 물게 한 미시시피 주 그린빌

시는 4월 14일자로 모든 벌금

을 취소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미전역에서 자가격리법

이 해제되는 과정에서 교회가 

준비할 일들은 △교회 열기 전 

총체적 청소하기. 특히 카펫은 

샴푸하도록 한다. △입고 간 옷

은 집에 와 세탁하고 계속 거리

두기와 손 세척, 마스크 착용을 

하고 예배 후 곧장 귀가한다. 

△예배후 스프레이를 뿌려 방

역에 힘쓴다. △예배시 가족단

위로 앉으면 더 많은 사람을 수

용할 수 있다 등을 설명했다. 

이날 본 협회 변호사들은 이

구동성으로 요즘 온 가족이 같

이 예배드리는 초대교회로 돌

아간 것 같다며 어렸을 때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게 돼 매우 흡

족하다고 말했다. 

이날 예배로 인해 교회가 소

송이 걸려 있는 것에 대해서 본 

협회 Kevin Snider 상임변호사

는 “연방법원에서 이 일을 원

만히 풀어가도록 캘리포니아 

주 법무장관과 대화중에 있다”

며 “우리가 싫든 좋든 특명이

기 때문에 각 주 정부와 대화를 

나누며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을 권면했다.
<박준호 기자>

한미특수교육센터(소장 로사

장)은 COVID 19으로 인해 어려

움을 겪고 있는 발달장애인 가

족을 위해 지난 4월 28일 오후 2

시 Wang Globalnet 본사 주차장

(2465 Fruitland Ave., Vernon, 

CA)에서 식료품 및 생필품 지원 

활동을 실시했다. 

본 센터의 이번 지원활동은 

Sempra Gas Company와 왕글로

벌넷, 천하보험, 제니퍼장 법률 

사무소, 그리고 한미특수교육센

터 이사진의 후원으로 쌀과 김

치, 라면 등의 식료품과 마스크, 

비누등을 무료로 배부했다. 

동 센터 관계자는 “발달장애

를 가진 자녀를 둔 가정은 현재 

학교교육과 치료가 중단된 상태

에서 장애로 인한 자녀의 행동

문제를 교사나 치료사의 도움 

없이 부모님이 24시간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장애자녀를 

데리고 마켓에 가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기에 지난 20일과 오늘 

지원활동을 실시하게 됐다”고 

밝혔다.
<박준호 기자>

그대 그리고 나 즉 우리 모두

는 힘겨운 코로나바이러스 바

다에 띄운 작은 고기잡이배를 

타고 노저어가는 시간 속에 있

는 듯합니다. 세계 200여개 국

가 이상의 모든 나라들이 코로

나바이러스 바다풍랑에 빠져 

고생하고 두려워하고 정부지침

을 따르면서도 불안해하고 있

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는 전 

세계를 뒤덮고 있으니 가히 바

다라 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집

니다. 그런데 고생의 바다를 지

나고 있는 그대에게 희망의 소

식을 전해 드리려 합니다. 이 

소식은 나의 바램이지만 오늘 

고난의 코로나바이러스 바다를 

지나는 우리 모두에게 꼭 필요

한 절실한 희망의 소식이라 여

겨집니다.

‘엘리엇’이란 시인의 시처럼 

잔인한 4월은 지났고 축복과 평

안과 행복의 가정을 노래하는 5

월을 우리 주님이 가져다주신 

것으로 믿고 있답니다. 이제 코

로나바이러스 바다를 항해 하

는 우리에게 고난에서 벗어나

게 하시는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의 기자는 “밤 사경

에 예수께서 바다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마14:25)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때 갈릴리바다 풍랑으로 고생

하던 제자들을 구해 주시려고 

그 바다를 걸어오신 예수님은 

오늘 그대와 나 우리 모두를 구

해주시려고 코로나바이러스 바

다를 걸어오시는 것입니다. 그

러므로 우리는 조금만 참고 견

디면 곧 우리 주님이 우리가 탄 

작은 그 고깃배위에 오르시며 

동시에 바람과 풍랑은 곧 잠잠

하게 될 것입니다.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 지라”(마

14:32).

며칠 전 목요일 아침에 제가 

모르는 어느 남자분이 교회로 

전화를 하였습니다. 여러 가지

를 얘기하던 중에 제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기도하면 

하나님이 코로나바이러스도 해

결해 주십니까?” 순간 저도 사

실은 당황했습니다. 뭐라고 대

답을 해야 할까를 깊이 생각을 

하게 되었지요. 그렇습니다. 하

나님은 코로나바이러스를 해결

하실 수 있습니다. 그것을 해결

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을 것입니다.

코로나바이러스 바다를 지나

는 우리에겐 오직 한 분 그분 

예수님에게만 살 소망과 구원

의 희망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

고 주님이 나의 배에 오르시기

를 구하고 기다려야 할 것입니

다. 그리고 그 주님이 풍랑 중에 

있는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제

자들에게 하셨던 말씀과 행위

를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대와 나 우리 모두

에게 하시는 바다 위를 걸어오

시는 예수님의 말씀은 무엇일

까요? 그것은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마14:27)는 말씀

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 

지나치게 두려워하거나 불안해

하면 안 됩니다. 물론 두려운 바

다위이지만 안심하기 어려운 

바다위이지만 두려움을 이기고 

불안함을 이기고 담대해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바이러스 바다로 인하

여 힘들고 어려워짐으로 다양

한 고난을 당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물론, 가정에 칩거해야 하는 답

답함 그리고 밖에 대한 두려움 

또 사업과 직장의 영업중단으

로 인한 경제적 고통도 많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

서 믿음이 약해지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에 의심하는 마음도 

일어난다는 소식도 듣고 있습

니다. 물론 그럴 수 있으리라 생

각해요. 그러나 곤경에서 건져 

구원해주실 예수님이 바다 위

를 걸어 우리 곁으로 오시고 계

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

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소리쳐 

주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

니다.

우리가 믿는 주님은 죽은 주

님이 아니시고 지금도 생생하

게 살아 계시는 예수님이십니

다. 그리고 멀리 계신 주님이 아

니시고 우리를 건지러 바다 위

를 걸어 우리 가까이 오시는 주

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

까이 그 주님을 향하여 소리쳐 

도움을 청하면 됩니다. 그러면 

주님이 급히 오셔서 즉시 건져 

구원을 해주십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우

리 모두는 코로나바이러스 바

다에서 건짐을 받고 주님의 손

잡고 그 손에 이끌리어 갈릴리 

바다에서 구원 받고 가버나움 

집으로 간 베드로처럼 이 고난

의 바다를 건너 쉼과 평안이 있

는 행복한 그대의 집으로 평안

히 인도함을 받게 되기를 기도

하고 축복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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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회서신 

“코로나 바다를 노 저어 가는 그대에게” 지용덕 목사
(미주양곡교회) 

버지니아주 스프링필드에 

위치한 버지니아제일교회(김

제이 목사)는 부활의 기쁨을 

나누고자 지난 4월 12일 부활

주 일 예 배 를  주 차 장 에 서 

Drive In 형식으로 드렸다. 함

께 성전에 모여 예배 드릴 수 

없지만, 각자 개인의 차량에

서 컨퍼런스콜 혹은 화상회의

(Zoom)형식을 통해 말씀을 

들음으로 정부방침에 벗어나

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함께 모

여 예배를 드린 것이다. 

이날 예배는 사회적 거리를 

유지함과 동시에 주차장에는 

최소 인원만 유지하면서 새벽 

6시 예배를 시작으로 8시30

분, 10시, 11시 총 4번의 예배

를 드렸으며 각 예배는 성도 

개인의 차량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예배 후에는 여선교회에서 정

성껏 준비한 점심 도시락과 

주일학교에서 준비한 구디백

(Easter Basket)을 나누며 부

활의 감사와 기쁨을 나눴다.

이날 김제이 목사는 “두려

움 가운데서 만난 부활하신 

예수님”(요20:15-19)이란 제

목의 설교에서 “오늘 살아계

신 주님을 믿으신다면  일어

나십시오. 살아계신 주님을 

믿으시면 뛰십시오. 살아계신 

주님을 믿으시면 그 주님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경배하십

시오. 부활은 소망입니다. 부

활은 생명입니다. 부활은 승

리입니다.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승리하신 것처럼 

당신도 이제 영적인 잠에서 

일어나셔서 참 생명을 가지십

시오. 

우리의 모든 죄를 다사하시

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 예

수님을 믿으십시오.." 라고 피

력했다. 

이날 예배에 참석한 성도들

은 “이번 Drive In 형식의 예배

는 아이들을 비롯해 제 인생에 

평생토록 기억에 남을 만한 은

혜로운 예배였다”라고 감격해 

했다.  

예배를 인도한 김제이 목사

는 “오랜만에 만난 성도들을 

보면서 가슴이 뭉클했다. 지

금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없지

만, 이 사태는 반드시 끝날 것

이며 조만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날 것”이라고 마음을 

전했다.

버지니아제일교회는 이번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이

웃들을 위해 사랑의 손길도 

펼치고 있다. 형편이 어려운 

성도들과 취약계층인 노인들

의 건강을 위해 성도들이 직

접 마스크 만들고 손 세정제

와 함께 나누고 있다. 또한 면

역력 향상을 위한 비타민과 

홀로계신 어르신들을 위해 사

랑의 식사(반찬) 나눔을 실천

하며 예수님의 사랑을 전함으

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

하고 있다.  

지난 3월로 31주년을 맞이

한 버지니아제일교회는 "하나

님을 사랑하여 섬기고, 교회

와 가정, 이웃과 세상을 그리

스도의 마음으로 섬기며, 복

음을 전파하고 국내외 교회 

및 선교지의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된 자들을 찾아 돌보는 

섬김과 나눔의 교회"라는 비

전을 갖고 예배와 교육, 선교

와 섬김을 중요시여기는 핵심

가치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

고 있다. 

심리학박사이기도 한 담임 

김제이 목사는 워싱턴DC 지

역  한 인  라 디 오 방 송

(AM1030)에서 17년간 상담

사역을 해오고 있데, 기존 방

송 외에 추가 스케줄로 불안

과 두려움에 있는 한인교포들

에게 심리치료를 통해 큰 위

로를 주고 있으며 최근 수요

예배에서는 COVID-19 우울

증 극복에 대한 특별 설교를 

진행하고 있다.
<이성자 기자>

부활주일 드라이브인 예배드려

미/니/인/터/뷰

버지니아제일교회 김제이 목사

코로로19의 사태 속에서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며 교회가 굳게 문을 닫아야 하는 현실 

속에 많은 성도들이 지나간 시간들이 얼마나 행복한 시간이었는지 실감하고 있다. 이러한 때에 

버지니아제일교회(담임 김제이 목사)는 지난 부활주일부터 Drive In 형식으로 예배를 드렸다. 

본지는 김제이목사와 전화인터뷰를 통해 교회 상황을 들어보았다. 

어려운 이웃에 마스크와 세정제, 비타민과 식사나눔으로 사랑실천

코로나19 여파로 어려

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미

주지역 한인 미자립교회 

렌트비 후원을 위한 온라

인 워십콘서트가 열린다.

원하트미니스트(대표 

피터박 목사)가 주최하는 

이번 콘서트는 5월 15일(

금) 오후 7시(미 서부 시

간, 한국시간 5월 16일 오

전11시) 유튜브 채널 

R u a c h  호 흡 과 

OneheartTV에서 전 세

계로 생중계된다. 

출연진은 원하트 워십

팀을 비롯해 찬양사역자 

강찬 목사, 김브라이언, 정

신호 목사 등이 함께한다. 메시

지는 토렌스장로교회 고창현 담

임목사가 전한다. 

콘서트가 진행되는 동안 유

튜브 채팅창을 통해 지역과 나

라에 상관없이 전 세계에서 미

자립 교회를 후원할 수 있다. 또 

콘서트 전, 후에도 원하트미니

스트리를 통해 동참할 수 있으

며, 후원금 전액은 미자립교회 

렌트비 지원에 사용된다.

피터박 목사는 “사례를 교회 

렌트비로 사용하고 있다는 한 

미자립교회 목사님의 고백을 

듣고 ‘일어나 함께 가자’라는 아

가서 2:11-13 말씀이 마음을 

두드려 콘서트를 기획하게 됐

다”며 “이번 콘서트를 통해 온

라인으로 함께 하나님을 예배

하고 찬양하며 사랑과 희망을 

나누는 시간이 되기 바란다”고 

전했다.

원하트미니스트리는 남가주 

지역에서 음반제작 및 찬양집

회, 공연기획, 경연대회 등 다양

한 문화사역으로 교계를 섬기

고 있다.
▲문의: (213)347-5080, myo-

neheartministry@gmail.com

<기사제공: 원하트미니스트리>

“A Light at the End of the Road”원하트미니스트리 온라인 워십콘서트 

원하트미니스트리가 개최하는 미자립교회 렌트

비 후원위한 온라인 워십콘서트 포스터

한미특수교육센터는 발달장애인 가족위해 식료폼 및 생필품 지원활동을 Wang Globalnet 본사 주차장에서 실시했다

태평양법률협회 화상 컨퍼런스 열어미자립교회 렌트비 후원...전세계 동시생중계

한미특수교육센터, 발달장애가족 식료생필품 지원

부활주일 드라이브 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버지니아제일교회

사랑의 음식나눔사역을 위해 음식을 준비하고(좌) 마스크를 제작하는 모습(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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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석 목사 별세
조금석 목사(사진)가 코로나19로 투병하다 4

월 25일 오후 11시30분 조지아 주에 있는 아들

집에서 별세했다. 향년 78세. 고 조금석 목사는 

한국 총신대 신대원을 졸업했으며 뉴욕에서 뉴

욕충현장로교회에서 담임목회를 하며, 뉴욕교

협 법규위원장 등 다양한 교계활동을 했다.

홍효균 목사 별세
뉴욕교협 증경회장 홍효균 목사(사진)가 

93세를 일기로 4월 26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고 홍효균 목사는 뉴욕 롱아일랜드한

인교회에서 목회를 하며, 1983년 뉴욕교협 9

대 회장을 역임했다. 은퇴후 남가주로 이사

해 남가주한인기독교원로목사회 회장을 역

임했다.

이창송 목사 별세
침례교 원로 이창송 목사(사진)가 97세를 

일기로 4월 29일 오전 6시 뉴욕장로병원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고 이창송 목사

는 손순옥 사모와 2남3녀를 두었으며, 2남이 

이선주 안수집사와 고 이선일 목사다. 1951

년 중앙신학교를 졸업하고 54년 침례교단에

서 목사안수를 받았다. 한국에서 목회하다 1987년 도미, 뉴욕안

디옥침례교회를 개척 목회하다 1998년 은퇴했다.

남가주사랑의교회 미래자립(미자립) 교회지원
남가주사랑의교회(노창수 목사)는 COVID-19으로 어려운 “

미래”자립(미자립)교회를 위해 도움의 손길을 펼치고 있다. 지

원대상은 건강한 교단에 속한 미주한인교회로 장년출석 50명 이

하 미자립교회이며, 100교회에 1천 달러 1회 지급한다. 제출서

류는 남가주사랑의교회 홈페이지(www.sarang.com)의 신청서

와 교회주보이며, 5월 13일(수)까지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자

세한 내용은 교회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ZOOM으로 만나는 자녀교육 세미나 
낮은울타리 미주본부(대표 조희창 목사)가 “건강한 가정, 건

강한 자녀”를 주제로 자녀교육 세미나를 화상앱 Zoom으로 갖는

다. 일시는 5월 5일부터 26일까지 4주간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부터 11시30분까지(미주동부시간). 커리큘럼은 Session1. 회복

과 생명력–축복의 통로로 서기, Session2. 하나님의 방법으로 

자녀를 양육하라–커뮤니케이션, Session3. 인공지능, 4차 산업

혁명시대, 다음세대의 비전과 직업, Session4. 스마트폰시대 미

디어 분별과 정복, 중독 다스리기로 등록비는 40달러(젤러나 페

이팔, 벤모로 입금할 수 있다).

▲문의: (646)300-4790 이메일 wooltarius@gmail.com

교계 게시판교계 게시판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은 펜데믹의 정점을 치닫고 있습니다. 

이 글을 쓰고 있는 현재, 확진자는 121만, 사망자는 6만9천을 넘

었습니다. 모든 교회들이 문을 닫고 모든 모임을 중단한 채 주일

예배만 온라인으로 드린 지 벌써 두달이 되었습니다. 성도들도 

사역자들도 많이 지쳐갑니다. 그런데 이 상태가 적어도 한참은 

지속될 것 같습니다. 그럼 모두가 이 사태가 완전히 종결 될 때까

지 기다리고만 있어야 할까요?

제 우려와는 달리 한인교회는 별 어려움 없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역시 어려움을 극복하는 DNA를 가진 민족이 

우리 민족이고 특히 목사님들의 수준이 높습니다. 그런데 성도

들이 이 예배를 정말 잘 드리고 있을까요? 교회는 예배를 사모하

고 정말 열심인 성도들도 있지만 핑계만 있으면 예배에 빠지려

는 이들도 많습니다. 혹 이들에게 그럴듯한 핑계거리를 교회에

서 제공해곤 있지는 않은지 파악해야 합니다.

제가 주위 분들을 통해 보니 예배를 안 드리는 분들이 많았습

니다. 첫째는 교회에서 온라인 예배에 대한 충분한 안내가 없다

는 것입니다. 즉 카톡을 통해 누르기만 하면 라이브 예배가 나오

도록 메시지를 보내주어야 하는데 그런 안내가 없으니 찾아 들

어갈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둘째는 퀄리티가 너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저히 

예배를 드릴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경우

가 기도입니다. 준비되지 않고 오래 하는 기도는 성도들을 떠나

게 합니다. 예배당에서 예를 드릴 때야 할 수 없이 떠나지 못하지

만 온라인 예배는 그렇지 않음을 정말 많이 생각하십시오. 지금

이라도 파악하셔야 합니다. 제대로 된 안내를 보내주어야 합니

다. 만일 퀄리티를 높이려면 녹화를 하여 편집을 하여 내보내는 

것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현재는 물론 After 

Corona입니다. 주일예배만 온라인으로 드리는 이 상태가 오래 

지속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이라도 카타오 라이브톡, Zoom 

등을 통한 온라인 교제와 교육이 시작되어야 합니다. 멈추었던 

성경공부가, 새벽기도가 그렇게라도 다시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

것은 스마트폰과 삼각대 하나면 됩니다.

새벽기도는 목사님이 교회든, 댁이든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카

카오 라이브톡으로 시작하십시오. 지금은 40명까지 입장이 가능

합니다. 단 이것은 자료가 남지 않으니 비디오를 남기시려면 스

마트폰의 화면 녹화 기능을 이용하십시오.

성경공부는 Zoom을 이용하십시오. 배우는데 어렵지 않습니

다. 학생들은 앱만 설치하면 됩니다. 교사들이 이것을 익히는 데

는 반나절이면 충분합니다. 어렵더라도 시작하십시오. 영적으로 

떨어지기는 너무 쉬운데 끌어 올리려면 얼마나 힘이 드는지는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방법은 After Corona 이후에 교

회사역의 중요부분으로 자리 잡아 갈 것입니다.

교회가 변해야 합니다. 물론 본질이 변해선 안 되지만 형식을 

본질로 착각해선 안 됩니다. 정말 변해선 안 될 중요한 것을 유지

하기 위해 형식이, 방법이 변해야 합니다. 뉴스를 통해 잘 아시겠

지만 우한에서 코로나사태가 심해져 모임이 통제되자 신천지는 

온라인으로 성경공부와 모임을 계속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나요? 주일예배 외에는 손 놓고 있지 않나

요?

성경공부가 온라인상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졌다면 신천지 같

은 이단이 그렇게 확대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에게

는 섬뜩한 소리로 들리실지 모르지만 앞으로 교회의 구분이 점

점 사라질 것입니다. 이제는 많은 목사님들이 온라인을 이용하

여 성경공부, 각종 세미나 등으로 치고 나올 것이고 성도들은 그

것을 아주 잘 이용하려 할 것입니다. 내가 하지 않으면서 성도들

을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문제는 어떻게 하든 열심일 성도들 뿐 아니라, 어떻게 하면 안

할까를 생각하는 이들에게 마땅한 방법이 제시되어야 한다는 것

입니다. 저는 스마트폰을 가르쳐 주기 위해 정말 미친 듯이 애를 

씁니다. 싫다고 도망가는 이들을 잡기 위해 별 방법을 다 씁니다. 

그 과정 속에 생각하는 것은 늘 방법입니다. 아무리 좋은 내용도 

전달할 방법이 없다면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한국의 김동호 목사님이 유튜브 방송을 합니

다. 날마다 기막힌 새벽이라는 방송인데 구독자가 10만명이 넘

었습니다. 아마 한국목사님 개인 유튜브로는 제일 구독자가 많

을 것입니다. 그분의 유투브 방송을 통해 새벽기도를 대신하시

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차피 내가 드리는 새벽기도인데 스마트

폰 하나 거치하고 생방송으로 하던 녹화방송으로 하던 유튜브에 

올리고 성도들에게 카톡으로 주소를 배포하면 되는 것 아닌가

요? 성도는 정해진 시간에 동영상을 보며 예배를 드리면 되는 것

이고요.

교회도 변하지 않으면 도태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방법도, 성

도들을 교육하고 훈련하는 방법도… 그러기 위해 iT 활용에 대해 

더 배우셔야만 합니다. 더 열심히 돕겠습니다. 많이 나누기 위해 

매일 무료로 배달되는 전자잡지를 만들었습니다. 카카오톡에서 

슬아생2 라고 검색하십시오. 가입하시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

만 다음날부터 매일 스마트폰으로 아주 쉽게 볼 수 있고 또 그 내

용을 소리로도 들을 수 있는 전자잡지 “슬기로운 iT 생활”을 무료

로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목사님이 이 기사를 보신다면 성도님

들에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꼭!!!

▲연락처: (909)971-7720  
http://pf.kakao.com/_FmSzxl/49581334

(909)971-7720, sjyoon7231@gmail.com

알기쉬운 IT 칼럼 

After Corona를 대비하셔야 합니다.

윤승준
(재미있는 iT 대표, iT전문선교사)

뉴욕교협도 ‘국가 기

도의 날’에 참여한다. 

뉴욕교협(회장 양민석 

목사)은 5월 7일(목) 오

전 9시부터 10시30분까

지 미 전역에서 동시에 

열리는 ‘국가 기도의 날

(National Day of 

Prayer)’ 기도회를 온라

인으로 개최한다고 발표했다. 

코로나19 사태로 회중 없이 설

교자 송병기 목사(증경회장)를 

비롯해 10여명의 순서자들만 뉴

욕그레잇넥교회에서 모여 유튜

브를 통해 실시간으로 방송된다. 

예정된 시간에 “뉴욕교협 국가기

도회”를 검색하면 채널을 찾을 

수 있다.

‘국가 기도의 날(National Day 

of Prayer)’ 기도회는 미국 각 지

역에서 열리는데[본지 1775호 9

면 참조] 뉴욕지역은 뉴욕교협이 

주최하고 자마, 뉴욕목사회, 대한

민국조찬기도회 뉴욕지부가 주

관한다. 또 평신도(이사회, 장로

연합회), 여성(미주한인여성목, 

글로벌뉴욕여성목), 기도모임(목

회자기도회, 사모기도회), 기타 

교계기관(이민자보호교회, 청교

도복음연구회) 등이 후원한다.

‘국가 기도의 날(National Day of 

Prayer)’은 매년 5월 첫째 목요일

로, 제69회인 올해는 코로나19 사

태로 인해 온라인으로 기도회가 

진행되며 주제는 “온 땅에 하나님

의 영광을 위해(합2:14)”서다. 

뉴저지교협(회장 장동신 목사)

도 5월 7일(목) 오전 10시 온라인

(유튜브)으로 기도회가 진행된다

고 밝힌 바 있다[본지 1775호 10

면 참조].
<유원정 기자>

미동부국제

기아대책기구(

회장 권케더린 

목사) 4월 월례

회가 코로나19 

사태로 지난 

29일 영상으로 

진행됐다. 기아

대책은 지난 3

월 월례회는 

갖지 못했으며 

팬더믹 이후 처음 월례회를 가졌

다.

이사장 장석진 목사 기도로 시

작된 회무를 통해 선교지에서 코

로나19 사태로 인해 생계에 어려

움을 겪고 있는 현지인들을 돕기

로 했다. 또한 엘살바도르 황영진 

선교사와 과테말라 장경순 선교

사에게 후원금을 보내기로 결정

했다. 두 선교지 한인 선교사들은 

식량과 함께 마스크를 직접 만들

어 주민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이날 동 기구는 1월부터 3월까

지 사역했던 내용들과 회계보고

를 했다. 

지난 3월에는 콜롬비아 김혜정 

선교사가 사역하는 와아아 부족 

와나빠레뽀 다목적 선교관을 위

한 건축 후원금 7천달러를 송금

했다. 

1월부터 3월 회계보고는 △일

반회비: 수입 10,946달러, 지출 

8,997달러, 잔액 2,149달러 △해

외아동 후원: 수입 11,700달러, 

지출 3,010달러, 잔액 8,690달러

다. 

이날 회무는 박진하 목사의 기

도로 마쳤다.

미동부국제기아대책기구는 해

외아동 결연사업을 펼치고 있으

며, 한 달에 30달러로 한 아동을 

후원할 수 있다. 기아대책의 자세

한 사역내용과 후원방법은 홈페

이지(breadngospel.org)를 참조

하면 된다.           <유원정 기자>

코비드19로 노

숙인이 증가해 한

인노숙인 약30명 

숙식을 제공해주

고 재활을 돕는 뉴

욕나눔의집(대표 

박성원 목사)에 지

난 1일, 쉘터운영 

지원금으로 무명 

300달러, 어린양교

회 1000달러, 프라

미스교회 2000달러, 뉴저지인자

선교교회(이영만 목사) 400달러, 

롱아일랜드 P권사가 5000달러를 

기부했다. 

나눔의 집 대표 박성원 목사는 

“P권사는 사회에서 소외된 어려

움을 겪는 이들의 사역에 처소의 

어려움이 해결되고 여유 있는 독

지가들의 후원이 많아져 새 생활 

할 수 있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도네이션 했다”고 전했다. 
<기사제공: 뉴욕나눔의 집>

샬롯장로교회(담임 나

성균 목사)는 코로나바이

러스 사태로 영상예배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영상 제작팀과 교회 핵심

장로들이 교회 환경 정리

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했다. 교인들 

스스로 잔디를 깎고, 정

원수들을 깨끗하게 재정리 단장

하며, 특히 코트 야드를 본격적

으로 새롭게 꾸며 코로나 이후 

야외 모임이나 결혼식, 야외음악

회 등을 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

<기사제공: 샬롯장로교회>

뉴욕한빛교회 정

원석 목사가 지난 

28일 뉴욕가정상담

소를 방문, 이지혜 

소장에게 1000달러

를 도네이션했다. 뉴

욕한빛교회 성도들

이 모금한 돈은 가

정폭력피해자들을 

돕는데 쓰여질 예정이라고 상담
소 측은 밝혔다. 

<기사제공: 뉴욕가정상담소>

뉴저지 리틀페리에 위치한 비

영리기관 패밀리터치(대표 정정

숙 박사)가 5월 2일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COVID-19 Sharing 

Caring Food Drive를 진행했다. 

패밀리터치 청소년 서포터즈

(Fami ly  Touch Youth 

Supporters) 주도로 계획된 이번 

행사는 고등학생 봉사자들이 펀

드레이징을 하고 학부모들이 차

량 봉 사 를  제 공 했 으 며 

E-Connection에서 라면, 컵밥, 햇

반을, C and J Brothers가 야채와 

과일을, 우지원씨와 우정훈씨가 

메디컬 마스크를, Anby Lane에

서 필터용 천 마스크를, Gim Fish 

Market에서 고등어를, 뉴밀레니

엄뱅크에서 1,000달러, 그리고 익

명으로 기부된 쌀 100포를 코로

나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

정들에게 전달했다.

패밀리터치는 앞으로 격주로 식

량과 음식 나눔 행사를 펼칠 계획

이며 기부자들을 기다리고 있다. 

한편 패밀리터치는 현재 코로

나사태로 인한 정서적 지원을 위

해 COVID-19 상담 핫라인을 운

영 중이며 상담과 교육 프로그램

을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있다(핫

라인: 월-토 오후 6시-오전 12시 

502-414-4422) 

자세한 문의는 (201)242-4422 

www.familytouchusa.org info@

familytouchusa.org로 하면 된다. 
<기사제공: 패밀리터치>

뉴욕교협 ‘국가 기도의 날’ 참여

미동부국제기아대책기구 4월 월례회 영상 진행

뉴욕나눔의집에 후원금 줄이어

샬롯장로교회, 교회 환경정리 박차

뉴욕한빛교회, 뉴욕가정상담소 성금전달

패밀리터치, 식량 음식 나눔 행사

엘살바도르 황영진 선교사부부(양끝)와 현지인들

뉴욕나눔의집 박성원 목사가 P권사가 후원한 5천 달러를 들고 기념촬영 했다.

5월 7일 오전 9시-10시30분 온라인으로

LA 카운티는 COVID-19 위기

동안 길거리 노숙자들의 일시적 

수용을 위해 다각적 노력을 감

독하는 최고 경영 책임자로 

Tiana Murillo를 지명했다.

Murillo는 Sachi A. Hamai 

CEO 아래서 카운티 부서와 노숙

자들을 위한 서비스 기획, 조정

을 이끌고, LA 노숙자 서비스 당

국을 포함, 파트너들과 협력해 

긴급히 필요한 해결책을 제공했

다. 해결책들은 △노숙을 하고 

있거나 바이러스에 노출돼 자가 

격리 또는 검역장소가 필요한 

자들을 위한 의료 보호소 △노

숙자들 중 바이러스 취약계층이 

실내에서 지낼 수 있는 임시 거

주처를 제공하는 Project 

Roomkey다.

이 프로그램들은 위기가 시작

된 이래, 매일 900명 이상의 인

원을 수용했으며 더 많은 장소

들과 수용 역량이 매일 더해졌

다. 긴급하게 필요한 인도주의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 외에도 이 

프로그램은 바이러스 확산을 억

제하고 건강관리시스템 역량을 

확보하는데 필수적이다. 

임시 감독관으로 임명된 

Murillo는 즉시 효력을 발휘하며 

120일 동안 지속될 것으로 예상

된다.
<기사제공: LA카운티>

COVID-19 관련 주택대응담당자 임명
LA 카운티, 취약 지역사회 구성원 위해



서론(Introduction)

2020년 1620년 청교도(淸敎

徒, Puritan)들이 미국 신대륙

에 이주해 온지 400주년 되는 

장엄하고 영광스러운 기념비

적인 해이다. 미국은 청교도들

이 이민 와서 세운 나라다. 그

래서 미국 사람들은 최소의 화

폐 단위인 1센트(cent)짜리 동

전에조차 ‘우리는 하나님 속

에서 서로를 믿는다’(In God 

We Trust)라고 새겨놓았다(김

종서, 미국 종교 흐름의 구조, 

p.1).  

토크벌(Alexis de Toc-

queville)은 그의 책 미국

의 민주주의(Democracy in 

America)에서 “바닷가에 내렸

던 초기의 청교도들에게서 미

국의 모든 운명을 내다볼 수 

있었다”(Tocqueville, Alexis 

de, Democracy in America, 

p.279)그렇다. 청교도들은 신

앙의 자유를 위해 아메리카 

신대륙에 건너와 청교도 정신

과 신앙으로 역사상 가장 위

대하고 강성한 나라 미합중국

(United States of America)을 

건설했다. 그들은 성경의 기초 

위에 다음 세대들에게 신앙전

수를 위해 가정마다 매일 2회

씩 가정예배를 드렸다. 또한 

공립학교에서는 성경을 가르

치며 기도로 수업을 시작했으

며 초기 설립된 대부분 대학들, 

특히 1636년에 설립된 세계적 

명문대학 미국 최초의 대학인 

하버드 대학교(Harvard Uni-

versity)의 교육이념은 목회자

들과 기독교 지도자들을 육성

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그러나 1620년 청교도가 들

어온 뉴잉글랜드 지역 즉, 성경

에 기초한 경건한 사회 ‘언덕

위의 도시(City upon a Hill)’

를 대망, 지향하였으나 100여

년도 채 지나기도 전에 세속화, 

부패, 타락한다. 그 당시 종교

적 시대상황을 조나단 에드워

즈(Jonathan Edwards) 목사

의 저서 ‘하나님의 성령 역사

의 두드러진 표시(The Distin-

guishing Marks of a Work of 

the Spirit of God, 1741)’에서 

쿠퍼(W. Cooper) 목사가 쓴 서

문을 보면 잘 알 수 있다.

“그러나 그동안 개혁교회들

이 얼마나 죽어있었고 얼마나 

메마른 상태에 있었는가. 황금

의 소나기가 멈추었다. 성령의 

감동이 중단되었던 것이다. 그 

결과 복음은 탁월한 성공을 전

혀 거두지 못했다. 회심도 드물

었고 정말 그러한 일이 있는 지 

의심스러울 정도였다. 하나님

의 자녀로 태어나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고 그리스도인의 마

음도 그 전처럼 깨어 있거나 뜨

겁거나 규례 등을 통해서 새로

워지지도 않았다. 이것이 수년 

동안 이 나라에 사는 우리들의 

서글픈 신앙 상태였다”(D. M. 

Lloyd-Jones, The 1Puritans, 

The Banner of Truth Trust, 

p.362).

그 이유는 첫째, 1669년 영국

왕 제임스2세의 개입, 즉 지배

권 강화를 위해 뉴잉글랜드의 

청교도 자치정부를 부정하고 

왕이 임명한 총독 파견과 모든 

시민들에게 참정권 부여 둘째, 

타종교에 대한 관용정책인 종

교적 다원화로 타종교인과 이

교도들의 대량 유입 셋째, 유럽

으로부터 계몽주의, 이성주의, 

합리주의 등의 영향으로 성경 

중심의 청교도 신앙을 회석, 세

속화 시켰기 때문이다.

감사한 것은 역사적으로 미

국이 영적으로 헤이해질 때마

다 신실한 기도의 사람들을 통

해 하나님께서 성령님의 강력

한 임재를 통해 영적 대각성

이 일어나게 하셨다. 특별히 미

국의 독립을 앞두고 1734년과 

1740년 전후로 조나단 에드워

즈(Jonathan Edwards)와 조

지 휘트필드(George White-

field)가 중심이 되어 일어난 

제1차 대각성 운동을 통해 하

나님께서는 성경적 청교도 신

앙을 회복하게 하셨다. 그 영향

은 미국 건국공신들(Found-

ing Fathers)에 의해 독립선

언서와 연방헌법이 성경의 원

칙과 가치 위에 세워지게 되었

고, 1776년 7월 4일 독립국가 

미국을 성경의 기초 위에 세워

진 영광과 축복의 나라가 되도

록 하였다. 

19세기 초 사무엘 밀즈

(Samuel Mills)와 4명의 젊

은이가 주도한 월리엄스대

학(Williams College) 건초더

미기도회(Haystack Prayer 

Meeting)운동이 일어나 대학

가에 선교의 불이 붙었다. 그

들을 파송하기위해 1886년에 

학생자원선교운동(The Stu-

dent Volunteer Movement 

for Foreign Missions, SVM)

이 시작된다. 이 선교운동을 통

해 약 50년간 20,500명의 선교

사들이 한국을 포함 전세계 오

대양 육대주로 파송되어 성육

신(Incarnation)적 사랑과 복

음으로 섬기는 ‘복음의 황금기’

를 이루게 된다.

그렇다. “여호와를 자기 하

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

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시33:12) 하나님

께서는 이런 미국을 신명기 28

장 1-14절의 약속의 말씀과 같

이 각종 분야에서 모든 민족 위

에 뛰어난 축복을 미합중국(美

合衆國)에 부어주셨다. 미국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가지

고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며 사

랑으로 돕고 구제하는 일에 힘

썼다. 특히 미국은 기독교의 보

호국, 민주주의와 인권의 수호

국, 세계의 경찰역할을 잘 수행

하며 역사상 가장 영향력 있고 

존경받는 나라가 될 수 있었다.

그러나 2020년 현재 미국의 

정치 종교상황은 청교도 선조

들의 신앙과 건국정신이 배척

되고 있다. 공공장소에서 하나

님과 십계명 제거, 공립학교에

서의 성경공부와 기도금지, 반

면에 동성애, 낙태 찬성교육, 

대학들은 하나님을 떠난 무신

론자들이 장악, 메스미디어들

의 반기독교화, 최후의 보루였

던 부모로부터 받는 신앙교육

과 가정예배마저 사라졌다. 

그 원인은 강제할 수 있는 법

(法) 제도화에 있다. 그런 면에

서 무신론(?)적 종교인들인 제 

35대 케네디와 제43, 44대 오

바마 미합중국 대통령의 영향

이 지대하다. 그들은 연방대법

원과 국회에서의 반기독교 입

법, 그리고 행정명령을 통해 공

립학교를 비롯한 모든 공공장

소에서 하나님을 추방하고 성

경의 가르침에 떠나 동성결혼

과 낙태의 합법화를 비롯한 

각종 반기독교, 비성경적, 법

률 제정 등등…, 특히 오바마 

전대통령은 동성애 전도사(?)

를 자임하며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대상으로 동반타락

(?) 시키는 최악의 상황을 만들

었다. 최근 현 제45대 프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통해 공

립학교에서의 기도회를 부활

(01.16.2020) 시키는 등 성경적 

가치관을 세우고 있으나 “인본

주의적 세속화”란 시대상황의 

대세 속에 쉽지 않다. 

그러므로 청교도 미국이주

(Migration) 400주년을 기념

하여 다시 한번 신앙사수를 위

한 일사각오 (一死覺悟)의 정

신으로 성경적 “청교도 정신

과 신앙회복 및 부흥”(Puritan 

Restoration and Revival)의 

대각성이 너무도 절실한 종말

론적 시대상황에 있다. 이에 필

자는 미국 청교도 신앙 회복과 

대각성 부흥운동, 그리고 미국

신대륙 정복사의 두 가지 과오

(Peccability)인 인디언 전쟁과 

노예제의 공과(功過)를 객관적

으로 논술 조명하고자 한다.

1776년 7월 4일 영국 식민지

배에서 독립한 신생국가로서 

20세기와 21세기에 걸쳐 현재

까지 전 세계를 좌지우지했던 

팍스 아메리카나(Pax Ameri-

cana) 미국의 강력한 지배력과 

통치는 과연 어디에서부터 기

인된 것인가? 그것은 바로 청

교도(淸敎徒, Puritan) 정신, 즉 

신앙이라 말할 수 있다. 

하버드의 페리 밀러(Perry 

Miller) 교수가 “청교도에 대

한 이해 없이는 미국에 대하

여 이해했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한 것처럼 미국의 근본적

이고 보편적인 가치관을 형성

해온 것이 바로 청교도 사상이

라고 했다(Perry Miller, The 

American Puritans, p.1).

또한 리처드 슈레이터

(Richard Schlatter) 교수는 “

미국의 정부, 종교, 교회와 국

가 관계, 교육과 학문, 문학과 

예술, 가족생활, 관습, 도덕, 그

리고 모든 문화의 철학적 가

정에는 청교도의 검인이 찍

혀 있다”라고 청교도들의 절

대적 영향력을 말했다(Rich-

ard Schlatter, The Puritans, 

p.26).

청교도(淸敎徒, Puritan)

란 로마카톨릭교회의 ‘교황

중심주의’로부터 독립한 영국

(England) 국 교회(성공회) 안

에서 16세기에서 17세기 사이

의 성경중심, ‘복음중심’ 개혁

을 추구한 영국의 개신교도들

(Protestants)을 가리킨다. 이

들은 영국의 종교개혁이 카톨

릭교회의 잔재, 즉 영국 국 교

의 정부 중심의 성향과 교황청

의 제도중심주의를 철폐하고

자 했다. 이들은 도덕적인 순

수성을 추구하여 낭비와 사치

를 배격하며, 근면을 강조하였

고 영국의 중산층을 형성했다. 

청교도신학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Westminster Con-

fession)을 바탕으로 개혁주의

(改革主義, Refo-rmed Tradi-

tion, Reformed Protestant-

ism)신학을 증거하고 있다. 또

한 청교도들은 신학적으로는 

인위적 권위와 전통을 인정하

지 않고, 성경에 철저하고자 한 

전통 복음주의인 성서주의적 

입장을 갖고 있다. 영국왕과 국

교회인 성공회가 핍박을 하자 

신앙의 자유를 찾아 미국으로 

이주하여 성경의 가치와 원칙 

위에 역사상 가장 위대한 나라

의 기초를 쌓았다.

kimjoyh@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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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itan Restoration Puritan Restoration 
and Revivaland Revival

올해로 미국청교도 이주 400년을 맞게 된다. 본지는 400주년 기념 특집으로 ‘청교도 신앙회복 및 부흥’의 글을 연재하며 청교도의 

신앙을 되짚어보고자 한다. 본 연재는 △청교도 개혁운동의 기원과 배경 △미국 청교도들의 정착과 확장 △미국청교도들의 정착 △

청교도 사상의 신학적 원리 △청교도들의 다섯 가지 특징 △미국청교도 신앙회복과 부흥의 5개 부분으로 나눠 현대를 살아가는 독자

들에게 청교도의 신앙을 본받아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한다. 

필자 김경일 목사는 총신 대학원을 졸업하고 그레이스신학대학원 선교학 박사학위를 취득했으며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 북

미주 선교사로 사역해오다 현재 총신대 캘리포니아총동문회 회장과 남가주행복찬교회 담임으로 섬기고 있다. [편집자주] 

미국 근본적 보편적 가치관 형성해온 청교도 사상

팍스아메리카나의 강력한 지배력과 통치로 이어져

2020 미국 청교도 이주 400년 기념 특집 

1620년 최초의 이민선 메이플라워(May Flower)호

여름철 감기 증상처럼 시작

해 심한 두통과 고열증세가 나

타나면서 뇌압 상승으로 구토

를 보이는 질환이 뇌막염

(meningitis)이다. 뇌막염은 

말 그대로 뇌를 싸고 있는 뇌

막에 염증이 생기는 질환으로 

뇌 기능은 정상이다. 뇌 자체

에 염증이 생기는 뇌염

(encephalitis)과는 구별된다.

- 20대 초반의 유학생 정 모

씨는 일주일 전부터 온몸이 쑤

시는 몸살 증상을 느꼈다. 처

음에는 감기 몸살로 생각하고 

타이레놀을 복용했지만 증상

이 계속되었고 사흘 전부터는 

머리가 심하게 아프고 열이 계

속되었다. 또 속이 메슥거렸고 

목 뒤가 몹시 뻐근했는데 통증

은 기침할 때 특히 심했다. 통

증이 너무 심해지자 정씨는 종

합병원 응급실을 찾았다. 정씨

의 혈압과 맥박은 정상이었고 

체온은 39.0도로 고열이었다. 

응급실 당직 의사의 검진에서 

정씨는 뒷목이 매우 경직되어 

있 었 고  수 막 자 극  증 후

(meningeal irritation sign)가 

보였다. 뇌단층촬영 검사상 이

상소견은 없었지만 뇌막염이 

강하게 의심 돼 뇌척수액 검사

를 한 결과 최종적으로 바이러

스성 뇌막염으로 진단을 받았

다. 정 씨는 증상치료를 받고 

일주일 안에 호전되어서 정상

적으로 학업을 할 수 있었다. 

뇌막염은 원인 균에 따라 크

게 세균성과 비세균성 뇌막염

으로 나뉜다. 세균성 뇌막염은 

상대적으로 진행이 빠르고 초

기 치료에 실패하면 뇌수종(뇌

척수액의 흐름이 막혀서 뇌실

이 커지고 뇌압을 상승시켜서 

각종 뇌 손상을 일으킨다) 등

의 후유증을 남길 수 있다. 따

라서 세균성 뇌막염이 의심되

는 경우는 뇌척수액 검사 결과

가 나오기 전에 항생제 치료를 

시작해야 한다.

비세균성 뇌막염의 원인은 

바이러스나 결핵, 진균(곰팡

이) 등에 의한 것으로 바이러

스에 의한 경우는 대부분 특별

한 치료 없이 증상치료만으로 

완치된다. 가장 흔한 것은 엔

테로바이러스고 그 외에도 다

른 많은 바이러스에 의해서 뇌

막염이 생길 수 있다. 결핵성 

뇌막염은 미열이 1-2주 이상 

계속되다가 뇌막염 증상을 일

으키는데 이때 치료가 늦어질 

경우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고 

결핵균이 다른 장기로 퍼질 수

도 있다.

뇌실질에 염증을 일으켜서 

생명에 위험을 줄 수 있는 뇌

염은 뇌막염과 달리 초기에 이

상 행동이나 성격 변화, 감각 

및 운동신경의 이상이 나타나

고 심한 경우 의식의 소실과 

경련이 일어난다. 뇌막염과 뇌

염은 면밀한 병력과 검사로 구

별이 가능하므로 조기 진단과 

치료가 예후에 매우 중요한 역

할을 한다. 

건강 길라잡이

뇌막염

이영직
내과전문의

여름철 감기 증상과 유사한 초기 증상

<2면에서 계속>

앨라배마 주는 “심각한 정신

지체, 발달된 치매 또는 심각한 

외상성 뇌손상을 가진 사람들

은 인공호흡기를 사용해도 효과

가 적을 수 있다”고 썼다. 하지

만 다음 문장에서 “정신지체장

애인의 평균수명은 70대 정도이

고, 상당한 신경손상을 가진 이

들도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다”

고 기록했다. 10년 된 앨라배마 

주의 지침은 미국 장애인권리단

체들의 반발에 대체됐다.

미국의 장애인단체들은 팬데

믹 기간에 장애인들이 직면한 “

치명적 형태의 차별”에 대해서

도 경고했다. 전국장애인협의회

(National Council on Disabil-

ity) 회장인 닐 로마노는 “모든 

삶은 다 가치 있는 것”이라고 말

했다. 

“이 전례 없는 위기 속에서 각 

주는 의료 인력의 치료를 뒷받

침하는 것뿐만 아니라, 장애를 

가진 이들의 시민적 권리를 보

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런 식으로 코로나19에 대응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한편 영국에서는 국립보건의

료우수국(the National Insti-

tute for Health and Care Ex-

cellence, NICE)이 3월 21일 65

세 이상 환자를 대상으로 삽관 

여부를 결정하는 새로운 지침을 

발표했다. 1(적합)부터 9(말기)

까지 측정되는 임상적 취약점 

척도를 이용하는 것이다. 하지

만 아무리 객관적이라 해도 문

제는 있다. 예를 들어 노쇠척도

(Frailty Scale)는 식사나 계단 

이동과 관련해서 직접 질문하는 

방식으로 평가를 해야 한다.

런던의 한 병원 의사는 BBC

에 노쇠척도 같은 평가가 실패

하는 경우에 대해 말했다. 한 환

자가 ‘숨을 고르기 위해 멈추지 

않고도 얼마나 많이 걸을 수 있

느냐’는 질문을 받았다. 그리

고 그 환자는 인공호흡기 부적

합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가족

들과 통화를 해보니, 환자는 평

소 상태가 아닌 문답상황 당시

의 상태로 답을 했었다. 그날 밤 

늦게 환자는 삽관을 했다.

의료진이 당면한 어려운 결

정을 돕기 위해 전 세계 보건당

국과 병원이 유사한 지침을 만

들고 있다. 의료진은 인명을 구

하려 한다. 하지만 치료의 기회

를 얻지 못하는 이들의 건강에 

영향을 주기도 하고, ‘내가 병에 

걸리면 어떡하나’하는 불안감도 

갖게 만든다. 이러한 결정이 의

료진의 정신건강에도 피해를 줄 

수 있다.

의사들은 도움이 필요한 사

람들을 돕기 위해 수년간 훈련

을 한다. 일부 환자는 치료하고 

다른 환자는 치료하지 않는다는 

결정은 그 어떤 의사도 하고 싶

지 않을 것이다. 디 바르톨로메

오에 따르면 일부 의사들은 이

러한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어 

병가를 내기도 했다.

물론 치료할 사람과 구할 수 

없는 사람을 정해야 했던 적이 

없었던 건 아니다. 전쟁터의 의

료진은 이런 선택을 해야 했다. 

하지만 안다고 해서 결정이 더 

쉬운 것은 아니다. 엘톤은 앞으

로 의료 전문가들을 위한 정신

건강관리가 필요할 것이라 했

다.

“이 문제를 과소평가해서는 

안됩니다. 이 시기에 좋은 사례

가 나와서, 의료 인력을 지원하

고 돌보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변화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

리고 어쩌면 우리가 어떤 삶에 

가치를 둘 것인가에 대한 논의

가 사회의 가장 취약한 이들을 

보호하는 방식을 개선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누구를 먼저 살릴것인가

“청교도 신앙 회복 및 부흥(復興)”(1)

김경일목사
남가주행복찬교회담임

총신대CA 총동문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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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 영상예배, 드라이브

스루 심방 등 신종 코로나바이

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교회가 활용한 새로운 콘텐츠

들이 사회 전반에서 활용되고 

있다. 온라인 강의를 위해 목회

자를 초청해 강연을 듣고 드라

이브스루 방식으로 과제를 전

달하는 교사도 있다. 기독교 콘

텐츠의 파급력을 확인한 만큼 

코로나19를 계기로 교회가 이

들 콘텐츠를 적극 활용하고 발

전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

온다.

김태훈 한주교회 목사는 예

배 영상 실시간 중계 방법을 유

튜브에 소개했다가 초등학교 

온라인 교육 강사로 초청받았

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

회장 김종준 목사) 총회미래자

립개발원 교육팀장인 그는 지

난달 18일부터 유튜브와 총회 

홈페이지에 온라인을 활용한 

예배와 소그룹 활동을 설명하

는 영상을 올려왔다.

얼마 후 초등학교 6곳에서 

강의를 요청하는 연락이 왔다. 

그중 3곳을 직접 방문해 실시

간 온라인 강의 방법을 설명했

다. 교사들의 반응은 좋았다. 

질문이 이어지면서 예정된 시

간보다 1시간 가까이 강의가 

연장됐다. 서울 노원구 화랑초

등학교는 강의를 토대로 온라

인 교육을 진행한 뒤 모범사례

로 꼽혀 20여개 언론사가 취재

를 하러 왔다.

김 목사는 “교회의 교육 방식

과 콘텐츠를 보여줬을 뿐인데 

교사들 모두 놀라워하고 그 방

식을 인정하며 존중해줬다”며 

“교회의 교육과 콘텐츠의 질이 

높으면 사회에서 얼마든지 본

받고 활용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교회에서 활용한 ‘드라이브

스루 심방’이 그대로 적용된 교

육 방식도 등장했다. 학생이나 

학부모가 학교로 오는 게 아니

라 교사가 직접 학생의 집으로 

찾아가는 방식이다. 서울 관악

구 영락의료과학고는 지난 21

일부터 드라이브스루 면담을 

진행한다. 교사들이 차량으로 

학생들 집 앞을 찾아가 짧게 인

사를 나눈 후 비타민과 과자, 

편지 등이 담긴 선물꾸러미를 

전달한다.

경기도 안양 새중앙교회(황

덕영 목사) 등이 해온 드라이브

스루 심방과 같은 방법이다. 새

중앙교회는 지난달 22일부터 

교역자들이 직접 학생 성도들

의 집 앞으로 찾아가 선물꾸러

미와 기도 제목을 나눠왔다. 이

후 여러 교회가 이 방식을 빌려 

심방에 활용해왔는데 교회를 

넘어 학교까지 퍼진 셈이다.

김윤민 부목사는 “시기적으

로 조금 더 먼저 고민하며 시도

했던 사역이 다음세대를 아끼

는 마음과 맞아떨어지면서 널

리 활용되는 것 같다”며 “온라

인을 통해 정보가 빠르게 공유

되는 만큼 다양한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사역에 접목해 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목회자들은 여기서 안주하지 

말고 교회 콘텐츠를 더 발전시

키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입

을 모았다. 김태훈 목사는 “과

거에는 교회의 문화적 콘텐츠

를 사회에서 많이 차용할 정도

로 교회가 앞서갔지만, 최근에

는 부족한 점이 많았다”며 “이 

시대의 소통 방식이자 언어인 

온라인을 충분히 활용해 복음

을 전하는 게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하는 교회의 자세일 것”이

라고 말했다.

“하늘 길 열리고 잠비아에서 

코로나 재난상태가 풀리면 바

로 가야죠. 한국에서 저는 난민

이에요.”

국제SIM선교회 소속으로 잠

비아에서 사역하는 박성식 선

교사는 지난해 안식년을 맞아 

한국에 들어와 올해 초 잠비아

로 돌아갈 계획이었다. 그러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으로 비행기편을 구

하지 못해 발이 묶였다. 박 선

교사는 29일 국민일보와 통화

에서 스스로 ’난민’이라 칭하며 

허탈하게 웃었다. 외교부에 따

르면 28일 현재 한국 출발 여행

객에게 입국 금지 조치를 내리

거나 입국 절차를 강화한 국가

는 총 183개국이다.

한국에 들어왔다가 코로나19

로 선교지 입국이 금지됐거나 

비행기 편을 구하지 못한 선교

사들은 한국 체류 기간이 길어

지면서 사실상 ‘실업’ 상태가 

됐다. 일부 선교사는 선교비 지

원까지 끊겼다. 재정적 어려움

은 물론 심리적 압박까지 커지

고 있다며 어려움을 호소하는 

선교사들이 많다.

중국에서 사역하다 자녀 비

자 문제로 지난 2월 귀국한 A

선교사는 중국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사역지를 비워둘 

수가 없어 코로나19로 위험하

다는 주위의 만류에도 돌아갈 

생각이었지만, 중국이 한국인 

입국을 막고 있어 비자를 발급

받을 수가 없다.

파송 예배까지 드렸지만, 사

역지에 가지 못한 신임 선교사

들도 있다. 고신총회세계선교

회(KPM) 소속 이하늘 선교사

는 “지난 2월 저를 포함해 4가

정이 파송 예배를 드렸다”면서 

“비자를 받기 위해 인도대사관

으로 가는 도중 대사관으로부

터 업무가 중단됐다는 연락을 

받았다. 처음엔 화도 나고 답답

했다”고 말했다.

이 선교사는 지난 3월 출국

할 예정이었지만, 아직 한국에 

있다. 함께 파송 예배를 드린 

나머지 가정도 같은 상황이다.

재정적 불안감도 커지고 있

다. 교단 파송 선교사는 교단의 

지원 체계가 있어 나은 편이다. 

이 선교사도 고신교단이 파송

교회를 대신해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선교단체 후원으로 파

송된 A선교사는 선교비 지원이 

최근 중단됐다.

A선교사는 “지난달까지는 

코로나19 상황을 이해하고 선

교기관에서 선교비를 줬는데 

이달부터는 어려울 것 같다는 

연락을 받았다”면서 “선교비를 

받을 때는 마음만 불편했는데 

이제는 물질적 부담까지 커졌

다”고 호소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선교사들

은 각자 한국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찾고 있다. 성령의바

람선교단 소속으로 인도에서 온 

윤석호 선교사는 유튜브 방송을 

통해 사역지 주민들을 만난다. 

박 선교사는 선교사를 준비하는 

이들을 위해 강연을 한다. 이 선

교사는 KPM 업무를 도우며 행

정 실무를 경험하고 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

장 장종현 목사)이 교단 내 갈등

을 일으킨 관계자의 사과와 사

면복권을 통해 분열 대신 화해

와 대통합을 선택했다.

예장백석은 27일 서울 서초구 

총회회관에서 실행위원회를 개

최하고 지난 41회기 징계자와 

재판에 불복해 탈퇴한 목회자 

모두에게 사면 및 복권 결정을 

내렸다. 탈퇴자들이 오는 7월 말

까지 총회로 복귀할 경우 조건 

없이 수용키로 했다.

교단에선 최근까지만 해도 갈

등을 일으킨 당사자에게 강력한 

징계를 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지난 9월 정기총회 결의

에 따라 구성된 특별재심원이 

갈등과 분쟁에 연루된 인사 전

체에 대한 징계를 총회에 건의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장종현 

총회장이 이날 실행위에서 화해 

중재안을 제시하고 전국 노회장

들을 설득하면서 대타협 결정을 

내렸다.

이후 사건의 중심에 섰던 인

사들의 사과가 있었다. 진동은 

목사는 “교단 창립 이래 가장 어

려운 상황을 맞이하게 됐고, 그 

가운데 많은 분의 마음을 아프

게 한 것 같다”며 “이유를 불문

하고 지난 회기 모든 일에 대해 

먼저 사과하겠다”고 머리를 숙

였다.

직전 총회장 이주훈 목사도 

사과와 자숙의 뜻을 밝혔다. 이 

목사는 “총회의 모든 사건에 대

해 도의적인 책임을 통감하고 2

년간 자숙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다. 교단 내 모든 공직을 내

려놓겠다”고 밝혔다.

예장백석은 지난 회기 이 전 

총회장과 임원회가 대립하면서 

제명·면직 처리가 잇따랐다. 이

후 고소·고발전으로 번지면서 

분열상황으로 치달았다. 총대들

은 지난해 9월 이를 수습하기 

위해 교단 설립자인 장 목사를 

총회장에 추대하고 성경적 해법

을 요청했다.

장 총회장은 “분열을 수습하

기 위해 당사자를 징계하는 것

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이 될 수 없다”면서 “당사

자의 진정한 사과와 회개가 있

다면 십자가 사랑으로 용납해야 

한다. 용서할 수 없는 것까지 용

서하는 것이 신앙이고 개혁주의

생명신학이 추구하는 십자가 정

신”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교회사에서 분열은 가

장 큰 죄악이다. 교단을 정말 사

랑한다면 자기 의를 드러내기보

다 먼저 회개하고 반성하는 모

습을 보여야 한다”면서 “지난 

회기 총회가 겪은 어려움을 생

각하면 분열 당사자에게 중징계

를 내리는 것이 마땅하지만, 징

계보다 총회 화합과 발전이 중

요하기에 대통합을 선택했다”

고 설명했다.

교단의 이번 결정으로 교단 

총회장을 지낸 유만석(수원 명

성교회) 목사와 전 부총회장 박

경배(대전 송촌장로교회) 목사 

등 전직 임원과 제1기 재판국원 

등이 모두 명예를 회복하게 됐

다.

교단 관계자는 “사회법 소송

과 갈등이 난무하는 교계 상황

에서 분열 당사자의 사과와 자

숙, 구성원들의 용서와 화해로 

대화합을 선택한 백석총회의 결

정이 좋은 선례가 되길 바란다”

고 말했다.

지난 3월 중순 오픈한 유튜브 

교회교육연구소에는 음악 명화 

문학 등을 매개로 다음세대에게 

성경적 가치관을 제시하는 콘텐

츠들이 있다. ‘라퓨타 도서관’은 

인류 역사를 빛내고 수많은 사

람을 변화시킨 작품을 통해 작

가와 대면하고 작품에 담긴 기

독교 가치를 생각하게 한다. ‘명

화 속 성경이야기’는 고흐 카라

바조 렘브란트 등 기독 작가들

의 작품을 통해 성경적 메시지

를 조명한다.

최근 서울 용산구의 한 카페

에서 만난 박양규 삼일교회 부

목사는 “4차혁명시대를 살아갈 

다음세대가 사고할 수 있도록 

돕는 교회교육이 절실한데 현재 

교회교육에서는 이 부분이 약하

다. 주입식 성경 교육보다 다음

세대가 흥미를 느끼고 공감할 

수 있는 콘텐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교회 교회학교 교육 디렉터로 

섬겼던 그는 신종 코로나바이러

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교회학

교가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현실

을 보면서 온라인에서도 다음세

대와 소통하고 이들에게 올바른 

성경적 가치관을 전하는 콘텐츠

의 필요성을 절감했다. 지난해부

터 교구 사역을 하는 박 목사가 

나머지 시간을 쪼개 유튜브 콘텐

츠를 만들고 있는 이유다.

다음세대를 세우는 일에 교회 

성도들도 동참했다. 성우 음향

감독 등이 콘텐츠 제작에 함께 

했다. 박 목사는 콘텐츠 기획과 

대본 작성 등을 맡았다.

교회는 그동안 ‘클래식 예배’ ‘

명화로 보는 성경이야기’ 등 온 

가족이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인

문고전에 녹아있는 성경적 가치

를 뽑아내 다양한 형태로 접목

했다. 새신자 전도 초청 행사도 

음악회로 기획해 신선하다는 반

응을 얻었다.

박 목사는 복음을 효과적으로 

제시하는 데 있어 왜 인문학을 

도구로 사용했을까. 그는 “아이

들에게 사영리를 가르칠 때 ‘이

신칭의’ 같은 용어를 아이 눈높

이에 맞춰 설명하기 어렵다”면서 

“그림 음악 등을 도구로 복음을 

제시했을 때 아이들의 이해도가 

높았고, 학부모들이 꾸준히 요청

해왔다. 대만 일본 등에서 단기 

선교를 했을 때도 이 같은 방법

으로 복음을 제시했을 때 훨씬 

효과적이었다”고 설명했다.

라퓨타 도서관은 기독 작가의 

세계관과 작품을 소개하고 마지

막엔 성경적 관점으로 질문해 

어린이들이 생각하도록 한다. ‘

라퓨타’는 아일랜드 태생의 소

설가이자 목사인 조너선 스위프

트의 책 ‘걸리버 여행기’에 나오

는 하늘을 나는 섬의 이름이다. 

이곳에는 수학과 음악 등에 혈

안이 되어 비현실적인 것을 추

구하는 사람들이 살고 있다.

코로나19로 부모가 가정에서 

자녀들과 보내는 시간이 길어

졌다. 박 목사에게 부모가 할 

수 있는 자녀 양육의 방법을 물

었다. “자녀들이 책을 읽도록 

하는 환경을 만들어 주세요. 독

서 습관이 생기면 성경을 접하

는 것도 더욱 쉬워질 것입니다. 

라퓨타도서관에서 제시하는 양

서를 매주 1권씩 읽으면 고액 

과외가 아니라도 사고의 훈련

을 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 창안 ‘코로나 아이디어’ 확산

“난 코로나 난민” 발 묶인 선교사들 한숨

징계자 사면복권…대통합의 길로

‘라퓨타 도서관’에서 독서 습관 길러요

총신대, 입학정원 27명 감축안 확정

다양한 사역위한 콘텐츠 개발성과…발전기회로 삼아야

선교지 입국금지, 항공편 못 구해 한국체류 길어져 실업상태

예장백석, 장종현 총회장 실행위서 중재안 제시

유튜브 교회교육연구소, 인문고전에서 뽑은 기독가치관 제시

신학과 12·교회음악과 7·중독재활상담학과 3명 포함

코로나 블루, 
우울 바이러스로 확산

한국트라우마스트레스학회

의 국민 정신건강 실태조사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가 장기

화되면서 국민 10명 중 4명

(42.5%) 이상이 우울 경험의 

정상 범주를 벗어났다. 특히 

중증도 이상의 우울 위험군은 

17.5%로, 2년 전(3.8%)보다 4

배 이상 늘어났다.

우울과 불안을 호소하는 국

민이 늘면서 심리상담 전화도 

늘었다. 지난 1월 29일 꾸려진 

보건복지부 코로나19 통합심

리지원단의 누적 상담 건수는 

16만4000여건(4월 27일 오전 

9시 기준)으로 꾸준히 증가하

는 추세다. 특히 지난달엔 일

반인과 자가격리자의 상담 건

수가 7만7082건을 기록해 1~3

월 누적 건수보다도 많았다. 

확진자와 가족의 상담은 확진

자가 급증했던 3월에 1만3668

건으로 가장 많았다.

사회적 거리 두기의 일상화

로 사회적 관계가 느슨해지면

서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사람

은 줄고 있다. 한국리서치 조

사에 따르면 ‘우울할 때 도움

을 청할 사람이 있다’는 답변

은 68%에 그쳤다. 지난해 조

사에서 86%를 보인 것에 비하

면 코로나19가 무려 18%포인

트를 갉아먹은 셈이다. 도움을 

청할 기관 있다는 답변은 38%

에 불과했다.

멀어진 사회적 거리, 
심리적 안전망 붕괴로

전문가들은 우울과 불안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사회적 관

계가 취약해지면 극단적 선택

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진다

고 경고했다. 지난 9일 인천에

서는 오스트리아에서 입국한 

후 자택에서 자가격리하던 A

씨(22)가 숨진 채 발견됐다. A

씨는 가족에게 격리에 대한 스

트레스를 호소했던 것으로 알

려졌다.

백종우 중앙자살예방센터장

은 “한국은 사회적 관계지수(

어려울 때 도움을 청할 수 있

는 사람 수)가 OECD 국가 중 

최하위”라며 “우울과 불안은 

높아지는데 사회적 거리 두기

로 인해 위기에 빠진 사람을 

제때 치료하지 못한다면 위험

도는 급격히 높아진다”고 강조

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정신적·사

회적 타격에 경제적 충격까지 

더해지면서 후폭풍이 우려된

다는 분석도 나온다. 코로나19 

이후 취약계층이 극단적 선택

으로 내몰린 사례도 발생했다. 

지난 3월 18일 제주에서는 실

종됐던 중증 자폐성 장애인 B

군(18)과 어머니가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같은 달 29

일 대구에서는 ‘코로나19로 장

사가 안돼 월세 내기가 힘들

다’고 호소하던 50대 자영업자

가 도심에서 분신을 시도했다.

박종익 강원대 정신과 교수

는 “지금은 각 영역이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해 협력 대

응하며 버티고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경제·사회적 취약점이 

드러날 것”이라며 “특히 사회

적 약자들을 위한 안전망이나 

방어막이 붕괴하면서 자살 위

험에 더 많이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신앙적 격려가 
곧 게이트키핑

전문가들은 사회적 관계를 

회복하고 취약계층이 고립되

지 않도록 종교계와 게이트키

퍼의 역할을 강조한다. 정신의

학과 전문의인 박한선 서울대 

인류학과 교수는 “매주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자살률이 5배 낮

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며 “종

교 모임을 비롯한 지역사회 기

반의 모임을 통해 ‘혼자가 아

니다’라는 마음을 갖게 하는 

네트워크가 자살을 막는 데 도

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조성돈 기독교자살예방센터 

라이프호프 대표는 “예전에는 

특정 상황에 처한 사람들이 자

살 고위험군에 속했다면 앞으

로는 누구나 위험한 상황에 처

할 수 있기 때문에 일상 속 게

이트키퍼의 역할이 더 중요해

졌다”고 강조했다. 이어 “코로

나19 사태를 지나며 기독교계

가 발전시킨 온라인 콘텐츠를 

‘비대면 격려’에 적극 활용하

고 화상 모임으로 기도 제목을 

나누는 등 심리적 거리를 좁힌

다면 게이트키핑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고위험군 적극 발굴, 
맞춤형 지원 필요

사회와 지방자치단체가 나

서서 코로나19로 인한 자살 고

위험군을 적극적으로 발굴하

고 취약계층을 맞춤형으로 지

원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이은진 수원과학대 사회복지

학과 교수는 “홀몸노인처럼 사

회 관계망으로부터 고립된 채 

경제적 어려움을 맞게 된 취약

계층이 자살 고위험군에 빠르

게 진입할 수 있다”며 “경제적 

지원과 지속적인 모니터링 등

을 통해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

적 책무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백 센터장은 “우리나라 자살

예방법에는 국민이 국가와 지

자체에 구조를 요청할 ‘권리’

가 있다고 나와 있다”며 “코로

나19 방역을 위해 압도적인 검

사를 실시하고 경중에 따라 치

료시설을 나눠 생명을 살린 것

처럼 자살 예방을 위해서도 지

자체가 지역 교회, 기관과 적

극적으로 협력해야 할 시점”이

라고 강조했다.

낮은 곳에 더 짙은 ‘코로나 블루’…소리 없는 비명 커진다

‘코로나19’ 고조되는 심리적 위기, 고립되는 취약계층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의 직간접적 영향으로 정

신 건강에 타격을 입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불안과 스트레스에 경제적 충격이 더해지면서 코로나19 종식 이

후에도 여파가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심

리적 위기를 맞은 사람들이 극단적 선택에 내몰릴 수 있는 만큼 

변화한 상황에 맞는 적극적 관리, 생명에 대한 가치관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총신대(총장 이재서)가 2018

년 대학기본역량진단 결과에 

대한 조치로 2021학년도 정원

감축안을 확정했다. 총신대학

교평의원회(의장 이춘복 목사)

는 지난달 29일 입학정원 27명

을 감축하는 학칙 개정안을 가

결하고 교육부에 보고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자체 평가에 따

른 감축안에는 신학과 12명, 

교회음악과 7명, 사회복지학과 

3명, 중독재활상담학과 3명, 아

동학과 2명이 포함됐다.

감축안을 확정하는 과정에

서 중독재활상담학과 폐과 논

란이 불거지며 학내 갈등이 빚

어졌다. 지난해 조직된 총신구

조조정위원회가 지난 3월 30

일 발표한 1차 정원감축안에 ‘

중독재활상담학과 입학정원 

10명 전원을 감축한다’는 내용

이 포함되면서 해당 학과 재학

생들이 거세게 반발했다.



Covid19의 기세가 아직도 

꺾이질 않고 있다. 이로 인해 

세상의 질서가 뒤바뀌고 있다. 

많은 군중들이 모이는 행사는 

거의 다 취소되었다. 심지어 4

년마다 열리는 올림픽까지 연

기되었으니 무슨 말을 더하랴! 

목회와 선교도 어려움이 이만

저만이 아니다. 사람이 사람들

을 경계하며 피하는데 어떻게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인

가? 저마다 인터넷을 통해 예

배와 교육을 시도 하지만 그 

한계성을 뛰어 넘을 수 없다. 

속담에 치망순역지(齒亡脣亦

支)란 말이 있다.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산다”는 뜻이다. 위

기는 또 다른 기회이다. 굳이 

전통적인 회중중심의 대예배

에 미련을 둘 필요가 없다. 아

무리 세상이 요동칠지라도 그 

시대와 상황에 맞는 방안을 사

역의 근간으로 도입하면 된다.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씹으라

는 말이다. 그런 점에서 일대

일 사역은 평상시는 물론이거

니와 이처럼 환난의 때는 더욱 

위력을 발휘할 수 있다. 

1. 양(Quanity)을 중시하는 시대

    

현대의 사람들은 내용보다

는 가시적인 결과를 높이 평가

한다. 짧은시간 내에 많은 회

중들을 모이게 하거나 큰 프로

젝트를 만들어내면 능력자로

서 칭송을 받게 된다. 이에 목

회자나 선교사는 이런 요구에

서 자유롭지 못하다. 사역적 

부흥을 위해서 서두르게 되고 

무리수를 두기 쉽다. “내가 누

군데? 최소한 1000명 앞에서 

설교해야할 자가 아닌가? 어

떻게 비생산적으로 1명 앉혀

놓고 교육할 수 있단 말인가?” 

따라서 오늘 시대의 사역은 대

중적인 사역이 근간을 이룬다. 

영화 “쉰들러리스트”의 메시

지처럼 한 영혼(One more 

soul)에 대한 애착이 별로 없

다. 이것은 불행이다. 자연현

상의 이치를 보라. 화단에 있

는 화초는 저마다 특수적 상황

이 있다. 물이 필요한 것, 비료

가 필요한 것, 어떤 화초는 시

급히 벌레를 잡아주어야 하는 

것도 있다. 헌데 주인이 매 화

초의 상황을 무시하고 물과 비

료를 흩뿌리며 전체적으로만 

관리할 때에 화초는 결코 빠르

고 건강하게 자랄 수가 없다. 

식물도 이러 할진데 하물며 만

물의 영장인 인간은 오죽하

랴? 인간은 화초나 아니 그 어

떤 피조물보다 내면세계가 복

잡하며 태생적으로 다양한 문

제들을 안고 있다. 따라서 의

사가 환자를 집단으로 치료할 

수 없듯이 영혼들도 개별적인 

보살핌이 병행되어야 한다.  

2. 양(Quanity)의 원천인 

질(Quality)

    

사역이든 사업이든 뭔가 수확

을 거두기 위해서는 전략이 있

어야 한다. 요즈음 거론되는 것 

중 하나는 3Q전략이다. 질

(Quality), 양(Quanity), 속도

(Quick)를 의미한다. 특히 현대

전에서는 누가 먼저 점령하느냐

가 승패를 가름하기도 한다. 가

상적 목표치를 위해 서두르다보

면 질을 무시하고 우선 눈에 보

이는 양에 집착하기 쉽다. 그러

나 질이 없는 양은 없다. 양을 위

해서는 질을 우선시해야 한다. 

관건은 ‘질이란 시간을 필요”로 

한다는 것이다. 오늘 과일나무

를 심고 1년 치 물과 비료를 한

꺼번에 준다고 해서 내일 열매

가 맺히는 것이 아니다. 빠르다

고 다 빠른 것이 아니고 느리다

고 다 느린 것이 아니다. 중국 성

도에는 모죽(毛竹)이란 대나무

가 있다. 이것은 처음 씨를 뿌린 

후 거의 5년 동안 작은 순이 나

오는 것 말고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 그러나 5년째 말미에 무서

운 속도로 자라나 거의 30m에 

이른다. 다 때가 있다. 열매는 때

가 차야 한다. 복음을 전하고 제

자를 양성하는 일은 모죽나무 

같은 특성을 지니고 있다. 그러

므로 매사에 잔 꽤나 술수를 부

리면 안 된다. 정도를 걸어야 한

다. 일대일 사역은 느린 것 같지

만 가장 빠르고 확실한 선교적 

방책이다. 

3. 일대일 말씀사역(One to 

One Bible Study)

    

일대일 말씀사역(One to 

One Bible Study)이란 무엇인

가? 이는 한 사람의 충성된 양

육자가 동반자를 일대일로 만

나 그리스도를 전하고 하나님

의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삶을 

나누며 서로의 인격과 삶을 변

화시키는 사역이다. 이 사역방

법의 근거는 성경이다.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담, 아브

라함, 모세에게 나타나 각각 

일대일로 말씀하셨다. 신약에 

예수님도 대중적으로 사역하

시면서도 중요할 때 일대일로 

사람을 도우셨다. 주님께서는 

성경 전체를 대표하는 “요

3:16” 말씀을 나누실 때 일백

만 명의 군중들 앞이 아니라 

한 영혼인 니고데모 앞에서 선

포하셨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소외되었던 사마리

아 여인을 도우실 때도 일대일

이셨다. 이처럼 주님은 일대일 

사역방법을 중시하셨다. 이 맞

춤형 교육방법은 모세와 여호

수아, 엘리야와 엘리사, 바울

과 디모데 등 여러 선지자나 

사도들도 사용하였다. 

4. 일대일 사역의 장점

    

바쁘고 할 일 많던 세상에서 

예수님과 사도들은 왜 일꾼양

성의 수단으로 이 방법을 택했

을까? 이유인즉, 1)상대방에 

대한 집중과 의사전달이 용이

하다. 2)동반자의 인격과 삶의 

변화를 감지할 수 있다. 3)공

동체에서 숨겨질 수 있는 개인

적인 문제들과 상처들이 드러

나고 치유될 수 있다. 4)개인

의 형편에 따라 맞춤 양육으로 

동반자의 신앙이 체계화되고 

견고해진다. 6)서로 간에 영적

교제를 통하여 진정한 동역자 

관계가 형성된다. 6)양육자는 

목자의 심정으로 동반자를 돌

보게 되므로 계속적인 성장을 

하게 한다. 7)이 사역은 신학

교육을 받지 않아도 누구나 할 

수 있으며 시 공간에 구애를 

받지 않는다. 

5. 단순전도와 일대일 제자 

양육에 대한 평가

    

이 사역의 특성은 수학에 비

교된다. 수학에는 산술급수적 

증가와 기하급수적 증가란 두 

개념이 있다. 산술급수적

(Arithmetic) 증가란 매일 한 

명씩 전도하면 1년에 365명이 

된다. 그러면 10년 뒤에는 

3,650명이 된다 33년 뒤에는 

정확히 12,045명이 된다. 그러

나  기 하 급 수 적 

(Multiplication) 증가는 배가

의 증식방법이다. 이 방안에 

의하면 첫해에는 양육자가 동

반자 한 명을 돕기에 2명이다. 

다음 해에는 2x2=4명이 된다. 

그리고 10년째는 1,024명이며 

20년째는 1,048,576명이 된다. 

예수님의 나이인 33년째는 현

재 지구의 인구 77억을 훨씬 

초과한 8,589,934,592명이 된

다. 이 통계자료에 의하면 10

년 내에는 단순전도의 산술적 

증가가 훨씬 앞선다. 그러나 

13년째부터는 그 수치가 역전

된다. 이후에는 제자훈련에 의

한 기하급수적 방법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배가된다. 일대

일 방법은 어쩌면 속도전쟁인 

현대에 맞지 않는 전략처럼 보

일 수 있다. 그러나 이 사역은 

수치적으로도 기적을 낳는 가

장 확실한 방책이다. 뿐만 아

니라 질적인 면을 고려하지 않

을 수 없다. 일대일로 양육된 

사람은 주일예배에도 참석하

기 급급한 일반회중과 같을 수 

없다. 이들은 양육을 받고 또 

자신이 직접 양육자가 되기 때

문에 영적인 파괴력은 감히 비

교할 바가 못 된다. 명료한 사

실 하나는 단순전도의 방식으

로는 결코 인구 증가율이나 이

슬람의 확장속도를 앞설 수 없

다는 것이다.

맺음 말

    

일대일 사역을 통한 선교도

전! 이는 위의 열거한 것처럼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으나 단

점도 없지 않다. 그 중 하나 특

히 주의할 점은 자칫하면 예수

의 제자가 아닌 자기 사람으로 

만들어 파당을 짓기 쉽다. 그러

므로 모든 것은 운영자의 묘미

에 달려있다. 교회나 선교회 차

원에서는 양육자에 대한 충분

한 교육이 선행되어야 한다. 아

무튼 일대일 사역은 지금처럼 

Covid-19의 영향으로 폐쇄된 

사회환경 속에서 운용하기에 

매우 유익한 방편이다. 설사 이

론처럼 그 수가 양적으로 배가 

되지 않고 질적으로 동반자가 

기대치만큼 따라오지 못한다 

할지라도 충분히 선용할 가치

가 있다. 왜냐하면 그 원리가 

성경적이며 겨자씨와 모죽이라

는 대나무와 같이 자연의 특성

을 닮고 있기 때문이다.
jrsong00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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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시간에 우리는 바울이 3차 선

교여행 중에 마게도냐에서 기록한 고

린도후서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바울이 고린도에서 기록한 로마서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로

마서를 기록할 당시의 상황을 먼저 

살펴본 후에 내용을 나누도록 하겠습

니다. 성경 본문과 설명이 들어가는 

부분은 괄호로 처리하였습니다. 

로마서의 배경

로마서는 사도 바울의 3차 선교여

행 중에 고린도에서 기록된 서신서

입니다. 사도행전 20장에 기록된 사

도 바울의 행적은 에베소에서 일어난 

더메드리오 폭동(행19:23-41)이 끝

나고 바울은 유럽의 마게도냐로 이

동을 합니다. 마게도냐에서 ‘눈물로 

쓴 편지’를 고린도로 전달했던 디도

를 만나서 ‘고린도후서’를 쓰게 됩니

다. 고린도후서 역시 디도를 통하여 

고린도교회에 전달을 합니다. 디도

를 고린도로 보낸 후에 바울은 마게

도냐에 조금 더 머물면서 ‘일루리곤’(

롬15:19)까지 복음을 전하고 고린도

로 이동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마게도냐와 아가야(고린도) 

지방은 이미 2차 선교여행 중에 복음

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한 곳입니다. 

그런데 왜 3차 선교여행 때 다시 방문

을 할까요? 이유는 ‘헌금 프로젝트’때

문입니다. 바울은 이방교회들에게 어

려움에 처한 예루살렘교회를 위하여 

헌금을 부탁하였고(고전16:1-6, 고

후8-9장), 그 헌금을 전달받기 위해

서 갈라디아를 거쳐서 에베소에 교회

를 세운 후에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

방을 다시 방문하는 것입니다. 마게도

냐를 거쳐서 고린도에 도착한 바울은 

고린도에서 석 달 동안 겨울을 보내

면서(행20:1-3) 기록한 편지가 로마

교회에 보낸 로마서입니다.

로마교회는 아마도 오순절에 로마

에서 온 유대인들이 성령강림사건을 

목격(행2:10)하고 로마로 돌아가서 

세운 교회라고 생각됩니다. 이 교회

에 바울이 편지를 쓰는 목적은 두 가

지입니다. 첫 번째, 당시 로마에 편만

해있던 반(反) 그리스도적인 사상(에

비온주의)에 대해 변론하려는 것입니

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는 확고한 교리를 가지고 구원

론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바

울은 라틴어권인 서바나(스페인) 지

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

래서 서바나에서 선교사역을 하는 동

안 로마교회가 후원해 줄 것을 부탁

하려는 것입니다(롬15:19-33). 바울

은 예루살렘부터 갈라디아, 아시아(

에베소), 마게도냐, 아가야 등 헬라어

권의 대부분의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

였습니다. 이제는 로마를 포함한 라틴

어권인 스페인에 복음을 전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스페인으로 가는 관문

인 로마교회가 바울을 스페인으로 파

송하며 후원해줄 것을 부탁합니다. 이 

두 가지의 목적으로 로마서를 기록하

게 됩니다. 

로마서는 그 내용상 크게 두 부분

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전반부(1-11

장)는 이신칭의(믿음으로 구원을 받

는다)에 관한 교리적인 부분이며, 후

반부(12-16장)은 구원받은 자의 삶

에 관한 실천적인 부분입니다. 

자, 이제 바울의 목소리로 로마서를 

함께 들어볼까요?

로마서의 내용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자 사도인 바

울은 로마교회에 은혜와 평강이 있

기를 원합니다(롬1:1-7). 저는 여러

분들께 복음을 전하길 원합니다(롬

1:15). 복음은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합니다. 그래

서 의인은 믿음으로 살게 됩니다(롬

1:16-17).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복음이 필

요한 이유는 우리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롬1:18-31). 죄인들이 

받을 심판은 사형입니다(롬1:32). 그

러나 어떤 이들에게 주어지는 심판의 

보응은 영생입니다(롬2:2-7). 그 영

생을 얻는 것은 율법 행함(롬2:12-

29)을 통해서가 아니라 오직 믿음을 

통해서입니다(롬3:19-24). 

아브라함도 율법을 행함으로 의

롭게 여김을 받은 것이 아니라 믿음

으로 의롭게 여김을 받았습니다(롬

4:1-3). 아브라함이 의롭다 여김을 

받은 시점은 할례를 받았을 때가 아

니라 그가 하나님을 믿었을 때입니다

(롬4:9-10). 우리도 아브라함의 믿음

이 있다면 아브라함처럼 의롭다 여김

을 받게 됩니다(롬4:11-25).

우리가 의롭게 여김을 받는 그 ‘믿

음’은 오직 예수님께서 경건치 못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사실을 믿

는 것입니다(롬5:1-11). 믿음으로 구

원을 받은 자들은 죄로부터 해방되고

(롬6장), 율법으로부터도 해방됩니다

(롬7장).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

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

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기 때

문입니다(롬8:1-2) 그 성령님은 우

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며(롬8:26), 예

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

고 계십니다(롬8:34), 그 지극한 사

랑을 누가 끊을 수 있겠습니까?(롬

8:35-39)

지금까지 드린 말씀은 모두 진실입

니다(롬9:1).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방인들도 믿음으로 의롭게 여김을 받

습니다(롬9:19-33). 그것은 마치 ‘접

붙임’과 같은 이치입니다. 우리는 돌

감람나무의 가지였는데 참감람나무

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임을 받았

습니다. 그래서 접붙임을 받는 우리

는 돌감람나무로서의 옛 본성을 거슬

러 참감람나무의 진액을 받은 참감람

나무의 가지가 되었습니다(롬11:17-

24).

믿음으로 의롭게 여김을 받은 사람

들은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

아야 합니다. 우리 삶의 전체를 하나

님을 높이는 예배로 드려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드려야 할 진실 되고 

바람직한 예배입니다(롬12:1-2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

적 예배니라). 참되고 바람직한 예배

를 드리는 사람의 삶에서 나타나는 

증상은 “사랑”입니다(롬12:9-21). 사

랑하며 사는 것이 율법을 이루며 사

는 것입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

랑하면 십계명에서 정한 간음, 살인, 

도둑질과 이웃을 탐하는 것을 자연

스럽게 하지 않게 됩니다. 그렇기에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롬13:8-

10). 그 사랑의 구체적인 모습은 믿음

이 연약한 자들을 용납하고, 이웃을 

업신여기거나 비판하지 않는 것입니

다. 왜냐하면 그 이웃은 주님께서 세

우셨기 때문입니다(롬14:1-12). 그러

므로 이웃에 대하여도 그리스도에 대

한 ‘믿음’으로 행하시기 바랍니다(롬

14:13-23). 그리스도를 본받아 믿음

으로 행하는 자들은 자신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기쁘게 하

며 덕을 세워가는 것이 하나님께 영

광을 돌리는 것입니다(롬15:1-13).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

다)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여 (수리아, 

길리기아, 갈라디아, 아시아, 마게도

냐의) 일루리곤까지 편만하게 전했

습니다(롬 15:19). 이제 이곳에는 더 

이상 복음을 전할 곳이 없기 때문에 

서바나(스페인)에 가서 복음을 전하

고 싶습니다. 그 일을 위하여 먼저 여

러분들(로마교회)에게 들러서 교제

를 나눈 후에 여러분들이 나를 서바

나로 보내주기를 원합니다(롬15:20-

24). 그러나 지금 당장 여러분들에게 

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게도냐

와 아가야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를 위하여 준비한 헌금을 예루살

렘에 전달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후에 

여러분들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갈 

예정입니다(롬15:25-29). 

지금 이 편지는 뵈뵈의 편에 보냅니

다. 그를 잘 영접해주기를 바랍니다(

롬16:1-2). 그리고 나의 동역자인 브

리스가(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비

롯하여 여러 사람들에게 나의 안부를 

전해주시기 바랍니다(롬16:3-20). 마

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권면하는 것

은 교회에서 분쟁을 일으키는 자들을 

경계하시고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기를 바랍니다(롬16:17-

20).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께 이 모든 

영광이 영원무궁 하도록 있기를 바랍

니다. 아멘!(롬16:25-27)

다음 시간에는 바울의 옥중서신 네 

권(빌레몬서, 골로새서, 에베소서, 빌

립보서)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dsukim@gmail.com

드라마 서신서 (5)

김덕수 목사
(생터사역원 LA지부장/하늘소망교회 담임)

로마서: 바울의 3차 선교여행 중 고린도에서 기록

1-11장 이신칭의 교리•12-16장 구원받은 자의 삶

선교는 사업이 아니라 사역이다.
사역의 핵심가치는 사람이다.
일대일 사역은 사람을 그리스도의 제자 되게 하는 첩경이다.

선교의 창창 (145)

    환난의 때에 일대일 사역을 통한 선교 돌파

송종록 목사
(크로스선교전략 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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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과 50여년 전만 해도 병들고 나이 든 부모는 자식들 중의 하

나가 노년을 보살펴드리며 함께 사는 것이 사회통념이었다. 특히 

장자나 장녀가 그 일을 당연히 맡아서 감당하기에 맏자식에게는 

부모의 유산도 절반 이상을 상속하도록 하였었다. 이제는 모든 자

녀가 똑같이 N분의 1로 나눠서 유산도 상속받고 자녀들은 부모 

봉양의 책임을 지지 않고 손쉬운 방안으로 요양원에 보내서 여생

을 살도록 하는 것이 일반화 되어가고 있다. 지병이 있거나 치매 

정도에 따라 물론 일반요양원(Nursing Home)에서부터 치매전문

요양원(Memory Care Nursing Home), 혹은 전문간호요양원

(Skilled Nursing Facility)에 입소해서 보살핌을 받게 된다. 이 결

정은 물론 담당의사나 사회복지사가 환자 본인의 보험과 

Funding 여력을 고려하고 가족과 상의하여 요양원을 접촉하고 

입소 허락을 받게 되면 병원에서 곧바로 요양원으로 보내진다. 

그런데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확진자와 사망자가 급증하면서 

새로운 사실들이 밝혀지면서 요양원들이 주목을 받기 시작하고 

있다. 미국내에서 최초의 집단감염 사실이 알려졌던 곳도 바로 워

싱턴 주의 요양병원이었는데 이때까지 만해도 중국여행을 다녀

온 한 커플에 의해 우연히 감염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일

반적이었다. 그러나 뉴욕을 비롯한 미 동부지역의 급격한 확진과 

사망이 집중적으로 요양원에서 발생하자 그제서야 관심과 시선

을 돌리며 본격적으로 역학조사를 하게 된 것이다. 심지어 LA 한

인 타운의 요양원마저 집단감염이 보고되기에 이르렀다. 각 주정

부 및 미질병관리본부(CDC)는 미 전역의 요양원들에 대한 전수

조사와 감염실태를 조사 중이며 머지않아 그 현황과 대책을 발표

하리라 믿는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슨 이유로 요양원들이 집단감염의 온상으

로 떠오르게 된 것일까? 첫째 이유는 요양원의 운영 및 구조, 요

양사들의 훈련 및 교육, 부족한 예산 및 간호 인력을 꼽을 수 있

다. 대부분의 요양원들은 층별로 입구에 한두 명의 요양사(정식면

허소지자) 및 보조 간병인들을 배치하고 있으며, 전체에 한 명 정

도의 정식 간호사(은퇴 간호사 혹은 당직호출 간호사)밖에 없고 

담당의사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방문 혹은 전화로 입원 여부나 

타 기관 혹은 재활원으로의 이송이나 퇴소 등을 결정하는 일만을 

한다. 그러다 보니 제대로 전염병에 대처하기 위한 교육과 훈련을 

받은 간호사나 요양사의 부재로 확진자가 발생한 후 격리나 소독, 

병원 이송이나 입원 등의 후속조치가 미비한 상태에서 지속적인 

2차 3차 감염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취약성을 갖고 있다

고 본다. 

대부분 무증상자나 호흡기 질환 등의 기저질환을 갖고 입원하

고 있는 요양환자들이 같은 층에서 식당이나 욕실, 화장실을 공유

하고 밀폐된 공간에서 소수의 돌보미들이 철저한 위생수칙을 지

키지 않으면서 방에서 방을 오가며 감염의 통로 역할을 하게 된 

것으로 보여진다. 미주 동포들 가운데서도 상당수의 은퇴자들이 

한인, 아시안, 혹은 일반 요양원에 입소해서 여생을 보내게 되는 

분들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 정부와 주정부의 신속한 대응

책과 개선책이 언제보다도 더 간절히 기다려지는 실정이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

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

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시42:5).
tdspark@gmail.com

박동서 목사
(Texas Health Presbyterian병원 채플린)

요양원의 숨겨진 진실

채플린 임상목회  (39) 
      

△아프리카 탄자니아(정현 

선교사)의 사역은 코로나바

이너스는 이제 시작되고 있

으며 특히 호수가 평균수면 

2미터 이상이 되어 집들이 

많이 침투되었고 옥수수농사

도 실패해 코로나보다 더한 

것이 식량부족이라고 전해왔

다. 4월은 기도회 사역 대신 

가정마다 옥수수가루 나누어

주는 사역으로 우선으로 하

고 있다. 

4월 30일까지 공식적인 확

진자수는 500명이고 사망자

는 10명이라고 하는데 정확

하지 않다. 검사기도 없고 예

방이나 대책도 없어 대통령

이 포기하고 격리도 안하고 

있다. 문제는 확진자를 격리

했는데 치료도 식사도 제공

이 안 돼서 도망 나오고 있

다. 땅은 크고 가난해서 대책

을 세우지 못하는 상황이고 

그냥 소멸되기만 바라고 있

다. 할 수 있는 것은 하루씩 

연결금식기도를 하고 있다. 

△콜롬비아(김혜정 선교

사) 4월 가정기도회는 쉬지 

않고 오디오를 통해 진행됐

다. 자녀에 대한 편애와 훈육

문제에 대해 말씀을 전하고 

중보기도시간을 갖고 매주 

금요일마다 새로운 찬양과 

짧은 메시지로 계속 양육에 

힘쓰고 있다 

콜롬비아 확진자는 6,507

명, 사망자는 293명이며 통

행금지 및 도시간 이동제한

으로 급격한 확산을 막고 있

는 상황이기에 훼이스선교회

의 선교비로 각 가정마다 생

활필수품을 나눠주며 오랜만

에 어머니들과 가족들의 얼

굴을 반갑게 만나 보는 사역

을 하고 있다. 

△네팔(새빛들이 선교사)

은 현재 코로나바이러스 확

진자가 45명이며 사망자는 

한명도 없지만 마스크를 구

하기가 힘들어서 선교사님이 

직접 만들어서 가정마다 생

활필수품과 함께 전해주는 

사역을 하고 작은 인원이 모

여 가정기도회를 하고 있다.

△과테말라(박윤정 선교

사)는 가정기도회로 모일 수 

없는 대신 4일 동안 가정들

을 방문하여 생활필수품을 

나누어주는 사역을 현지 전

도사와 동행하며 진행했다. 

△엘살바도르1(황은숙 선

교사) 황은숙 선교사도 직접 

마스크를 만들고 생활필수

품, 양식 등을 가정마다 전하

는 사역을 남편 황영진 선교

사와 함께 하고 있다. 

△파라과이(이명화 선교

사)도 엄격한 통제로 인하여 

60세 이상은 밖에 나가는 것

도 금지하고 있으며 교회모

임도 못하고 엄격한 벌금을 

책정해 놓았다. 의료시설이 

열약하기에 국경과 공항은 

모두 폐쇄됐고 엄격한 조치

에도 확진자가 249명이 됐

다.

옆 나라 브라질, 알젠틴, 볼

리비아 등도 국경을 봉쇄한 

상태이기에 식용품 가격이 

폭등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기에 훼이스선교회의 선교

후원금으로 생활필수품을 가

정마다 전달하는 사역과 함

께 선교사 가정에서 가정기

도회 기도로 사역하고 있다. 

△엘살바도르2(조정연 선

교사) 엘살바도르 엘까르멘 

순복음교회는 천막교회에서 

개척해 7개월 예배드리다가 

새로운 땅을 구입했으나 코

로나 사태로 정리하지 못하

다가 이제 땅을 고르고 화장

실 정화조를 팠다. 이동이 제

한된 상태이기에 현지인 전

도사를 통해 각 가정마다 생

활필수품을 전달하는 사역으

로 진행하고 있다. 
<기사제공: 훼이스선교회>

훼이스선교회 후원 각 선교지 상황
훼이스선교회(회장 전희수 목사, 이사장 윤세웅 목사, 사무총장 

권케더린 목사) 중점사역인 세계 가정기도운동 및 선교 사역이 

코로나19로 인해 기도회 모임대신 가정마다 양식과 생필수품, 

마스크를 전달해 돕는 사역으로 4월 사역이 진행됐다. 

탄자니아

콜롬비아

네팔

과테말라

과테말라엘살바도르1



▣ WORD & IDIOM

* divine: 하늘의, 신성의   * godly: 경건한  * goodness: 선   * precious: 귀중한, 가치가 있는  

* so that A may ~: A가 ~을 하도록 하기 위하여, 이는 A가 ~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 

participate in ~: 에 참가(참여)하다  * escape: 탈출하다, 달아나다  * corruption: 부패, 타락  

* cause: 원인이 되다, 일으키다  * evil desires: 사악한 욕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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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가정예배 

성경의 기적은 표적이기에 모두 의미를 가집
니다. 주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왜 일으키셨
습니까? 첫째, 하나님나라 왕의 무한한 부요를 
나타내십니다(35-37). 빈들 저녁에 남자만 오
천 되는 무리를 제자들로 먹이게 명하시지만 
결국 그 자신이 풍성하게 먹이시는 기적을 보
이심은 자신의 초월적인 부요함을 나타내심으
로 자기백성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왕이심을 
증거하신 것입니다. 둘째, 믿음의 원리를 가르

치십니다(41-43). 작은 것이지만 그의 손에 들
려지고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감사
의 선언은 큰 믿음의 표현입니다. 셋째, 그 나라
는 자기백성의 약한 것을 사용하시나 그 왕이 
친히 이루시고 영광을 받으십니다(41). 이 발광
하는 세상에서도 그 왕은 친히 그 나라를 반드
시 세우십니다. 그 왕께 전적으로 헌신하며 살
아갑시다.

필요를 채우시는 그 왕(막6:35-44)찬410장화

그 왕 예수그리스도는 자신의 일상생활을 통
해 전도자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어떤 본입니
까? 첫째, 그 왕의 안식-바쁜 가운데도 잠깐 쉬
도록 하셨습니다(30-31). 제자들로 하여금 많
은 사람을 접할 때 오는 육체의 피곤함을 해소
하기 위해 안식할 시간을 허락하셨습니다. 노
동과 안식의 균형은 전도자에게 필요한 일입니
다. 둘째, 그 왕의 긍휼–그는 긍휼로 충만했습
니다(34). 복음을 모르는 방황하는 무리의 영적

상태를 잘 아시고 그들을 사랑으로 품으셨습니
다. 그 사랑과 긍휼이 전도자를 치료하고 그들
을 구할 수 있습니다. 셋째, 그 왕의 겸손-바쁜 
가운데도 그는 기도하기위해 한적한 곳에 가기
를 좋아하셨습니다(32). 전도자의 능력은 골방
에서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흘러나옵니다. 친히 
본을 보이신 그 왕을 따라 끝까지 쓰임 받는 일
꾼이 됩시다.  

전도자의 일상생활(막6:30-34)찬366장월

그 왕은 바다 위를 걷는 기적을 왜 보이셨습
니까? 3가지 신분을 나타내려는 것입니다. 첫
째, 그는 중보자이심을 보이셨습니다(46). 산에
서 기도하시며 제자들이 당하는 고통을 다 아
시고 밤중에 물을 걸어오셔서 그들 문제를 해
결하심은 그가 중보자 되심을 보인 것입니다. 
둘째, 그는 섭리자이십니다(47-48). 풍랑과 파
도 위를 걸어오시고 말씀으로 잔잔케 하심은 

삼라만상을 다스리시는 관리자이심을 보여주
셨습니다. 무수한 박테리아, 바이러스의 움직
임까지도 그 분이 다스립니다. 셋째, 구원자이
심을 보이셨습니다(50-52). 괴롭게 하는 바람
과 파도를 잔잔케 하심은 구원주로서의 권능을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십니다. 그를 섬기는 우
리는 가장 큰 평화를 누릴 자입니다. 

왕이 가진 세 신분(막6:45-52)찬375장수

자기백성의 죄와 연약과 질고를 모두 담당하
신 그리스도는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사람들
에게 치료의 은총을 베푸셨습니다. 첫째, 그는 
언제 어디서나 치료의 사역을 기뻐하셨습니다
(55).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각종 병자를 데리
고 그에게로 나온 것 자체가 그 왕의 능력의 나
타남입니다. 지금도 그에게 오기만하면 반드시 
치료의 은혜를 받습니다. 둘째, 있는 모습 그대

로 오기만 하면 능력을 경험합니다(56). 믿음
으로 그의 옷가에 대기만해도 치료되었습니다. 
셋째, 그는 모든 질고를 고치시는 치료자이십
니다(56). 그 능력은 모든 질고를 대신 지실 십
자가의 효능이 미리 나타낸 것입니다(사53:5). 
우리시대의 온갖 육체적, 환경적, 정신적 고통
을 그 왕이 담당하심을 믿고 그에게 나아갈 때 
치료의 강수를 지금 마실 수 있습니다.

흘러넘치는 치료의 능력(막6:53-56)찬469장목

어제나 오늘이나 그 나라 백성이 경계할 것
은 외식입니다. 어떻게 외식을 경계할 수 있습
니까? 첫째, 생명의 근원인 마음을 잘 지켜야
합니다(6). 전적으로 부패하고 거짓된 인간의 
마음에 진리이신 그리스도와 그의 말씀이 지
배하지 못하면 온갖 죄가 일어납니다. 유대인
의 외식주의는 사람의 계명으로 하나님을 경외
함을 떠나게 했습니다. 둘째, 비성경적 전통을 
성경으로 변화시켜야합니다(7). 전통을 파괴하

고 타협하지 말고 새로운 변화를 가져와야합
니다. 오직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알 때 진정
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셋째, 하나님나라 중심
한 문화적 변화가 일어나야합니다(14-15). 율
법주의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
을 부인합니다. 우리 속에 자리 잡은 거짓과 싸
우기 위해 그리스도와 그의 말씀을 모든 방면
에 적용합시다.  

금 외식의 위험성(막7:1-15)찬408장

인본주의와 신본주의의 싸움은 그리스도인
이 항상 치러야할 일입니다. 그 왕은 어떻게 하
라고 말씀하십니까? 첫째, 사람의 전통이 기초
가 될 수 없습니다(13.) 본래 선하고 의로운 율
법이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율법주의로 떨어
져 더 중한 의와 인과 신을 이룰 수 없습니다
(마23:23). 오직 이것을 이루신 분은 예수 그
리스도뿐입니다. 그 안에서만 우리는 성령으로 

그 자리에 나갈 수 있습니다. 둘째, 하나님의 계
명을 지켜야합니다(8). 사람의 윤리는 하나님
의 계명인 성경에 근거를 둬야합니다. 하나님
의 말씀인 성경을 잘 깨달아 그것을 지킬 때 새
로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셋째, 신본주의 윤리
를 추구해야합니다(11-18). 신자의 믿음은 이 
세상에서 주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형상을 모든 
방면에 나타내야합니다(마28:19-20). 

신본주의 윤리(막7:1-18)찬82장토

전화령(캄보디아 선교사)

whiteyou11@yahoo.com

2 Peter 1:3,4 
 3)His divine power has given us everything we need for life and godliness 

through our knowledge of him who called us by his own glory and goodness. 
4)Through these he has given us his very great and precious promises, so 
that through them you may participate in the divine nature, and escape the 

corruption in the world caused by evil desires.
<NIV 1984>

▣ GRAMMAR

▣ STUDY & THOUGH 

■ 인간이 서 있는 영역은 악 아니면 선 둘 중에 하나이다. 그 사이에 중립이란 있을 수 없다(마6:24). 따라

서 세상을 피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 곧 세상을 피

하는 것이다. 이 둘은 별개의 개념이 아니라 동시적 개념이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세상 것을 버리고 천국 

소망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를 위하여 전념하는 자이며, 모든 인간은 그 생활을 취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선택해야 하는 기로에 놓여 있는 것이다.   

■ We should be in a relationship with God and participate in the divine nature.

 livingstonech@gmail.com

 영어로 보는 성경 (63) 

English Bible
유상열 목사

(리빙스톤교회)

           3) His divine power       has given            us          everything  

                  그의  신성한 힘          주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①) we need            for life and godliness                     through our knowledge of him 

    우리가 필요하다         생명과 경건을 위하여           그에 대한 우리의 지식을 통한(지식으로 인한)

                  ②who called us            by his own glory and goodness.   

              (그가) 우리를 부르셨다            그 자신의 영광과 선으로                    ⇒ 그의 신성한 힘이 그분 

자신의 영광과 선으로 우리를 부르신 그분에 관한 우리의 지식으로 말미암은 생명과 경건을 위하

여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셨다.              

           *  His divine power     has given             us                 everything

                     주어(S)                동사(V)     간접목적어(IO)    직접목적어(DO)    = 4형식 문장이다. 4형식 

문장에서의 간접목적어는 <~ 에게>로, 직접목적어는 <~을, 를>로 해석한다. 이 형식에 쓰이는 동사

를 수여동사라고 하는데 그 대표적인 동사가 <give>이다. <~ 에게>를 나타내는 간접목적어는 주로 

사람이나 생물이며 <~을, 를> 나타내는 직접목적어는 사물들이다. * <has given>는 현재완료시제로

써 지금도 우리가 계속 가지고 있다는 의미이다. 아래의 4절에서도 <has given>이 쓰이고 있다.

* (①) 안에 <we need>의 목적어, 즉 선행사 <everything>을 가리키는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되었으며 ②의 

<who>는 주격관계대명사로 바로 앞에 있는 <him>을 가리키는 것이다. 

         4) ③Through these          he has given         us               his very great  

             이것들을 통하여            그는 주었다       우리에게       그의 아주 위대한 

   and             precious promises,

                         그리고           귀중한 약속(들)을 

so that        ④through them                         you may participate               in the divine nature, 

  이는          그것들을 통하여     너희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신의 성품에

                 and         escape the corruption       in the world

               그리고            타락을 피하다              세상 안에서 

                              caused by evil desires.

                                         악한 욕망으로 인한          ⇒ 이로써 그는 우리에게 그의 아주 위대하고 

귀중한 약속(들)을 주셨는데, 이는 그 약속들로 하여금 너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고, 악한 욕망

으로 인한(욕망에서 기인된) 세상의 타락에서 피하게 하려 함이다. 

* 4절 말씀에서 ③의 <through these>는 <그분의 영광과 선>을 가리키며 ④의 <through them>은 위대하고 귀

중한 약속(들)을 가리킨다. <caused>는 <the corruption in the world=세상의 타락>을 뒤에서 수식하는 과거분사

로 형용사 역할을 한다. <caused by ~>는 <~에 의해 기인된, 초래되어진> 이란 의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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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우리나라는 교회와 국가와의 관계설정과 기독교 정치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다. 그런데 기독교계 안에서도 의견이 

분분하고 이로 말미암아 서로 간에 갈등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현

재 한국의 대표적 교회 목회자들이나 각 교단의 지도급 목사들은 

교회와 국가는 분리해야 하고, 교회는 중립을 지키고 오직 기도와 

구령(救靈)에만 전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다른 분들은 교회는 

국가가 잘못 가고 있을 때 적극적으로 항거하고 대안을 제시하여, 

기독교가 정치에 앞장서야 한다고 한다. 이런 입장에 있는 분들은 

대개가 작은 교회 성도들 또는 지방 교회성도들이 많다. 이른바 민

초들의 외침이 있었다. 또 어떤 분들은 기독교인이 기독정당을 만

들어 국정에 참여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최근에 한국교회 지도자들도 이른바 광화문 정치에 대해서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 특히 중대

형교회 목사들은 중립을 표방하면서 기독교인이 예수 이름으로 거리에 나가서 시위를 하거나 집

회를 하는 것은 교회가 정치에 간여하는 것이라 해서 매우 비판적 입장에 있다. 한편 반대쪽 사람

들은 그들을 향해 종북주의자로 몰아세우고, 정권과 야합한다는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이던 아니던 그의 삶과 행동이 정치와 무관한 것은 없다. 이에 대해 필자는 우선 

개혁주의 전통에서 본 교회와 국가의 관계를 몇 가지 살펴보려고 한다. 

우선 제2의 칼빈(John Calvin, 1509-1564)이라고 불려지는 아브라함 카이퍼(Abraham 

Kuyper, 1837-1920)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한다. 교회와 국가에 대한 문제는 시대마다 기독교 

역사에 항상 중요한 주제였으며, 이는 다른 말로 하면 ‘기독교 정치’와 연결된다고 본다. 교회가 

정치에 관여한 아주 나쁜 선례는 로마카톨릭이 교황권을 확대하여 세속정치를 억누르는 세력이 

되어왔다. 

교회가 정치에 관여해서 되느냐 또는 교회는 오직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명만으로 만족한

다는 의견도 있다. 한편 국가의 지도자들이 이데올로기가 좌 편향되거나, 국가의 정체성이 훼손

되거나 국가의 헌법에 위배되어 갈 때, 강하게 항거하고 나라의 정체성을 지켜내야 한다는 의견

이다. 이런 논의는 개혁주의적 입장에서 교회와 국가와의 관계를 말할 때 자연스럽게 만나게 되

는 주제라고 본다. 

칼빈(John Calvin, 1508-1564)의 신학사상은 신본주의(神本主義)에 근거하였고, 그의 정치이

해도 하나님중심이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

을 위해 존재하기 때문이다. 교회개혁자 요한 칼빈은 제네바의 셍삐에레교회 목사이면서 제네바

시를 민주공화제로 개혁해 나갔다. 그래서 그는 제네바를 사도시대 이후 가장 이상적인 거룩한 

도시로 만들었다. 그러니 칼빈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만들었다고 할 수 있다. 칼빈 이후에 칼빈주

의 정치이론을 발전시킨 것은 19세기에 와서 다시 아브라함 카이퍼가 부흥시켰다. 

그것은 곧 흐룬 반 프린스터(Groen Van Prinstere)와 아브라함 카이퍼 등에 의한 칼빈주의적 

정치 이론의 정립과 그 실현이었다. 흐룬은 역사학자이자 기독교정당의 당수로, 화란의 수상으로 

카이퍼의 생애에 절대적 영향을 끼쳤다. 흐룬은 1869년 5월 16일 열정적 대 설교가요 철저한 개

혁주의자인 아브라함 카이퍼를 자기의 사상적 후계자로 지명했다. 

그는 화란의 국가와 교회의 운명을 칼빈주의적인 사상 위에 굳게 세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예술 전반에 걸쳐서 일할 걸출한 인물로 카이퍼를 지명했다. 이는 마치 제네바에서 칼빈과 

파렐(Farel)의 만남과 흡사했다. 여기서 생각해볼 것은, 왜 19세기에 카이퍼 같은 인물이 나타나

서 기독교 정치의 활성화를 부르짖었는지 그 배경을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16세기와 17세기에 찬란하게 꽃 피었던 화란의 개혁주의 사상은 18세기와 19세기에 와서 유

럽 전체가 그러했듯이 화란도 계몽주의, 합리주의, 공산주의, 무신론사상이 국가에 누룩처럼 퍼

져서 교회는 병들고, 국가는 이른바 국가의 절대 권력을 남용해서 인본주의, 세속주의로 교회를 

장악했다. 

그즈음 유럽은 모두 국가교회(State Church)가 되어버렸다. 그때 카이퍼라는 걸출한 영웅이 나

타났다. 그는 대신학자, 대정치가, 대목회자, 칼빈주의자, 언론인, 교육가, 설교자로 나타나 화란교

회를 16세기 종교개혁사상으로 다시 한 번 더 개혁할 것을 주장하고, 이른바 재개혁파 교회

(Gereformeerde Kerk)를 세웠다. 그래서 그는 시편 119:105대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란 말씀을 토대로 교회와 국가를 향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고’ 그리고 ‘16세기 

요한 칼빈의 신학과 신앙으로 복귀할 것’을 외쳤다. 

카이퍼는 칼빈과 같이 교회의 개혁과 정치의 개혁을 동시에 주장했다. 카이퍼는 인간의 전적 

타락의 교리에서 국가와 정치와 사회를 바라보았다. 카이퍼는 주장하기를 인간은 죄로 전적 타

락했기 때문에 인간의 정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인간이 완전하고 무결하다면 정치는 필요 없

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고 그의 법을 따르도록 하는 것만이 사는 

길이라 했다.
skc0727@yahoo.com

개혁교회 전통에서 본 교회와 국가의 관계(상)

원로칼럼

정성구 박사
(전 총신대, 대신대 총장)

기도는 리더의 가장 중요한 임무다

성경에 나오는 영적 리더들 가

운데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찾

아볼 수 없다.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다. 조엘 코미스키(Joel 

Comiskey)는 소그룹 리더들을 

조사해 보았는데 기도하는데 소

요되는 시간과 소그룹 성장 사이

의 흥미로운 상관관계가 드러났

다고 말한다. 그것은 매일 경건

의 시간을 90분 이상 갖는 리더

들이 30분미만을 갖는 리더들보

다 그룹을 재생산시키는 경우가 

두 배나 많다는 것을 보여 주었

다.

기도는 시간을 절약해준다

기도의 가장 큰 장애물은 우

리가 하루 일과에 짓눌려 있다

는 것이다. 그래서 시간이 충분

치 않은 것처럼 보인다. 충분히 

기도하지 않는 것에 대한 가장 

큰 핑계거리는 바로 너무 바쁘다

는 것이다. 하지만 그런 말은 기

도의 본질에 대한 오해를 드러내

는 것이다. 우리는 기도가 사실

상 시간과 노력을 절약하는 길이

라는 것을 모르고 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 없이 몇 

달 또는 몇 년을 일해도 달성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단

기간에 하시도록 만드신다. 우리

가 사람들을 가르치고, 권면하고, 

조언하고, 꾸짖어도 효과가 거의 

없었던 적이 얼마나 많은가? 우

리의 믿음을 나누었지만 다른 사

람에게 거의 먹혀 들어가지 않는 

것처럼 보였을 때가 얼마나 많은

가? 

그러나 하나님께서 움직이시

면 사람들이 단기간에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 그러므로 기

도는 아주 효과적인 시간절약기

다. 이것을 이해했다면 “너무 바

빠서 기도합니다”라고 말할 줄 

알아야 한다.

마르틴 루터는 시간과 노력을 

절약하게 해주는 기도의 능력을 

알고 있었다. 한번은 그의 이발

사에게 이렇게 말하기도 했다. “

저는 아주 바쁜 날이 아니면 보

통 하루에 2시간을 기도합니다. 

바쁜 날은 3시간 기도하고요.”

기도는 어디에나 이르고 무엇

이든 할 수 있다

기도는 모든 곳에 미칩니다. 모

임을 갖고 있지 않을 때도 하나

님께서 사람들의 삶 속에서 일

하신다. 하루 24시간 내내 소그

룹 지체들 모두와 만남을 가질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다. 우리는 모든 소그룹 멤버

와 함께 그들의 집이나 직장까지 

갈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다.

기도는 또한 무엇이든 할 수 

있게 만든다. 기도는 하나님을 

그 상황 속으로 모셔오는데, 하

나님께서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렘32:17). 그는 기도의 결과로 위

대한 일들을 행하신다.

기도는 모든 것을 더 좋게 만든다

기도는 모든 것을 더 좋게 만

드는 방법이다. 기도는 당신을 

더 사랑스럽고 영적으로 민감한 

리더로 만들어준다. 그리고 소그

룹이 살아나게 할 수 있으며, 소

그룹이 신속하고 순조롭게 이루

어지도록 준비시켜준다. 뿐만 아

니라 기도는 모임 중에 멤버들에

게 활력을 준다. 새로운 사람들

을 초청하는 일을 더 효과적으

로 하게 해준다. 교제와 나눔에 

재미를 더해준다. 멤버들이 서

로 더 가까워지게 해준다. 기도

는 항상 플러스가 된다.

우리가 모든 리더들에게 요구

하는 것은 그들 아래 있는 사람

들을 위해 P.A.C.E.에 헌신하라

는 것이다. P.A.C.E.란 매일 기도

하기(Pray daily), 곤경에 처했을 

때 도움이 되어주기(be Avail-

able in time of need), 정기적으

로 연락하기(Contact regularly), 

그리고 전진하는 크리스천의 모

범이 되기(Example of a pro-

gressing Christian)를 의미한다. 

이 중에서 기도가 제일 앞부분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주목하라!

결국 소그룹을 오래 인도하

다 보면 반드시 심각한 영적 싸

움에 직면하게 된다. 사탄이 가

장 두려워하는 것 두 가지가 기

도와 재생산이다. 둘 다 성공하

는 소그룹의 DNA 안에 있는 것

들이다. 우리의 힘으로는 원수를 

제압할 수 없으나 우리가 기도하

면 능력 안에서 행하게 된다. 무

릎을 꿇음으로써 성공적으로 그

와 싸울 수 있다. 무릎으로만 앞

으로 전진 할 수 있다. 오직 하

나의 무기만이 그를 막고 밀어낼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기도의 

무기다. 기도는 성공하는 소그룹 

리더의 가장 중요한 습관이기 때

문이다.

기도하는 리더만이 영향력 준다!
리더십저널, 데비브 얼리 목사가 전하는 소그룹 리더의 최상무기 소개
복음 전도자 고든(S. D. Gordon)은 “하나님과 사람을 위해 누구나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은 기도

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소그룹 리더가 소그룹을 더욱 효율적으로 만들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딱 한 

가지를 뽑으라면 바로 기도일 것이다. 기도는 다른 사람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아주 매

혹적인 수단이다.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단순한 일들 중 하나다. 25년간 소그룹을 인도하고 소

그룹 리더들을 코치해온 데이브 얼리 목사는 기도는 소그룹 리더의 가장 중요한 활동이라는 분명한 확

신을 얻었다고 말하며, 유능한 소그룹 리더들이 멤버들을 위해 기도하는 이유를 분명하게 말해준다.

“너무 바빠서 기도한다” 최단기간 변화방법 

불가능을 가능하게, 항상 플러스로 만들어 

19세기 칼빈주의 정치이론 발전시킨 카이퍼, 기독교정치 활성화  

카이퍼는 칼빈과 같이 교회의 개혁과 정치의 개혁 동시에 주장


